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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존중받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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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모든 가족이 함께, 성장하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라 

다양한 가족이 존중받고, 평등하게 돌보는 서울을 향한 움직임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속되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가치가 강화되면서, 비로소 서로의 공간을 인정하고 

돌봄을 공유하는 가족생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서울가족변화를 파악하고 가족생활과 관련된 서울시 

정책과 서비스를 서울시민에게 체계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서울가족보고서」를 발간합니다. 서울

가족보고서는 서울시민의 가족생활 현황과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이며, 1장 서울가족의 오늘, 

2장 서울가족의 돌봄, 3장 서울가족의 생활 토대, 4장 서울에서 혼자 살기, 5장 서울가족의 변화와 

미래로 세분화한 가족정책과 서비스 정보를 서울시민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서울가족을 위한 5대 뉴스를 선정하고, 가족생활에 깊숙이 스며든 코로나19로 인한 변화를 

집중조명하는 등 서울가족정책의 변화와 정책의 확장을 살피는 기초자료로써 서울가족보고서가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삶을 담아내고자 하는 노력이 서울가족

보고서를 통해 유익한 시민소통으로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특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정성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지원센터장  권금상

발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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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서울가족 5대 뉴스

서울시는 『2021년 건강가정시행계획』을 수립하였다.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의 ‘가족 다양성 

인정’ 및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 목표에 맞춰, 서울시는 

7개 정책과제를 마련하고, 11개 부서에서 43개의 사업

을 시행 중이다.

서울지역 가족센터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족상담

사업을 강화하고, 비대면 서비스 확대 등 운영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2018년부터 2인 이상 가족 단위 면접 

및 집단상담을 강화하였으며, 2021년 전문학회와의 협

약을 통해 가족상담사 인력풀을 활용하는 등 전문적인 

가족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원활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센터 환경개선과 다양한 온라인 플

랫폼을 활용한 가족서비스를 강화하고 확대하였다.

1. 
서울시, 2021년 건강가정시행
계획을 발표하다

2. 
서울지역 가족센터, 가족상담 
전문성 및 비대면 서비스 강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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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009년부터 일·생활균형 컨설팅에 참여한 기

업의 일·생활균형 제도 도입 및 활용, 조직문화 등을 평

가하여 우수기업을 선정하고 금리 혜택 등을 지원하고 

있다. 2020년 12월 기준 87개 기업이 일·생활 우수기업

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서울 소재 중소

기업을 중심으로 일·생활균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육교사 

배치기준을 개선한다. 2021년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 시범사업을 통해 0세반 2명, 3세반 10명 당 보육

교사 1명을 배치하여 보육교사의 아동집중돌봄이 가능

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의 질을 높일 계획이다.

5. 
서울시, 보육교사 당 아동 수를 줄이다

서울시는 2021년 5월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

책’을 발표하였다.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 서

울을 만들기 위하여 경찰, 자치구, 민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운영, 아동학대 전

담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한다. 또한 서울형 아동학대 판

단회의에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가 참여하는 등 전국 

최초로 객관적인 아동학대 판단시스템을 구축한다.

3.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를
강화하다

4. 
서울시, 기업의 일·생활균형을
지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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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서울가족보고서 사용설명서』

1.	� 이 보고서는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가족 관련 정
책과 서비스를 소개하고,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
이」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2.	�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는 서울시민의 가족생
활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 조사로, 2018년 시작되
어 올해가 4번째 조사입니다. 

1)	� 본 조사는 서울시민의 일부를 조사하는 표본조사로 
조사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합니다.

2)	� 본 조사의 결과는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하였기 때문에 세부항목의 합계가 전체 합계와 일치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 본 조사에 제시된 통계표 중 복수응답, 중복응답 설문
은 구성비 합계가 100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4)	�본 조사에 제시된 통계표의 분석 대상자 수는 설문문
항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출처에 분석 
대상 및 대상자 수를 명시하였습니다. 

5)	�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조사되지 않은 
서울시민의 가족생활은 관련 통계자료를 이용하였으
며, 자료의 출처는 본문과 그래프에 제시하였습니다.

3.	� 가족 관련 정책과 서비스는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QR코드 및 관련 링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원자
료가 변경·삭제된 경우 QR코드 및 관련 링크가 열리
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 이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
우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02-318-8167)로 연
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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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가족의 오늘

2021년  
서울 시민의 가족생활 현주
소는 어떨까요? 

서울가족의 A to Z 

#1. 
서울가족의 

오늘 

1 

서울가족의 A to Z 

#1. 
서울가족의 

오늘 

서울 시민의 가족생활은  
비교적 행복한 편입니다. 

혼인여부에 따른 가족생활 행복도 단위: 점(1-9) 

6.5 
6.8 

6.2 

전체 기혼 비혼 

*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2 

서울가족의 A to Z 

#1. 
서울가족의 

오늘 

서울 시민은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도 경험합니다. 

3 *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성별 및 연령대별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단위: 점(1-4) 

2.4 
2.3 

2.5 

2.2 
2.3 

2.5 2.5 
2.3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서울가족의 A to Z 

#1. 
서울가족의 

오늘 

4 

우리 가족이 더 행복해지려면? 
‘패밀리서울’과 함께! 
서울시 25개 자치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서울시민의 행복한 가족생활을 지원합니다. 

패밀리서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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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출발,
가족

가족생활의 행복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의 가족생활은 비혼자보다 
기혼자가 더 행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귀하의 가족생활은 얼마나 행복했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전체 평균 6.5점(범위: 1-9점)으로 행복한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가족생활 행복도에

서 성별이나 연령대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비혼자의 가족생활 행복도(6.2점)

보다 기혼자의 가족생활 행복도(6.8점)가 높게 나타나 결혼지위에 따른 가족생활 행

복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혼인여부별 가족생활 행복도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9.0

7.0

5.0

3.0

1.0

6.5 6.2
6.8

전체 기혼 비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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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구성원과의 친밀감 2021 Seoul Family Survey

남성은 배우자 및 자녀와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여겼고, 
여성은 자녀와의 관계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인생의 현시점에서 귀하는 다음의 가족 구성원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낍니까?’라는 질문에 대

해, ‘첫째 자녀’를 가깝게 느끼는 정도가 평균 4.9점(범위: 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배우자’(4.7점), 

‘부모님’(4.5점)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별 차이를 살펴보면,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님’과의 관계는 여성보

다 남성이 더 가깝게 느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의 가족관계 스트레스는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고, 
40-50대의 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는 현재 가족관계 및 가족 간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평균 2.4점(범

위: 1-4점)으로 스트레스를 별로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관계 및 가족 간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성

별 및 연령대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보다 여성이, 40-50대의 스트레스가 다른 연령대보다 높았다.

성별 및 연령대별 가족과 가깝게 느끼는 정도

단위(점)

성별 및 연령대별 가족관계로 인한 스트레스

단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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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69명, 자녀가 있는 응답자 765명,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응답자 1,426명, 배우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응답자 611명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2.4
2.3

2.5

2.2
2.3

2.5 2.5

2.3

  배우자     첫째 자녀     나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님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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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부부관계 2021 Seoul Family Survey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기혼 여성의 비율이 기혼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귀하는 지난 1년간 부부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한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18.1%는 이혼을 심각

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이혼 고려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의 21.9%, 남성의 14.6%가 이

혼을 고려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이혼 고려 정도가 남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

기혼 여성보다 기혼 남성이 자신의 부부관계를
조금 더 평등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귀하와 귀하 배우자와의 전반적인 관계는 얼마나 평등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평균 3.7점(범위: 

1-5점)으로 기혼자들은 부부관계를 비교적 평등하게 인식하였다.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기혼 남성은 3.8점으로 기

혼 여성의 3.5점보다 높아, 남성이 여성보다 부부관계를 보다 평등하게 인식하였다.

5.0

4.0

3.0

2.0

1.0

성별 이혼 고려 정도

성별 부부관계 평등 정도 인식

단위(%)

단위(점)

출처: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기혼 응답자 769명

3.7
3.8

3.5
	
	
	

전체 남 여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기혼 응답자 769명

18.1

81.9

14.6

85.4

21.9

78.1

	
	
	

  있다     없다

전체 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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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의 약 30%는 자녀양육 및 교육, 재산관리, 가사 등 
집안일을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가족 내 가정관리 분담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자녀양육 및 교육’, ‘재산관리’, ‘생활비 관리’, ‘가사 등 집안일’은 주로 

누가 담당하는지를 질문하였다.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분담한다는 응답이 자녀양육 및 교육은 31.8%, 재산관리 

30.3%, 가사 등 집안일 29.8%, 생활비 관리 23.0%로 나타났다.

부부간 가정관리 분담율

단위(%)

자녀양육 및 교육               

재산 관리                  

가사 등 집안일               

생활비 관리                

31.8 43.9 20.3

30.3 19.3 18.921.610.0

4.2 46.0 19.529.8

23.0 35.4 26.710.14.8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기혼 응답자 769명

  주로 남편이     대체로 남편이     남편과 아내가 똑같이     대체로 아내가     주로 아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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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가족관계 점검

1.

우리 가족 행복지수는 몇 점? Seoul
총 24문항으로 구성된 체크리스트를 통해 우리 가족이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 

정서와 가족생활에서의 만족감을 측정할 수 있다.

부부결혼검진
결혼검진은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부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처럼 1년에 한 

번씩 부부관계를 검진하는 서비스이다. 결혼검진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박우철, 

2019)에 따르면 결혼검진은 부부관계 이해, 부부관계 향상 방법 이해, 부부관계 

향상 자기효능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출처: https://familyseoul.or.kr/survey

출처: 박우철(2019). 부부 결혼검진: 부부의 관계건강을 위한 
새로운 접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2), 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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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성이 검증된 서울가족학교 Seoul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는 예비부부교실, 신혼부부교실, 부모교육, 패

밀리셰프 등 다양한 주제로 가족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2020 서울가족사업 효

과성 연구에 따르면, 서울가족학교 예비부부교실은 참여자들의 결혼생활준비도 

및 관계자신감 향상과 부정적 의사소통 및 우울 감소에 효과가 있었다(이재림, 

기쁘다, 박지수, 2020). 이와 함께 아동기 부모교실 참여자도 참여 이전에 비해 

참여 이후 양육지식과 양육효능감 수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양육스트레스와 우울 수준은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서울가족학교

2.

출처: 이재림, 기쁘다, 박지수 (2020). 2020 서울가족사업 효과성 연구.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16

2021 서
울

가
족

보
고

서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맞춤형 가족서비스

3.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방문 부모교육
가족센터에서는 언어·문화 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결혼이

민자에게 생애주기별 방문 부모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양부모교육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입양가정 부모 및 자녀의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민법상 

입양부모교육(일반/다문화), 특례법상 입양부모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www.liveinkorea.kr/center/board/ctpg/boardView.do

출처: https://www.kadoption.or.kr/adoptedu/adopteduinto.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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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협의이혼 후견 프로그램(서울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협의이혼 당사자에게 맞춤형 개별 프로그램

(비대면 영상 의무면담, 장기상담), 부부 관련 프로그램(부부감정치유, 후견프로

그램, 자녀의 미래를 위한 가족소통의 기술), 자녀 관련 프로그램(부모-자녀 상호

작용 집단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아빠와 자녀 모두 행복한 서울 <아자서울> Seoul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아빠와 자녀 모두 행복한 서울을 위해 서울아빠 맞

춤 채널 <아자서울>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구 가족센터에는 2021 

아자 프로젝트를 운영 중에 있다.

정책 제안

근거기반 서비스 확대

미국 연구 기획 평가국(Office of Planning, Research, & Evaluation)은 아동가족국
(Office of the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과 서비
스 이용자들에 대한 엄격한 연구와 평가를 통해 아동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과
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있다. 가족의 행복 향상에 도움이 되는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는 이론적·실증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엄격한 실험연구를 통해 효
과성이 검증된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서울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가족
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근거를 축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서울시민의 자
발적 가족서비스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출처: https://www.acf.hhs.gov/opre/about/what-we-do

출처: https://www.instagram.com/seoulfamily_official/

출처: 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 seqnum=7896&gubun
=41&cbub_code=000230&searchWord=&pageIndex=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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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가족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가족 간의 관계 변화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배우자가 있는 응답자 769명, 자녀가 있는 응답자 765명,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응답자 1,426명, 배우자 부모님이 생존해 계신 응답자 611명

                  코로나 전보다 많이 나빠짐     코로나 전보다 약간 나빠짐     변화없음

     코로나 전보다 약간 좋아졌음     코로나 전보다 많이 좋아졌음

배우자 부모               

본인 부모               

자녀                   

배우자               

8.2 75.3 12.5

6.1 72.9 16.9 

9.3 74.1 12.5

8.8 81.7 6.4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 변화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들은 코로나19 이후에도 가족관계를 
이전과 같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화가 있는 경우, 배우자, 자녀, 본인 부모와의 관계가 
코로나19 이전보다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많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족 구성원과의 관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변화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배우자, 자녀, 본인 부모와의 관계는 ‘좋아졌다’는 응답이 ‘나

빠졌다’는 응답보다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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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인식한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

전국 만 9-24세 청소년 5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후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느꼈습니다.

전국의 만 9-24세 청소년 7,170명을 대상으로 한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여성가족부, 2021), 코로

나19 이후 가족관계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이 22.1%로 부정적으로 변화했다는 응답(9.6%)보다 높게 나타

난다.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의 경우, 어머니와 매일 30분 이상 시간(대화 시간 포함)을 보낸다는 응답이 76.2%

인 것과 비교해, 아버지와 30분 이상 시간(대화 시간 포함)을 보낸다는 응답은 40.6%에 불과하다.

아버지와 매일 30분 이상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은 40.6%에 불과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의 가족관계 변화

단위(%)

출처: 여성가족부, 2021,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보내는 시간

단위(%)

출처: 여성가족부, 2021, 2020년 청소년 종합실태조사

어머니와 30분 이상 시간을 보냄 아버지와 30분 이상 시간을 보냄

22.1

76.2

9.6

40.6

긍정적 변화 부정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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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지 않는 가족원과의 만남 변화 2021 Seoul Family Survey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함께 살지 않는 본인 및 배우자 부모님과의
만남의 빈도가 감소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가족원과의 만남 빈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떨어져 사는 첫째 자녀의 

경우 ‘변동없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55.1%로 가장 많았으나, 다른 가족원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응답의 비

율이 높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함께 살지 않는 가족원과의 만남 빈도 변화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함께 살지 않는 가족원을 둔 응답자
(자녀 167명, 본인아버지 779명, 본인어머니 924명, 배우자아버지 391명, 배우자어머니 551명)

  감소     변동없음     증가

자녀                              

아버지                     

어머니                        

배우자 아버지                   

배우자 어머니                   

34.8 55.1 10.2

43.8 45.7 10.5

44.5 41.6 14.0

53.4 40.9 5.6

48.7 45.2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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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 모두 12세 미만 자녀돌봄의 양이 코로나19 이후 증가한 것으로 보고했으나, 
남성보다 여성이 자녀돌봄 양이 더 많이 증가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녀돌봄의 양이 ‘증가’했다는 응답이 50.4%로 나타났다. 여성의 65.2%, 남성의 41.7%가 ‘증가’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사노동 및 자녀돌봄 변화 2021 Seoul Family Survey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 10명 중 3명 이상은 가사노동의 양이 늘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의 양 변화에 대해 ‘변동없음’이 60.8%, ‘증가’가 34.8%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여

성의 41.8%가 가사노동 양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으나, 남성의 경우 27.7%만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성별 가사노동의 양 변화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성별 자녀돌봄 양 변화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2세 미만 자녀를 둔 응답자 240명

     감소     변화없음     증가

4.3 60.8 34.8

5.0 53.2 41.8

3.7 68.6 27.7

전체                                 

여                                 

남                                 

3.3 46.3 50.4

32.6 65.22.2

4.0 54.3 41.7

전체                                 

여                                 

남                                 

     감소     변화없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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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 공평성 2021 Seoul Family Survey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19 이후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 공평성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귀하와 배우자의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평

균 3.1점(범위: 1-5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공평성 인식을 살펴보면, 남성은 3.2점으로 

평균 보다 약간 더 공평한 것으로 인식한 반면, 여성은 2.9점으로 평균보다 약간 낮았다.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기혼자 769명

3.5

3.0

2.5

2.0

1.5

1.0

성별 가사노동 및 돌봄 분담 공평성

단위(점)

3.1
3.2

2.9

전체 남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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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로 가려진 위기, 아동 및 노인 학대

2020년 서울시 아동학대 판단건수는 2,670건으로
2017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시 2020년 아동학대 판단 건수는 2,670건으로 2017년 이후 최대치로 나타난다. 학대유형으로는 중복학대,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 성학대 순으로 많으며, 방임은 감소 추세였으나 2020년 증가 추세로 전환되었다(서울

특별시, 2021).

서울시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서울시 노인학대 현황(서울특별시, 2021)에 따르면 2020년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는 2,081건으로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노인학대 유형은 정서적 학대가 52.0%로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39.2%), 

방임(4.9%) 순이다. 노인학대 장소는 가정 내 학대가 94.8%로 가장 많고, 학대행위자는 아들(39.2%), 배우자

(38.0%), 딸(10.5%) 순이다.

연도별 아동학대 건수 및 학대 유형별 건수

단위(건)

출처: 서울특별시, 2021,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접수 건수

단위(건)

출처: 서울특별시, 2021,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898?tr_code=m_s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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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중복

신고 및 판단건수 학대유형별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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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위기 대응 서비스

1.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 Seoul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인 위기가정 통합지원센터는 폭력, 학대, 방임 

등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초기상담부터 통합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및 복지서비스 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112신

고(동의) 가구에 대한 전화상담을 통해 위기가구를 조기 발굴하고 개입한다.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Seoul NEW
서울시는 2021년 5월 ‘아동학대 예방·대응체계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대응체

계 강화를 위해 경찰, 자치구, 민간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서울시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확대·운영한다. 또한 서울형 아동학대 판단회의에 전문가(의사·임상

심리사)가 참여하는 등 전국 최초로 객관적인 아동학대 판단시스템을 구축한다. 
출처: 서울정보소통광장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2937623?from=mayor

서울시, 노인보호전문기관 3개에서 4개로 확대 
서울시는 서울경찰청 등과 함께 2021년 7월 말까지 ‘노인학대’로 2번 이상 신고

된 고위험 가구를 방문해 점검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서울 관내 노인보호전문기

관은 3곳(남부·북부·서부권)이 운영되고 있는데, 2021년 하반기까지 동부권에 

기관 1곳을 추가 개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
출처: http://www.sij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741

출처: https://wis.seoul.go.kr/hope/care/crisis.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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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역량 강화 지원

2.

가족역량강화지원서비스
가족센터는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

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가

족역량강화지원서비스는 취약가족, 위기가족, 이혼 신청 중인 가족 등을 대상으

로 한다.

•	�취약가족지원서비스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자녀 학습정서지원, 생활도움지원, 부모교육 및 자
녀양육교육 등의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지원을 통해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긴급위기가족지원서비스는 재난·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위기
가족을 대상으로 심리·정서지원, 긴급 가족돌봄 지원, 전문상담사 및 심리치료 
전문기관 연계, 부모교육·가족관계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안전교육 및 보호조
치 등을 통해 가족역량증진을 지원한다. 

•	�이혼 전·후 가족관계 회복사업은 아동복리적 관점에서 이혼신청 가족을 대상
으로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이혼위기상담, 부모·부부교육, 부부가족캠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출처: 여성가족부, 2021, 2021년 가족사업안내(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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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가족서비스

3.

자치구 가족센터의 서비스 변화
자치구 가족센터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가족서비스 운영 방법을 다양화하고 

있다. 원활한 비대면 서비스 제공을 위한 환경 개선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플랫

폼을 활용하여 연속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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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화상면접지원서비스
서울가정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대면교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화

상면접지원서비스를 2021년 5월 도입하였다. 비대면 화상면접교섭서비스 이용

자는 화상 대화가 가능한 초등학생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둔, 이혼 후 6개월 이

내의 비양육부모이다.

요양시설 ‘가족의 거실’ Seoul NEW
서울시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요양시설에 계시는 부모님과의 만남을 갖고 

있지 못하는 가족들을 위해 비대면 면회 전용 공간인 ‘가족의 거실’을 개발했다. 

‘가족의 거실’에서는 방역 글러브 설치를 통해 가족과의 손을 맞잡을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9829?tr_code=new01

출처:https://slfamily.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8100&gubun=
41&cbub_code=000230&searchWord=%C8%AD%BB%F3&pageIndex=1

정책 제안

비대면 가족서비스 확대에 따른 준비 필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가족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디지털 사회로의 변화 흐름에 따라 가족서비스에 
대한 비대면 서비스 요구는 점차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비대면 가족서비스 확대를 위한 세심한 준비가 요구된다.

우선, 비대면 가족서비스 확대에 따른 가족서비스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제공자의 역량 개발이 필요하다. 대면 서비스를 위해 개발된 콘텐
츠가 비대면 서비스에서 그대로 구현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비대면 서비스용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서
비스 제공자의 디지털 매체 활용 능력이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에 필수 요건이므로 서비스 제공자의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대면 및 비대면 가족서비스에 대한 근거(evidence) 마련이 필요하다. 가족서비스 유형별 대면·비대면 가족서비스 선호도, 대면·
비대면 가족서비스 제공 형태별 만족도, 가족서비스 특성 및 대면·비대면 제공 방법에 따른 효과성 연구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가족서비스가 변화될 때, 가족서비스의 효과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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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코로나19 시대,
가족의 힘

혼인여부별 가족탄력성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기혼자 769명, 비혼자 79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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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역사회가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함

서로 얼마나
위하는지를
말로 표현함

3.4

3.7

3.4

3.8
3.6

3.9

3.6

3.9

3.5

2.7
2.5

3.2

2.8

  기혼     비혼

서울가족의 가족탄력성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가족의 가족탄력성은 보통보다 높은 수준이며,
비혼자보다 기혼자의 가족탄력성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가족이 어려움을 다루는 모습에 대한 6개 문항을 통해 서울가족의 가족탄력성을 살

펴본 결과, 6개 문항의 전체 평균은 3.4점(범위: 1-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

으로 나타났다. 혼인여부별 가족탄력성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혼자의 가족탄력

성이 비혼자보다 높았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지역사회가 우리

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문항의 경우, 비혼자 뿐 아니라 기혼자도 보통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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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가 되는 존재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은 어려운 상황에서 배우자/연인 및 부모 등 가족에게 의지하고
있었으나, 타인이 아닌 본인에게 의지한다는 응답과 의지할 곳 없음을 
응답한 경우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귀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심적으로 가장 의지가 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질문에 서울시민은 배우

자 및 연인(29.0%), 부모(20.2%) 등 가족에게 의지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인’에게 의지하거

나 ‘의지할 곳 없음’을 응답한 경우도 각각 24.1%, 5.4%에 이르렀다. 특히 상담사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응답한 

경우는 0.4%에 불과하였다.

의지가 되는 존재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29.0

24.1

20.2

6.4

5.7

5.4

3.5

3.4

0.9

1.0

0.4

배우자/연인                                                     

본인/나 자신                                                     

부모                                                     

친구/동료                                                     

형제자매                                                     

의지할 곳 없음                                                     

종교                                                      

자녀                                                      

반려동·식물                                                     

기타(이웃 등)                                                     

전문가(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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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서울시 전문가족상담지원

1.

서울시 가족상담지원사업 Seoul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부부, 부모-자녀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관계에서 발

생하는 고민을 25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 전문적으로 상담해준다. 특히 2018년

부터 2인 이상 가족단위 면접상담 및 집단상담을 특화하여 제공하고 있다. 최근 

가족상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가족상담 관련 전문 민간학회와의 협약을 통해 

학회에 소속된 가족상담 전문 인력풀을 활용하고, 자치구센터 소속 상담 인력의 

상담 역량도 강화한다.

출처: https://familyseoul.or.kr/



31

Ⅰ 서
울

가
족

의
 오

늘
  •

  Ⅱ 서
울

가
족

의
 돌

봄
  •

  Ⅲ
 서

울
가

족
의

 생
활

 토
대

  •
  Ⅳ

 서
울

에
서

 혼
자

살
기

  •
  Ⅴ

 서
울

가
족

의
 변

화
와

 미
래

가족상담 및 가족서비스 정보제공

2.

가족면역력 강화 정보제공

3.

심리정서지원상담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심리정서지원상담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심리정서 

상담, 가족정책서비스 종합안내 등을 제공한다. 전화(365일, 08:00-22:00) 및 문

자 상담 뿐 아니라, 카카오톡 채팅 로봇(챗봇)을 활용한 채팅 상담을 365일, 24시간 

실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극복 가족관계에도 방역이 필요해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이 되는 ‘가

족면역력’ 강화와 관련한 정보를 카드뉴스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www.kihf.or.kr/lay1/S1T637C463/contents.do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3&bbtSn=708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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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서비스 정보 제공 기관

4.

서울가족포털 패밀리서울 Seoul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서울

가족포털 패밀리서울은 서울시 25개 가족센

터의 프로그램 정보 뿐 아니라 정책서비스 및 교육 정보 등

을 제공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다누리
한국생활 적응에 꼭 필요한 기본정보와 다문

화 관련 최신정보를 13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

다. 생활정보, 교육정보, 취업·채용정보 등 주제별 정보제공 

뿐 아니라, 결혼이민자, 한국인 배우자, 자녀·청소년 등 대

상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남서울이주여성상담소 Seoul NEW
폭력피해 이주여성 전담 지원기관으로 전문적인 상담 및 

의료·법률, 임시보호 등 체계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주여성출신 상담원(중국어·베트남어 등 6개 언어) 및 통·

번역지원단이 피해 여성이 겪는 심리·정서적 충격, 생활·체

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모국어로 맞춤 상담을 

지원한다. (☎ 02-2038-0173)

서울온드림교육센터 Seoul 
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중도입국자녀의 한국

생활적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어, 

진로 및 취업교육, 멘토링·상담 관계형성 프로그램, 다문

화·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 등을 제공함으로

써 중도입국자녀의 안정적 적응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Seoul 
장애인가족 대상 정보 제공, 가족지원 프로그

램 개발 및 운영, 사례관리, 지역사회 인식개

선,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지원 등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

화 및 복지 향상을 지원하고 있다. 

하나센터
북한이탈주민의 거주지 적응교육과 북한이탈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심리 및 진로상담·생활

정보제공·취업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안내 등을 종합적으

로 실시한다.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의 육아전문지원기관으로 우리동네 보육

반장, 녹색장남감도서관 등의 양육지원사업, 

어린이집 평가 컨설팅 등 보육지원사업,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지원,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기획·총

괄사업을 운영한다.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Seoul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 종합

지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및 기관지원, 한부

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운영

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한울타리 Seoul
서울시 다문화정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프

로그램 정보, 생활정보, 지역사회모임 정보 등 

다문화가족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한국어, 영어, 

중국어 등 총 11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 https://familyseoul.or.kr/inf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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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미국 | 가족탄력성 증진 화상 토론회
미국 미네소타대학 익스텐션(University of Minnesota Extension)에서는 가족

의 탄력성 향상을 위해 무료 가족탄력성 화상 토론회(Webinar)를 운영하고 있

다. 화상 토론회에서는 소득감소로 인한 어려움, 가계재무관리, 정신건강, 탄력성 

증진, 자기돌봄 등을 다루고 있다.

출처: https://extension.umn.edu/family-news/helping-families-find-balance

정책 제안

가족서비스 통합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가족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개별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파악하고,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에서
는 가족서비스 정보제공 앱(예: HelpSeeker)을 통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가족서비스를 손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가족서비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가족 관련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가족서비스 정보 제공 원스톱 서비스 개
발이 필요하다. 가족서비스에 대한 정보와 함께 서비스 신청까지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통합 정보 시스템 구축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https://helpseek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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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의 돌봄
1. 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돌봄

2. 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3. 가정과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4. 코로나19 시대, 공백 없는 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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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서울가족의 돌봄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의 자녀돌봄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가족의 A to Z 

#2. 
서울가족의 

돌봄 

1 

서울가족의 A to Z 

#2. 
서울가족의 

돌봄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신체활동 감소,  
미디어 노출에 대한 걱정이 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자녀에 대한 걱정 단위: 점(1-5) 

*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4세 이상 고교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응답자 280명 2 

3.4 

3.5 

3.9 

4.1 

학습량이 줄어듬 

친구관계가 소원해짐 

TV, 컴퓨터, 휴대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냄  

신체 활동이 줄어듬 

서울가족의 A to Z 

#2. 
서울가족의 

돌봄 

코로나19 이전보다 
부모의 영향이 커지고 
역할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합니다. 

단위: 점(1-5) 

*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4세 이상 고교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응답자 280명 3 

코로나19 이후 부모역할의 중요성 인식 

3.0  

3.1  

3.3  

3.4  

3.7  

3.9  

아버지 참여가 늘어남 

자녀교육관이 달라짐 

자녀에 대해 더 잘 알게 됨 

어머니 참여가 늘어남 

부모역할이 더 어려워짐 

부모역할이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지친 
부모와 자녀의 마음을 지켜드립니
다. 

서울가족의 A to Z 

#2. 
서울가족의 

돌봄 

4 

부모님을 위한 가정양육상담 특화사업 

•  영유아 대상 아동발달검사, 부모 대상 양육태도검사 
•  치료 및 서비스 지원 
•  은평구, 동작구, 용산구에서 시행 중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생명존중 캠페인 

•  (학교) 찾아가는 플라워트럭 
•  마음친구 꾸러미(디어마이프렌드) 
•  코로나19 장기화로 우울감을 느끼는 청소년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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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행복한
영유아 돌봄

연도별 서울시 영유아 대상 보육기관

단위(%)

출처: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해당연도, 서울시 보육통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공립     민간     가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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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9

 
21

.9
8.

2

26
.3

44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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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4

28
.4

43
.4

1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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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1
.5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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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

8.
8 

35
.1

38
.6

16
.9

9.
4

39
.3

35
.5

15
.3

9.
9

43
.8

32
.0

13
.8

10
.4

영유아 대상 보육기관 현황

2014년 24.3%인 국공립 어린이집은
2020년 43.8%로 확대·설치되었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 영유아의 47.8%는 어린이집에, 18.3%는 유치원에 다니고 있으

며, 33.9%는 가정보육을 받고 있다(서울시, 2020). 2014년부터 영유아자녀를 둔 부

모가 선호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한 결과 2020년 기준 서울시 영

유아 보육기관의 43.8%는 국공립어린이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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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2020년 기준 서울시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5명으로 전국 및 경기도 보다 낮습니다.    

서울시의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는 2015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어린이집의 보육교

사 1인당 아동 수는 전국 5.2명, 경기 5.3명, 서울 5.0명이다.

연도별 전국·서울·경기도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

단위(명)

출처: 보건복지부, 해당연도, 보육통계  전국      서울      경기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6.3

6.5

6.2

6.1

5.8

5.9

5.7

5.3
5.2

5.0

5.7

5.5

6.3

6.0

6.2
6.1

영유아부모의 정책요구도

단위(%) (다중응답)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첫째 자녀가 영유아인 부모 86명

영유아부모의 정책요구도 2021 Seoul Family Survey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는 보육·교육 비용 지원에 대한 정책요구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영유아부모는 돌봄정책과 서비스 중 ‘보육·교육 비용에 대한 지원’ 요구도가 22.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17.1%),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13.2%) 순으로 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미취학

6.2

17.1

10.5

13.2

22.1

1.9

8.9

8.9

11.2

임신·출산 교육·상담 지원                                                     

자녀 양육방법 교육·상담 지원                                                      

보육·교육 비용 지원                                                               

시설보육서비스 질 제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웃간 돌봄나눔 활성화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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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돌봄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 2021 Seoul Family Survey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는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영유아보육료 지원과 같이
경제적 지원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습니다.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서울시민의 영유아돌봄 관련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는 ‘아동수당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과 같이 영유아돌봄에 필요한 수당 관련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인지도가 가장 낮은 서비스

는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으로 나타났다. 

영유아돌봄 정책 및 서비스 인지도

단위(%) (다중응답)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첫째 자녀가 영유아인 부모 86명

                  전체     영유아

88.3
86.1

22.1
16.2

85.0
87.2
87.1

89.5
90.8

93.0
95.0

91.9
67.9

62.8
58.8

54.7
28.3

22.1
45.0

44.2

아이돌봄서비스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                                                     

영유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아동수당 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서울형 어린이집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공동육아나눔터(건가센터 내)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보육사업

1.

서울시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Seoul NEW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르면 0세반은 3명, 3세반은 15명당 보육교

사 1인을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돌봄의 질 향상을 위해 2021년 시

범사업을 통해 0세반 2명, 3세반은 10명당 보육교사 1인을 배치하여 보육교사 1

인당 아동 수를 줄여 보육교사의 아동 집중돌봄을 실시한다.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3370

서울형 어린이집 Seoul 
보육품질 평가 기준을 통과한 민간어린이집을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공인하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한다.

다함께 어린이집 Seoul NEW
서울시는 어린이집, 부모, 지역사회가 하나의 보육공동체를 이루는 다함께 어린

이집 시범사업을 2021년 8월 실시한다. 참여형 보육모델을 통해 지역돌봄체계

를 구축·활성화한다.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2659

생태친화 어린이집 Seoul 
생태친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영유아, 부모가 함께 

‘생태친화 보육’을 실천하는 어린이집이다. 생태친화 보육이란 유아

숲 체험 등 자연친화적인 보육활동을 넘어 아이의 욕구를 중시하고 아이다움의 

구현을 도와주는 보육이다. 기존 보육과정에서 취약할 수 있는 자연경험, 놀이체

험 그리고 교사와 부모의 인식변화를 중시하고 있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Seoul NEW
서울시는 도보 이용권에 있는 3-5개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하나로 묶어서 아이들을 함께 키우는 공동보육모델을 2021년 8월부터 8개 자치

구에서 시작한다.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은 원아를 공동 모집하고 각 어린이집이 

보유한 교재·교구를 공동 활용하며 보육 프로그램과 현장학습도 함께 기획·운영

한다.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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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든든어린이집 Seoul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든든어린이집의 운영비전은 ‘공공이 책임지는 

아이중심 보육환경 구축’으로, 서울시 보육정책을 수행하며 전문성 

있는 보육교직원이 보편적 보육 책무성을 가지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한

다. 자치구 보육사업 및 이용자 수요를 고려하여 야간연장형, 장애아통합, 다문

화아동, 시간제보육의 맞춤형 취약보육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으로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

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서

비스를 제공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육시설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사업이다. 

공동육아나눔터, 공동육아방 Seoul  
공동육아나눔터는 만 1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의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육아 

네트워크 공간으로, 부모들은 자녀양육과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들이 함

께 어울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공동육아방은 서울시가 만 6세 이하 영유아와 보호자가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놀이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간이다.
출처: https://icare.seoul.go.kr/icare/dolbomSVC/dolbomSVC_4.jsp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Seoul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영유아 건강 간호사

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살피고 양육

에 대한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치구 보건소에 신청하며, 임신부터 출산, 

아기가 만 2세까지 영유아 건강 간호사의 가정방문(보편방문, 지속방문) 서비스

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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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정보 서비스

2.

서울시 보육포털서비스 Seoul 
서울시의 어린이집과 보육서비스를 실시간 검색, 조회, 예약할 수 있

는 보육통합 포털시스템이다. 

•	보육정보 제공 

	 우리동네 어린이집, 보육뉴스, 보육자료실, 서울시 보육통계 등

•	보육서비스 실시간 예약 

	 야간연장보육, 거점형야간보육, 휴일보육, 365열린어린이집

•	보육교사 대상 서비스 

	 보수교육 신청, 보육교사 소통방, 보육인력 구인구직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 전자책 발간 Seoul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직접 수집한 25개 자치구별 지역 육아정보를 

전자책으로 제작하여 우리동네 키움포털서비스, 서울시육아종합

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출처: 우리동네키움포털 홈페이지
출처: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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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강동 iMOM택시 
Seoul NEW
‘강동 iMOM택시’는 대중교

통 이용이 어려운 임산부와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서 정기검진, 예방접종 

등 의료목적으로 병·의원 방문시 이용할 

수 있는 전용택시 서비스이다. 서비스는 

2021년 8월 17일부터 개시한다.

이용방법: 앱 설치(i.m/아이.엠) →(메뉴)

아이맘택시→강동구 선택→회원가입→

택시이용→2일 내 병원 영수증 또는 진료

확인서 제출

자치구별 특화 서비스

3.

서울시 임신·출산정보센터 Seoul 
서울시의 임신·출산·육아 정보를 웹과 모바일로 제공하고, 서울형 난

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등 8종의 모자보건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영유아 건강관리 모바일 서비스
보건소에서 영유아의 신체적성 검사 실시 

후 스마트 폰 앱을 통해 보건소-어린이집-

가정이 검사결과를 공유하고 모니터링하

는 원스톱 영유아 건강관리 서비스이다.
출처: http://k-pap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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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영유아 지원 사업

4.

정책 제안

부모의 자녀양육역량 강화 지원

서울시의 영유아돌봄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고 보육교사 1인당 아동 수를 줄이는 보육인프라의 질적 개선과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의 자녀양육역량을 강화하는 두 개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  
부모의 자녀양육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시는 우리동네 보육반장이 수집한 자치구별 육아정보를 담은 ‘우리동네 꼼꼼 육아정보’를 2019년
부터 발간하고, 코로나19로 가정 내 자녀양육 시간이 늘어난 것을 대비해 올바른 자녀양육법을 안내하는 ‘온라인 아빠교실’, ‘다자녀 양육
지침서’ 등을 제작·배포하고 있다. 서울시의 이러한 사업들은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도 함께 성장·변화해야 하는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잘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유아돌봄 정책인지도 중 부모역할 교육 및 상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영유아자녀를 양육하는 시기에는 아동발달이나 신체돌봄과 같은 점에 관심을 두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
만 자녀가 자라나면서 부모역할이나 내 자녀에게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
일 필요가 있다. 서울시 우리동네 보육반장과 같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자치구 단위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영유아자녀를 둔 부모를 대
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거주하는 자치구의 보육정보를 충분히 활용하여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출처: 서울시, 발로 뛰며 수집한 ‘25개 자치구 육아정보 꿀팁’ 전자책 발간(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3939)
출처: 서울시, 코로나시대 ‘온라인 아빠교실’, ‘다자녀 양육지침서’ 개발·배포(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0898)
출처: 2021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첫째 자녀가 영유아인 부모 8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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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 대상: 0세-만 7세 미만(0-83개월) 아동(난민 인정 아동 포함)

-	금액: 10만 원/월

-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보육료 지원
-	대상: 어린이집 이용 만 0-5세 아동(소득수준 무관)

-	� 금액: 어린이집 보육료 100%(민간어린이집 이용시, 서울

시는 정부지원 보육료와의 차액 전액 지원)

-	� 이용방법: 어린이집 등록 전 복지로(bokjiro.go.kr)에서 

사전신청하여 ‘국민행복카드’ 발급

※ 2021년부터 아이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가 국민행복

카드 한 가지로 통합되어 어린이집(보육료 결제), 유치원(유

아학비 인증),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및 사회서비스 전

자바우처 등의 사용 가능

유아학비 지원
-	대상: 유치원 재원 중인 만 3-5세(소득수준 무관)

-	금액: 국공립(80,000원/월), 사립(260,000원/월)

-	�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가정양육수당 

-	� 대상: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

비스 지원을 받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초등학교 미취학

인 경우 최대 86개월 미만 아동)를 돌보는 경우 지원(소득

수준 무관)

-	금액: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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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
아동·청소년 돌봄

초등돌봄 서비스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족의 5명 중 2명은
방과후 돌봄서비스를 필요로 합니다.

초등돌봄 수요조사(교육부, 2020)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예비, 재학생)를 둔 서울

시민은 초등학생 대상 방과후 돌봄 서비스에 대해 ‘필요하다’ 39.9%, ‘필요하지 않다’ 

60.1%로 응답하였다. 초등학생 대상 돌봄서비스로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초등돌봄

교실 73.8%, 지역아동센터 12.8%, 다함께돌봄센터(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8.1%,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2% 순이다.

초등학생 자녀를 키우고 있는 서울시민의 초등돌봄
서비스 기관 인지도는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보다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가 더 높았습니다.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초등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분석한 결과, 첫

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경우 ‘초등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

는 97.2%로 거의 모든 응답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

터를 ‘들어봤다’는 응답은 42.5%로 나타나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에 대한 인

지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초등돌봄 서비스 필요도

단위(%)

출처: 교육부, 2020, 범정부 초등돌봄 수요조사

초등돌봄 서비스 인지도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부모 106명

                  못 들어봤음     들어봤음

39.9

60.1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97.2

42.5

방과후 돌봄서비스 필요 방과후 돌봄서비스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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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의 요건

방과후 초등돌봄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안전한 보호’ 입니다.

서울시(2018)에 따르면,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생각하는 방과후 돌봄서비스의 중요 요건은 ‘안전한 보호’

(51.1%), ‘인지발달 지원’(25.2%), ‘사회정서발달 지원’(23.7%) 순이었다. 초등돌봄은 아동에 대한 안전한 보호와 함

께 아동의 인지·사회정서발달을 위한 지원이 요구된다.

초등부모의 정책요구도 2021 Seoul Family Survey

초등자녀를 둔 부모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습니다.

초등부모의 정책요구도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가 20.8%로 가장 높았으며, ‘보육·교육 비용 지원’(20.1%), 

‘아이돌봄서비스와 같은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12.6%) 순으로 나타났다.

초등돌봄의 요건

단위(%)

출처: 서울특별시, 2018, 서울시 초등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

초등부모의 정책요구도

단위(%) (다중응답)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첫째 자녀가 초등학생인 부모 106명

4.4

11.6

11

12.6

20.1

1.6

6.3

20.8

11.6

51.1%

23.7%

25.2%

안전한 보호

사회정서발달 지원

인지발달 지원

임신·출산 교육·상담 지원                                                     

자녀 양육방법 교육·상담 지원                                                      

보육·교육 비용 지원                                                               

시설보육서비스 질 제고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수요자 맞춤형 보육서비스 제공(아이돌봄서비스 등)                                                               

이웃간 돌봄나눔 활성화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긴급돌봄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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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생활

청소년의 평일 여가시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으나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평일 여가시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에 따르면, 2020년 전국 초·중·고등학생이 평일에 자유롭

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2-3시간(23.3%), 1-2시간(19.8%), 5시간 이상(18.2%), 3-4시간(18.0%) 순이며, 최근

으로 올수록 평일 여가시간은 점차 길어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급이 높을수록 평일 여가시간이 2시간 미만인 학생

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평일 여가시간

단위(시간)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23
.3

9.
8

19
.8

18
.0

10
.9

18
.2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단위(%)

  1시간 미만     1~2시간     2~3시간     3~4시간     4~5시간     5시간 이상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20.07.0 12.9 19.5 14.5 26.1

18.98.2 19.7 25.7 10.8 16.7

15.214.0 26.2 24.9 7.4 11.9

청소년의 평일 여가시간(학교급별)

청소년의 평일 여가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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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과 상관없이 청소년이 가장 참여하고 싶은 활동은 문화·예술 관련 활동입니다.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1)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연령과 상관없이 ‘문화/예술’ 활동

에 참여하기를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다음으로 ‘모험/개척’ 활동, ‘과학/정보’ 활동 순으로 나타난다. 

연령대별 청소년이 희망하는 활동

단위(%)

출처: 여성가족부, 2021,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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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2세     13-18세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자원봉사 직업/진로 국제교류 건강/보건 자기계발 환경보존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아동청소년을 위한 돌봄 및 교육 서비스

1.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Seoul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는 만 6-12세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여가·놀이공간을 마련·제공함으로써 방과후 초등학생 아이에게 돌봄을 

제공한다. 

- 신청방법: 이용을 희망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전화 및 방문상담

- 운영시간: 정기돌봄(종일돌봄, 시간제돌봄), 일시돌봄

- �이용료: 아동 1인당 월 5만 원 범위 내(지역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에 따라 자치

구별 이용료 상이)

초등돌봄교실
초등돌봄교실은 별도 시설(전용 또는 겸용교실 등)이 갖추어진 공간에서 돌봄이 필

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이외에 이루어지는 돌봄활동이며, 주로 초등 1-2

학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방과후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

는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돌봄활동으로, 학교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지속

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활동이다. 초등학교 1-6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출처: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홈페이지

출처: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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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담도담마을학교 Seoul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격

차 완화를 위해 도담도담마을학교를 운영한다. 학교 수요조사를 통해 자치구별 

특성을 반영하여 3가지 모델로 운영된다. 

1.	원격학습지원형: 학교와 마을 주변 마을공간에서 마을학교를 열어 원격학습 지원 

2.	�방과후활동 지원형: 마을공간(마을공방, 아파트 커뮤니티실 등)을 이용하여 다

양한 방과 후 활동 지원  

3.	마을선생님 멘토링형: 학생과 마을 어른이 친구맺기를 통해 정서, 심리 및 학습 지원
출처: http://www.edui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632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둔 종합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기관이다.

-	� 이용대상: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학

교밖 청소년으로 만 18세 미만의 아동 포함) 중 소득기준, 가구특성기준, 연령기준

으로 선정

-	운영시간: 월-금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상시 운영

-	이용료: 무료

-	신청: 보호자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친구랑’  Seoul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단계의 학업중단학생들의 학습, 상담, 진로 지원을 서비스

를 제공하여 건강하게 학교나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처: 서울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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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
e청소년은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는 봉사활동과 기관 및 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봉사활동 등록 및 선택을 지역별로 할 수 있고 자유학기제나 비대면 청

소년활동도 찾아 볼 수 있다. 봉사활동 실적은 1365와 연동되며 활동 확인서도 

받을 수도 있다.

노는 은평, 크는 아이(Play Eunpyeong, Build Children) Seoul 
은평구에 거주하는 만 6세-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아동의 놀이권을 되찾기 

위해 숙련된 놀이활동가가 아동의 발달 정도에 맞춘 놀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6-8명으로 구성된 소그룹 체험놀이나 은평구에 있는 다양한 실외

시설을 이용한 놀이 콘텐츠를 제공한다. 

우리 아이 꿈 그리기, 꿈 부르기(성북구) Seoul 
고가의 예체능 교육을 저렴하게 제공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여 아동

이 성취감과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의 초등학생이며, 문의 및 접수는 거주지 동주민센터가 담당한다.

정책 제안

아동청소년 대상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인식 개선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선택권을 가진 부모들은 자녀들이 안전, 인성, 사회정서를 고르게 발달시킬 수 있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받기를 원
하며 실제 이용하고 있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학교 안 돌봄(초등돌봄교실, 방과후 학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시, 2018). 초
등방과후 돌봄 서비스 중 학교 안 돌봄인 초등돌봄교실은 아동의 학교 밖 이동이 없다는 점에서 부모의 선호가 높으나, 초등돌봄교실은 경
쟁률이 높고 일부 학년만 이용할 수 있으며 학교 안에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안전 관련 부담이 있다. 반면 지역사회에서 방
과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이나 민간기관들은 학교 안 돌봄서비스와 비교할 때 놀이와 체험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신체
활동을 포함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원하는 방과후 돌봄 서비스는 학교 밖 지역사회에도 다수 존재하나 돌봄 서비스
에 대한 부모의 인식이 학교 안 돌봄에 머물러 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아동과 청소년이 방과후 이용할 수 있는 우리동네키움센터(118개), 지역아동센터(429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23개) 
등이 설치·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 단위 방과후 돌봄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되 실
질적 이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재학 중인 학교에서 가까운 곳의 방과후 돌봄 서비스를 종합하여 제공하거나 이를 학교의 초등돌봄교실 정보
와 함께 제공한다면 아동·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학교 밖에 있는 지역사회 방과후 돌봄 인프라에 대해 새롭게 인식할 수 있고 더불어 
부모와 자녀가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선택·이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출처: 서울시(2018). 서울시 초등방과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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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스코틀랜드 | 학령 전 무상보육시간 1,140시간으로 확대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3-4세 아동에 대한 연간 무상교육 및 보육시간을 기존 

600시간에서 1,140시간으로 두 배 늘려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학부모가 직장으

로 복귀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스코틀랜드의 방과전·후 돌봄

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학령 전 학습 및 보육’을 강화함으로써 아동의 

학령 전 시기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입학과 그 이후 학교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자

신감을 배양한다. 이와 함께 학부모는 근무, 훈련,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출처: https://www.tes.com/news/landmark-early-years-policy-all-set-after-covid-delay

싱가포르 | 기어업(Gear-Up: After School Engagement Programme)
싱가포르 교육부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기어업(Gear-Up: Guiding & Empowering 

students for Affiliation and Resilience to Unlock their Potential) 프로그램을 확

대해 나가고 있다. 2019년 60개 학교에서 2021년 약 120개 학교로 확대하였으며 

지금까지 약 6,700명 이상의 중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학

생이 방과후에 독립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음악 및 스포츠와 같은 

활동을 통해 또래와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 모니터링을 통해 학교에 

출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교사, 커뮤니티 파트너 또는 자원봉사자가 학생의 멘토

역할을 수행한다. 기어업 프로그램은 장기결석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을 지원하는 

업리프트(Uplift: Uplifting Pupils in Life and Inspiring Families Taskforce) 프로그

램과 함께 불우한 배경의 학생들이 출신배경으로 학교에서의 수행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https://www.straitstimes.com/singapore/parenting-education/after-school-support-in-
secondary-schools-has-helped-boost-student

미국 | YAR(Youth as Resources) Project
청소년을 지역사회의 가치있는 자원으로 인식하고, 긍정적인 지역사회 변화를 이끌

어내는 데 있어 성인의 협력자로 청소년을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청소년들에 의

해 계획되고 주도된 지역사회기반 봉사활동 프로젝트로 사회문제 해결의 새로운 힘

과 능력을 함양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청소년을 정책 수립

과 결정 과정에 주요하고 동등한 활동가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청소년과 성인 간의 협

력관계모형을 만들어 냈다. 

출처: http://www.youthasresources.org/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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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인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

단위(시간)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2020,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3
•

가정과 지역사회의
노인 돌봄

서울노인이 시간을 보내는 장소

서울노인은 하루 평균 17.2시간을 집 안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서울시복지재단, 2020)에 따르면, 65세 이상 서울노

인은 주중·주말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수면시간 포함)이 평균 17.2시간으로 가장 길

고, 나머지 시간은 거주 동 외부(4.2시간), 거주 동 주변(2.6시간)에서 보낸다. 집 안에

서 보내는 시간은 점차 증가하여 2016년 16.3시간, 2018년 16.7시간, 2020년 17.2시

간으로 점차 길어지고 있다.

서울노인의 돌봄

노인은 가족 및 친인척에게 돌봄을 받지만,
가족에게 돌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서울시의 노인 가구(독거 포함) 중 27.5%는 일상생활을 수행

함에 있어 다른 사람(가족 등)에게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움을 받는 사람

은 비동거 가족원(75.4%), 친척·이웃·친구·지인(42.3%), 동거 가족원(37.6%) 순이다. 노

인 가구의 20.8%는 가족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수발, 간호, 육아 등의 도움을 주며, 

도움을 주는 대상은 배우자(55.7%),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46.7%), 자녀 및 자녀

의 배우자(45.0%) 순이다. 노인은 가족에게 돌봄을 받는 동시에 돌봄을 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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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노인은 현재 거주하는 주택의 화장실 안전설비에 대한 만족이 가장 낮습니다. 

2020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서울복지재단, 2020)에서 현재 거주하는 주택과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서울노인은 화장실의 안전설비에 대한 만족감이 평균 3.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고(범위: 1-5점) 외

출 시 계단/경사로(44.5%)가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현재 거주지에서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노인들의 욕구 충족

을 위해 지역사회 내 거주, 이동/외출과 관련한 고령자 친화 인프라가 필요하다.

현재 거주 주택에 대한 만족

단위(점)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2020,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비동거 가족원

   친척·이웃·친구·지인

   동거 가족원

   배우자

   손자녀 및 손자녀의 배우자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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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구조는 살기에 편리하다                                                     

실내구조는 안전하다                                                     

화장실은 안전 설비가 있다                                                     

냉난방이 잘 된다                                                     

환기가 잘된다                                                     

방음이 잘 된다                                                     

사는데 불편함 없이 공간이 충분하다                                                     

노인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사람 노인이 도움을 제공하는 대상

27.5%

37.6%

42.3%

75.4%

노인이 돌봄을 주고 받는 사람

단위(%)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2020,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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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연령대별 서울시민의 부모부양 의식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서울노인이 외출 시 가장 불편한 점

단위(%)

출처: 서울시복지재단, 2020, 서울시 노인실태조사

서울노인은 외출시 계단/경사로가 가장 불편하며 이동 및 외출 관련 불편함이 큽니다

성인들의 부모부양 의식 2021 Seoul Family Survey

노부모 부양책임의식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민의 부모부양의식을 조사한 결과(1-5점), 나이 든 부모를 자식이 모시고 살거나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

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부양책임의식은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노부모 

부양책임 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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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부모에 대한 경제, 가사, 돌봄 도움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의 기혼남녀는 본인과 배우자 부모에게
경제, 가사, 돌봄 순으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혼남녀는 지난 12개월 동안 본인 부모에게 드린 도움(정기적+비정기적)은 생활비, 용돈 등 ‘경제적 도움’ 81.1%, 

‘가사’ 52.1%, ‘병간호 등의 돌봄’ 44.5% 순이었다. 배우자 부모에게 드린 도움은 ‘경제적 도움’이 74.9%로 가장 많았

고 ‘가사’(38.9%), ‘돌봄’(32.7%) 순으로 나타났다.

본인과 배우자 부모에게 드리는 경제, 가사, 돌봄 도움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본인 부모가 생존해 계신 기혼자(604명) 배우자 부모가 생존해 계신 기혼자(611명)

계단/경사로 버스/전철 타고 내리기 앉을 곳 부족 없음

                  정기적     비정기적     도움을 드리지 않았다

                  정기적     비정기적     도움을 드리지 않았다

28.8 52.3 18.9

8.6 43.5 47.9

8.9 35.6 55.5

22.4 52.5 25.0

6.2 32.7 61.1

5.7 27.0 67.3

본인부모에게 드린 도움

배우자부모에게 드린 도움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                                 

가사(식사준비, 청소 등)                                  

돌봄(병간호 등)                                      

경제적 도움(생활비, 용돈 등)                                 

가사(식사준비, 청소 등)                                  

돌봄(병간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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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서울형 노인돌봄

1.

어르신돌봄가족 휴가제 Seoul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노인성 질환 어르신을 돌보는 가족에게 휴

식을 지원하는 제도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치매가족돌봄휴가제와 달리 

휴가비와 돌봄비를 제공한다. 휴가비는 당일 15만 원, 1박2일 30만 원, 2박3일 

45만 원이며, 여행에 어르신이 동행하지 않는 경우 어르신을 돌보는 돌봄비용으

로 당일 5만 원, 1박2일 10만 원, 2박3일 15만 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관은 어르신

돌봄가족 지원센터이다.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제 Seoul 
서울형 좋은돌봄인증은 어르신 돌봄시설의 데이케어센터(주야간보호시설), 노

인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노인의 인권보

호, 시설의 안전성 및 재무건전성 등의 요건 충족시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돌봄SOS센터 Seoul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일시적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이 직접 

개입하여 돌봄서비스 신청부터 종결까지 책임있게 수행하는 맞춤형 통합돌봄서

비스 창구이다. 5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중 1)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2)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3)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

우 지원 받을 수 있다. 

출처: 서울시 어르신돌봄가족지원센터 홈페이지 출처: https://www.dobong.go.kr/Contents.
asp?code=10008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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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어르신 커뮤니티케어 Seoul 
커뮤니티케어(Commynity Care)란 ‘돌봄이 필요한 주민(어르신, 장애인 등)이 

살던 곳(자기 집이나 그룹홈 등)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누리고, 지

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독립생활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을 의미한다. 

1.	광진구 우리동네나눔반장: 돌봄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

-	� 광진구의 돌봄플러스 사회적협동조합은 우리동네나눔반장 사업단을 통해 재

가요양사업과 ‘열린밥상(노인식당)’을 중점으로 어르신 대상 통합서비스를 제

공한다.

2.	노원구 케어안심주택: 주거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

-	� 노원구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홀몸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주택’

을 운영한다. 최장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사회서비스 연계, 일상건강관리

(의약품복용지도 등), 의료지원(주치의제, 방문진료 등), 정서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활동 서비스를 제공한다.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IoT) 사업 Seoul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은 건강, 안전, 사회적 관계망이 취약한 어르신 

가구에 IoT(Internet of Things, 사물인터넷)기기를 설치해 일상을 관리하고 위

급상황시 대응하는 서비스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관계단절, 우울, 고

령 등으로 안전확인이 실시간으로 필요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코

로나19 장기화로 노인 돌봄 공백을 ‘비대면 돌봄’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2020년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 사업 대상자를 총 1만 가구로 확대하였다.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2655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노인 돌봄 서비스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	� 신청대상: 1)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2)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서비스 내용: 시설급여, 재가급여, 특별현금급여 등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만 65세 이상)에게 가사 및 활동지원, 서비

스 연계, 안전 확인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

며, 대상에 따라 중점돌봄군(16~40시간 미만)과 일반돌봄군(16시간 미만)으로 

구분된다.

-	� 신청방법: 본인, 신청자의 친족, 이해관계인이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

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서비스 내용: 안전지원, 생활지원, 사회참여, 연계서비스 등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노인돌봄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	� 서비스 내용: 치매등록서비스, 치매조기검진서비스, 치매환자서비스, 치매가족

지원서비스, 치매예방서비스 등

정책 제안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한 도시개선사업

서울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하루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이 거주하는 집에서 보내고 있으며, 건강이 유지되는 한 현재의 주거지에 계
속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노인은 정주성이 높기 때문에 노년기 건강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택과 지역사회 인프라가 노인친화적으
로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추진함에 있어 대상 중심적 정책추진보다 유아, 장애인 등 사회구성원 모두를 
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고려한 도시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출처: 정상윤, 손동욱(2019). 서울시 유니버설디자인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환경 평가 연구: 서울시 사대문안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5(1), 117-125.

출처: https://ni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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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미국 | AI 로봇을 활용한 노인 돌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과 로봇을 활용한 제3

세대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세계적으로 비대면 노인 돌봄 제품 

및 서비스에서 확대되고 있다. 세계 최초 인공지능 기반 노인 돌봄 안부 전화 서

비스인 케어엔젤(Care Angel), 인공지능 활용 고령층 건강 모니터링 및 예측 팔

찌 템포(Tempo), 고령자를 위한 반려강아지 로봇 제니(Jennie), 활동적 시니어

를 위한 소셜로봇 엘리큐(ELLI Q) 등이 있다. 톰봇(Tombot)인 제니는 반려견 로

봇으로, 치매나 파킨슨병을 앓는 노인의 마음을 치유할 목적으로 개발되었고, 사

람이 만지면 꼬리를 흔들고 반갑다고 소리 내 짓기도 한다.

중국, 스페인, 독일, 일본, 덴마크, 영국 등 | 노인놀이터
최초의 노인놀이터는 1995년 중국에서 만들어졌으며 2000년대 영국, 일본, 핀

란드, 독일, 캐나다, 스페인 등으로 확산되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는 300개 

이상, 미국에는 53개의 야외 노인놀이터 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일본에서는 간

호예방공원이라 부른다. 노인놀이터는 신체단련, 교류와 교제에 목적을 둔다.

출처: https://tombot.com/

출처: https://www.theguardian.com/cities/gallery/2016/apr/29/playgrounds-elderly-seniors-in-
pi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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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대,
공백 없는 돌봄

2020년 초등긴급돌봄교실 참여 현황

단위(명), (%)

출처: 교육부, 2020, 2학기 원격학습 확대에 따른 초등돌봄 운영 강화 방안 마련. 보도자료(2020.08.27.)
출처: 교육부, 교육개발원, 2020, 교육통계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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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초등긴급돌봄 참여율     참여인원

코로나19와 자녀돌봄 2021 Seoul Family Survey

2020년 1학기 서울시 초등학생의 약 6%는 
초등긴급돌봄교실을 이용하였습니다.

2020 상반기 초등돌봄 현황분석에 따르면(교육부, 2020) 서울시 초등학생의 최대 

6%는 초등학교의 긴급돌봄교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시

기 초등학생 자녀돌봄은 주로 가정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다. 

2020년 1학기 초등돌봄교실 참여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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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초등학생 이하 자녀돌봄 방법은 
부모의 맞벌이 여부와 자녀의 취학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자녀돌봄은 주로 부모와 조부모(친인척 포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초등돌봄교실의 긴급돌봄서비스

를 이용한 비율은 6% 정도에 불과했다. 맞벌이 부모는 조부모의 도움을 받아 자녀를 돌본 경우가 많은 반면(37.8%) 

홑벌이 부모는 부모가 직접 돌보는 경우(44.3%)가 가장 많았다. 자녀가 미취학인 경우 부모의 돌봄이 37.6%로 나

타나 초등학생 돌봄(28.5%)에 비해 부모의 참여가 더 많이 이루어졌다.

맞벌이여부 및 자녀 취학여부에 따른 코로나19 시기 자녀돌봄 방법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맞벌이 143명, 홑벌이 87명, 초등자녀 106명, 미취학 86명

                  초등자녀     미취학

28.5
37.6

35.1
33.6

11.9
16.8

13.3
0.8

4.6
2.4

2.0
0.8

0.0
0.8

4.6
7.2

맞벌이여부에 따른 자녀돌봄방식

                  홑벌이     맞벌이

44.3
26.6
26.8

37.8
9.3

14.7
5.2

11.2
3.1
3.5

0.0
2.8

0.0
0.7

11.3
2.8

부모(휴가 등)                                                            

아이의 조부모나 친인척                                                     

민간업체(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건강가정지원센터)                                                     

지인(이웃, 친구, 자녀친구 부모 등)                                                     

긴급돌봄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이 혼자                                                                  

기타                                                                            

취학여부에 따른 자녀돌봄방식

부모(휴가 등)                                                            

아이의 조부모나 친인척                                                     

민간업체(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건강가정지원센터)                                                     

지인(이웃, 친구, 자녀친구 부모 등)                                                     

긴급돌봄서비스(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아이 혼자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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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 자녀돌봄 스트레스 2021 Seoul Family Survey

코로나19 시기 자녀돌봄 스트레스는 남성보다 여성이, 
홑벌이 부모보다 맞벌이 부모가 더 높게 느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부모의 자녀돌봄 스트레스(1-4점)는 평균 2.9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자녀돌봄 스트레스는 부모의 성

별과 맞벌이 여부에 따라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2.7점)보다 여성(3.1점), 홑벌이 부모(2.7점)보다 

맞벌이 부모(3.0점)의 자녀돌봄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자녀돌봄 스트레스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초등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 237명, 초등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및 홑벌이 부모 230명

2.7
3.1 3.0

2.7

남성 여성 맞벌이 홑벌이

성별에 따른 자녀돌봄 스트레스 맞벌이여부에 따른 자녀돌봄 스트레스



63

Ⅰ 서
울

가
족

의
 오

늘
  •

  Ⅱ 서
울

가
족

의
 돌

봄
  •

  Ⅲ
 서

울
가

족
의

 생
활

 토
대

  •
  Ⅳ

 서
울

에
서

 혼
자

살
기

  •
  Ⅴ

 서
울

가
족

의
 변

화
와

 미
래

코로나19 이후 자녀 관련 걱정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4세 이상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280명

코로나19 시기 부모의 자녀 걱정과 인식 변화 2021 Seoul Family Survey

부모들은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신체활동이 줄어든 점을 가장 걱정하였습니다.

만 4세 이상-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우려(1-5

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신체활동이 줄었다’ 4.1점, ‘컴퓨터, 휴대폰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 3.9점, ‘친구관계가 소

원해졌다’ 3.5점, ‘학습량이 줄어들었다’ 3.4점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부모역할의 중요성 인식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4세 이상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280명

3.9 4.1
3.5 3.4

TV, 컴퓨터, 휴대폰 시간 증가 친구관계 소원 학습량 감소 신체 활동 감소

                  전체     남성     여성

부모들은 코로나19 이후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해졌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부모역할의 변화에 대한 문항(1-5점)에는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커

졌다’는 응답이 3.9점으로 가장 높았고, ‘부모역할이 더 어려워졌다’는 응답도 3.7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모역할 변

화에 대한 인식은 ‘아버지 참여가 늘어났다’에서 성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3.9

3.3

3.4

3.0

3.1

3.7

자녀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자녀에 대해 더 잘 알게 됨                                                     

어머니 참여가 늘어남                                                     

아버지 참여가 늘어남                                                     

자녀교육관이 달라짐                                                     

부모역할이 더 어려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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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노인돌봄

서울지역 요양보호사의 21%는 코로나19 시기 돌봄업무를 중단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시 조사(2020)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중 노인돌봄업무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요양보호사는 21%이며, 이를 

기간에 따라 구분하여 살펴보면 1달 이상이 44%, 10일-30일 미만이 26%이다. 일을 중단한 사유는 ‘이용자 또는 

가족의 요청’이 74.2%, ‘감염우려 등 본인의 의사로’ 17.1%, 기관의 요청으로 중단한 경우는 8.7%이다.

코로나19 시기 병간호 등의 부모돌봄은 코로나 이전과 비슷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증가한 경우보다 감소한 비율이 조금 높았습니다.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 참여한 기혼성인자녀의 코로나19 시기 부모돌봄을 조사한 결과, 본인과 배우자 부

모에 대한 병간호 등의 돌봄이 코로나19 이전과 ‘변화없다’는 응답이 80.5%와 86.1%로 가장 많았다. 부모돌봄의 변

화 여부를 분석한 결과, 본인 부모에 대한 돌봄은 증가하였다는 응답(8.1%)보다 감소하였다는 응답이 11.4%로 더 많

았다. 배우자 부모에 대한 돌봄도 증가하였다는 응답(6.7%)보다 감소하였다는 응답(7.2%)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업무중단 경험과 기간

단위(%)

출처: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20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요양보호사 실태조사

코로나19 시기 부모돌봄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본인의 부모가 생존해 계신 기혼자 604명, 배우자의 부모가 생존해 계신 기혼자 611명

44%

17%

13%

26%

1달 이상

1일~5일 미만

5~10일 미만

10일~30일 미만
79%

21%있다

없다

7.211.4

86.1
80.5

6.78.1

감소 변화없음 증가

  본인 부모     배우자 부모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코로나19 아동돌봄 서비스

1.

어린이집의 긴급보육 서비스 
-	 어린이집 휴원기간 중 가정 돌봄이 극히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긴급보육 제공

-	 운영시간: 오전 7:30-오후 7:30

유치원, 초등학교의 긴급돌봄교실 서비스 

-	 대상: 초등학교 저학년

-	� 운영시간: 아침돌봄(오전 7시-9시), 원격수업(오전 9시-12시), 오후돌봄(낮 12

시-오후 5시), 저녁돌봄(오후 5시-7시)

지역아동센터의 긴급돌봄 서비스
-	 대상: 기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	 운영시간: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 운영

우리동네키움센터(다함께돌봄센터)의 긴급돌봄 서비스
-	 대상: 초등학생

-	 이용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아이돌봄 지원사업
-	 대상: 개학·개원 연기 등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가정

-	 운영시간: 평일 오전 8시-오후 4시

공동육아나눔터
-	 대상: 만 2세-12세 이하 자녀에 있는 가정

-	 운영시간: 오전 8시–오후 9시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	 대상: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4학년-중등학교 3학년

-	 운영시간: 오전 9시-오후 9시

장애학생 대상 월 40시간 특별활동 추가 지원 
-	� 대상: 지자체에 등록된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중 현재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

-	� 서비스 내용: 활동지원사가 집으로 방문하여 학습도우미(통역, 필기), 등·하교 

보조, 병원방문·산책 등 외출시 신체활동 지원
출처: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
ID=0403&CONT_SEQ=36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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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코로나19 아동·부모 지원 서비스

2.

초중고교생 대상 ‘마음친구 꾸러미’ 지원 사업 
Seoul 
코로나19 장기화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

는 학생들에게 ‘마음친구 꾸러미’를 제작·배포하였다. 여러 

종류의 심리안정물품으로 구성된 심리정서지원세트를 학

급학교, 위(Wee)센터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배포하였다.

서울시교육청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 사업 
Seoul
2021년 ‘희망급식 바우처 지원’사업은 등교하

지 않고 원격수업에 참여하는 서울 소재 초·중·고 학생 약 

56만 명 중 희망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편의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사

용에 편의를 기하였다.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
초·중학교 학령기에 속하지만 학교에 재학 중

이지 않은 아동을 돌보는 가정을 대상으로 아

동 특별돌봄과 비대면학습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아동

양육한시지원금을 제공하였다. 

서울 원격수업 지원 플랫폼: 뉴쌤(newSSEM) 
Seoul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학생·학부모를 위해 

쌍방향 실시간, 비실시간 화상 수업 및 화상 회의 도구를 

제공하고 원격수업을 관리할 수 있는 학습이력관리 시스템

(LMS)을 포함한 공공형 플랫폼이다.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참여형 강좌서비스를 제공하며 강의형 콘텐츠 등을 다양

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출처: 서울시교육청 블로그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3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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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노인돌봄 서비스

3.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지원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2020년 3월부터 긴급돌봄지원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

로 돌봄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긴급돌봄서

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의 재가방문요양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뿐 아니라 서

울시 격리시설에 입소한 어르신·장애인과 함께 입소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

한다.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26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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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 코로나19에 감염된 어린이를 집에서 돌보는 방법: 간병인을 위한 권고
코로나19에 감염된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데 필요한 정보를 모아 부모와 간병인

에게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 뿐 아니라 다른 가족 및 지역사회 주민을 보호

하는데 필요한 수칙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주요증상, 어린이의 증상을 모

니터링하는 법, 타인에 대한 감염을 예방하는 법,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증상

을 모니터링하는 법, 필요한 물품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23개국어

로 번역되어 제공하고 있다.

미국 | 앨러맨스 버추얼 스쿨(Alamance Virtual School)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
노스캐롤라이나 앨러맨스-버링턴(Alamance-Burlington School System)은 

2020년 학생들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크롬북(chromebook)을 제공

하고,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학생들에게도 학교와 연결이 가능한 핫스팟을 제

공하였다. 2020년 한해 3,500개 이상의 핫스팟과 17,000개의 크롬북을 학생들

에게 배포하였다. 2021년 오프라인 등교가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 및 학

부모가 온라인 등교를 원하면 앨러먼스 버추얼 스쿨(Alamance Virtual School)

을 통해 온라인 학습을 지원하기도 한다.
출처: https://www.elonnewsnetwork.com/article/2021/08/alamance-virtual-school-continues-
remote-learning-option-2021-22-abss

일본 | 영케어러(Young carer) 지원을 위한 복지·돌봄·의료·교육 연계 프로젝트
영케어러(Young carer)란 성인 보호자가 담당해야 할 가사, 노동, 가족 돌봄 등을 

대신하는 어린이를 의미하며, 주로 장애나 질병이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부모 대

신 어린 형제·자매를 돌보거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을 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케어러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외부에서 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고, 나이와 성장수준에 적합한 복합적인 지

원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영케어러를 조기

에 발견하고 적절한 복지 및 교육서비스를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출처: https://www.mhlw.go.jp/content/000780548.pdf

Care at home for those who 
have or may have been 
exposed to COVID-19

You may be caring for a person who has or may have 
COVID-19. Follow this advice to protect yourself and 
others in the home, as well as those in your community.

There may be different requirements if you or any of your 
household members are vaccinated against COVID-19. 
Follow the instructions from your local public health 
authority.  

Supplies
You’ll need: 

 � a thermometer

 � medical masks 

 � non-medical masks 

 � tissues and disposable paper towels

 � eye protection, like a face shield or goggles

 � hand sanitizer containing at least 60% 
alcohol

 � dish soap, hand soap and regular laundry 
soap

You’ll also need:

 � household cleaning products

 � over-the-counter medication to reduce fever, 
like:

 • ibuprofen

 • acetaminophen
 � alcohol prep wipes or cleaning products 

made for electronics

 � a no-touch waste container with a plastic 
liner, like a garbage bin

 � hard surface disinfectant that has a drug 
identification number (DIN) 

 • if not available, use household bleach 
(chlorine).

If you can’t get these supplies, reach out to family, 
friends or neighbours. You can also contact your 
local public health authority or a community 
organization for advice, support and resources.

Advice for caregivers
Ideally, only one person should provide care to someone 
who is in quarantine or isolation. If possible, the caregiver 
should be fully vaccinated and not be at risk of more 
severe disease or outcomes from COVID-19. This includes 
older adults or those who have a chronic medical 
condition. This will help to reduce the risk of COVID-19 
spreading to others in the household. 

Wear a medical mask if the person you’re caring for has 
tested positive or has symptoms and is in isolation. The 
person you’re caring for should also wear a medical mask 
when they’re:

 › receiving care, either:
 • during close-range interactions or
 • when in direct physical contact with others

 › in a shared indoor space, with or without others, like:
 • kitchens

 • hallways
 • washrooms

 › in a private outdoor space with others, like:
 • a balcony
 • the backyard

If unavailable, you should both properly wear a 
well-constructed and well-fitting non-medical mask.

Wear a non-medical mask if the person you’re caring for 
was potentially exposed to COVID-19 and is in 
quarantine. The person you’re caring for should also wear 
a non-medical mask when they’re:

 › receiving care, either:
 • during close-range interactions or
 • when in direct physical contact with others

 › in a shared indoor space, with or without others, like:
 • kitchens

 • hallways
 • washrooms

 › in a private outdoor space with others, like:
 • a balcony
 • the backyard 

Wash your hands often with soap and water for at least 20 
seconds. You don’t have to wear disposable single-use gloves.

Wear eye protection with your mask, not as a replacement. 
Eye protection includes:

 › face shields  › safety 
glasses

 › safety 
goggles

Protect yourself and others 
Physical distancing

Limit the amount of time you spend in a shared space 
with the person you’re caring for. Keep all interactions 
with the person you’re caring for brief and from as far 
away as possible. Some people may need you to spend 
more time with them depending on their:  

 › age

 › maturity
 › ability to understand and follow prevention measures

Avoid group activities with the person you’re caring for, like:

 › sharing meals

 › playing games

 › sitting or cuddling together
 › watching television together

Use a separate room for sleeping from the person 
you’re caring for. If not possible, sleep in separate beds. 
Position yourselves head-to-toe to keep as far away 
from one another as possible.

Use a separate washroom from the person you’re caring 
for. If not possible:

 › open the window

 › put the toilet lid down before flushing
 › clean and disinfect surfaces and objects the person 
you’re caring for has touched after each use

Wearing a mask

If the person you’re caring for is in isolation, you and 
other household members should wear a medical mask 
or a well-constructed and well-fitting non-medical 
mask when in a:

 › shared indoor space with the person in isolation 
 › private outdoor space with the person in isolation

Some household members may be at risk of more 
severe disease or outcomes from COVID-19. They 
should wear a medical mask when in a shared indoor or 
private outdoor space with the person in isolation.

Other personal preventive practices

Avoid sharing personal items with the person you’re 
caring for, like: 

 › towels

 › utensils

 › bed linens

 › toothbrushes

 › food and drink
 › electronic devices

Interact with the person you’re caring for outside when 
possible, in a private backyard or on a balcony. Continue 
to follow physical distancing and relevant mask advice. 

Open a window when possible to improve ventilation. 

If possible, care for any pets in the home or co-living 
setting while the person you’re caring for is in 
quarantine or isolation.

Cleaning and disinfecting

We don’t know exactly how long the COVID-19 virus 
lives on different surfaces. Evidence suggests it can live 
on objects and surfaces from a few hours to days, 
depending on the type of surface. It’s uncertain to what 
extent contaminated surfaces play a role in the spread 
of COVID-19. 

A precautious approach is recommended when there’s 
an ill person in the home. Frequently clean and disinfect 
high-touch surfaces and objects, including:

 › toilets
 ›  phones
 › tablets
 › keyboards
 › doorknobs
 › bedside tables
 › television remotes
 › laundry containers

Use approved hard-surface disinfectants that have a 
drug identification number (DIN) or a diluted bleach 
solution to disinfect. Always follow instructions for 
proper handling of household bleach (chlorine). 

Use separate no-touch plastic-lined containers, like a 
garbage can, for:

 › used medical masks and other contaminated 
disposable items

 › contaminated laundry, including non-medical masks

Caring for a child 

You may be caring for a child who has or may have 
COVID-19. If so, prevent them from sharing objects 
with other children in the household, like:

 › toys
 › bottles
 › blankets
 › soothers

The virus that causes COVID-19 has not been found in 
breastmilk. Given the health benefits to your child, you 
should continue to breastfeed (if you do already). 

Children under the age of 2 should not wear masks. 
Children between the ages of 2 and 5 may be able to 
wear a mask if they:

 › are supervised
 › can tolerate it
 › can put it on and take it off

Children older than 5 should wear masks in the same 
situations or settings as adults.

Monitoring symptoms and seeking 
medical care
Watch for new or worsening symptoms in:

 › the person you’re caring for
 › others in the household
 › yourself

Call 911 or your local emergency number if the person 
you’re caring for develops severe symptoms, such as:

 › significant difficulty breathing
 › chest pain or pressure
 › new onset of confusion
 › difficulty waking up 

The person you’re caring for may need to leave your home 
or co-living setting to seek medical care. Make sure you let 
the ambulance dispatcher and the hospital know the 
person you’re caring for has or may have COVID-19.

If possible, do not use public transportation to seek 
medical care. 

Only one healthy person should drive the ill person. The ill 
person should sit in the back seat of the vehicle, as far 
away as possible from the driver. Keep all vehicle windows 
fully open if possible and safe to do so.

Make sure all passengers are wearing a medical mask. If 
they aren’t available, wear well-constructed and 
well-fitting non-medical masks instead.

If the ill person is breathing well, they should also wear a 
mask.

Your quarantine period
You may need to quarantine and monitor yourself for 
symptoms:

 › after your last day of exposure to the person in 
isolation and 

 › according to your local public health authority’s advice 
 • inform your local public health authority if you or 
any of your household members have been 
vaccinated against COVID-19

There may be different quarantine requirements if you or 
any of your household members are vaccinated against 
COVID-19. Follow the instructions from your local public 
health authority.

If you start to develop symptoms:

 › isolate yourself away from others immediately
 › put on a medical mask

 • if unavailable, wear a non-medical mask that’s 
well constructed and well fitting

 › contact your local public health authority or health 
care provider for further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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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www.canada.ca/en/public-health/services/publications/diseases-conditions/how-
to-care-for-child-with-covid-19-at-home-advice-for-caregive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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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안

코로나19 시기 가정 내 아동 및 노인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코로나19 시기 아동에 대한 돌봄은 기존의 보육·교육 인프라를 토대로 확충하고자 노력하
였으나 가정돌봄이 큰 역할을 하였다. 가정돌봄은 식사, 놀이, 여가 등의 일상적 돌봄 뿐 아
니라 학습이 동반되면서 가정돌봄을 수행하는 부모, 특히 어머니의 부담이 크게 가중되었
다. 코로나19 이전 시기 가정에서의 학습지원은 학교교육과정까지 깊숙하게 관여하지 않
았으나 코로나19 시기 자녀의 학습진도와 학습여부는 가정에서의 학습지원 수준에 따라 
달라지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맞벌이 부모를 둔 아동의 경우 일상적 돌봄 뿐 아니라 학습지원도 충분히 받지 못하
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아동의 신체적 건강 뿐 아니라 학습수준 저하에도 
여파가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코로나19 시기 자녀돌봄과 학습지원에 취약한 사례
를 파악·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이재림, 김영선, 최정아, 2020).

코로나19 시기 우리나라 노인은 일자리, 여가시설 부재, 돌봄 공백, 우울감 확대 등 여러 문
제를 겪고 있다(정재환, 2020). 노인은 코로나19에 취약하기 때문에 함께 살지 않는 가족 
및 지인과의 교류가 조심스러워지고 가족 외적 돌봄도 중단되면서 노인돌봄은 노인 개인 
또는 가족의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요양시설이나 거주시설의 경우 방역 인력이 지원되는 
등 노인돌봄이 가능하지만 노인 혼자 거주하거나 가족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경우 돌봄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갈등이 심각해질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과 우울감 등이 동반되는 경우 즉각적인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나 코로
나19로 현장파악이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어 긴급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노인 개인이나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 처한 어려움이나 실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세우고 전문성을 기초로 사례를 분석하여 신속히 지
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처: 이재림, 김영선, 최정아(2020). 코로나19 시기 학부모의 경험: 초등학교 4학년 어머니를 중심으
로. 서울대학교 학부모정책연구센터. 
출처: 정재환(2020) 노인들의 코로나19 감염 현황과 생활 변화에 따른 시사점. 이슈와 논점, 제1761호.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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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의 생활 토대
1. 가정경제, 생활의 기본

2. 일과 쉼, 생활의 균형 

3. 주거환경, 생활의 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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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의 가계경제에 대해 
알아볼까요? 

서울가족의 A to Z 

#3. 
서울가족의 

생활토대 

1 

서울가족의 A to Z 

#3. 
서울가족의 

생활토대 

코로나19 이후 가계 경제상태 변화 단위: % 

*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2 

45.8 48.9 

5.3 

코로나19 이후,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가계 경제가 나빠졌습니다. 

서울가족의 A to Z 

#3. 
서울가족의 

생활토대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단위: % 

*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3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음 

11.6 

35.3 
39.3 

13.8 

별로 받지 않음 약간 받음 매우 많이 받음 

받음: 53.1% 

서울가족의 A to Z 

#3. 
서울가족의 

생활토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경제, 
서울시(복지포털, 일자리포털)가 함
께하고 있어요! 

4 

서울복지포털 서울일자리포털 

카드뉴스
서울가족의 생활 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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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서울 연간 가계 경상소득 및 부채 비교

1
•

가정경제,
생활의 기본

서울전국 서울전국

단위(만 원)

연간 가계 경상소득 및 부채

서울시 연간 가계 경상소득은 2020년 기준 평균 6,575만 원,
가계 부채는 평균 11,077만 원 입니다. 

서울시 연간 가계 경상소득(연평균 가계소득)은 2020년 기준 평균 6,575만 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 5,924만 원 보다 높다. 서울시 연간 가계 경상소득은 꾸준히 상승해

왔으나 2019년 이후 소폭 하락하였다. 서울시의 연간 가계 부채는 2020년 기준 

11,077만 원으로 이는 전국 평균 8,256만 원보다 높다. 연도별로 봤을 때 서울시 연간 

가계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해당연도).

출처: 통계청, 해당연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연간 가계 경상소득 연간 가계 부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9,736
10,073

11,077

6,719

7,668
8,256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5,366

6,495 6,575

4,770

5,705 5,924

12,000

10,000

8,000

6,000

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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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스트레스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귀하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서 경제적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응

답한 비율은 전체의 53.1%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적 스트레스 지수는 평균 2.6점(범위: 1-4점)으

로 남성(2.5점)보다 높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2.7점)가 다른 연령대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비혼자(2.6점)가 기

혼자(2.5점)보다 경제적 스트레스 지수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성별, 연령대별, 혼인여부별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스트레스

단위(%), (점)

53.1%35.3%
39.3%

13.8%

11.6%

20대 30대 40대 50대 60-64대 남 녀 비혼 기혼

2.5 2.5 2.5
2.7 2.6 2.6 2.62.6

2.4

전혀 받지 않음 별로 받지 않음 약간 받음 매우 많이 받음

11.6%

35.3%
39.3%

13.8%

받는다

53.1%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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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률

서울시 실업률은 2021년 2/4분기 기준 5.2%이고,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습니다.

서울시 실업률은 2021년 2/4분기 기준 5.2%이고, 여성의 실업률(5.5%)이 남성의 실업률(4.9%)보다 높다. 연령대

별로는 15-29세의 실업률이 10.5%로 다른 연령대보다 현저히 높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실업률은 2019년 4/4분기

를 기점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지만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징적인 것은 

여성의 실업률이 2019년까지는 남성의 실업률보다 낮았으나 2020년부터 더 높게 나타난다(통계청, 해당연도).

성별, 연령대별 서울시 실업률 현황

12.0

10.0

8.0

6.0

4.0

2.0

0.0
2019 1/4 2019 2/4 2019 3/4 2019 4/4 2020 1/4 2020 2/4 2020 3/4 2020 4/4 2021 1/4 2021 2/4

9.7

6.6

8.3

10.5

7.3

2.8

4.0
4.8

3.7
2.8 2.8

3.7

15-29세 30-59세 60세 이상

7.0

6.0

5.0

4.0

3.0

2.0

1.0

0.0
2019 1/4 2019 2/4 2019 3/4 2019 4/4 2020 1/4 2020 2/4 2020 3/4 2020 4/4 2021 1/4 2021 2/4

3.6

3.3

5.5

4.9

5.3

3.5

5.2
4.4

4.0

3.7

전체 남자 여자

출처: 통계청, 해당연도, 경제활동인구조사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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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가계경제 변화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코로나19 이후 가계 경제상태가
전반적으로 나빠졌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코로나19 이후 귀댁의 전반적인 경제상태는 어떻게 변화했습니까?’라는 질문(범위: 1-5

점)에 ‘나빠졌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45.8%, ‘변동 없음’으로 응답한 비율은 48.9%로 나타났다. 종사상 지위에 따

라 살펴보면, 코로나19 이후 경제상태가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어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72.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62.8%로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2020년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세대 가구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서울시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수는 2020년 기준 260,795가구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수급가구 수는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 정책

적 결과로 볼 수 있다. 가구 유형별 수급가구 비율을 살펴보면 노인세대 가구가 31.2%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일

반세대 가구(29.6%) 순으로 나타난다(보건복지부, 해당연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현재 직장이 있는 응답자 1,331명 

종사상 지위별 코로나19 이후 가계 경제상태 변화

단위(%)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37.5 56.5 5.9

56.5 38.1 5.4

61.7 34.0 4.3

62.8 32.6 4.7

62.0 32.4 5.6

72.7 27.3

45.8%
48.9%

5.3%

나빠졌음 좋아졌음변동 없음

서울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현황

노인
세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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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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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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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세대

기타

31.2 29.6

13.4
10.4

2.6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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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건복지부, 해당연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나빠졌음     변동 없음     좋아졌음

연도별 수급가구 수 2020년 가구 유형별 수급가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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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저소득가족 대상 경제적 지원

1.

다양한 가족 대상 경제적 지원

2.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및 청소년 한부

모가족 포함)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통비 등

의 복지급여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 지원 
자녀가 둘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게 다둥이행

복카드와 국민연금출산크레딧이 제공되고,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은 신생아 난청진단 의료비 지원, 영유아 

의료비,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급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회정착, 그리고 성공

적인 자립을 위해 매월 30만 원의 자립수당을 지급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Seoul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

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및 해산급여, 장

제급여가 제공된다. 본인이나 친족 혹은 기타 관계인이 주

소지의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Seoul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보훈대상

자를 대상으로 법정급여 외 서울시 자체의 부

가급여를 지원한다. 분기별로 교통비가 제공되고, 2월, 9월

에 명절 위문품비, 11월에 월동대책비가 제공된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Seoul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가 어려운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비 등을 제공한다. 생계비, 주거비 및 의료비, 초중고 자녀 

교육비, 기타비용(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이 제

공된다.

희망온돌 위기긴급지원기금 Seoul 
갑작스러운 위기로 인해 생활 유지가 어렵지

만 법정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게 생계비, 주거비, 기타 긴급비용 등을 제공하

고, 의료비를 지원한다.

지역자활센터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을 고취

시키고 자립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현

재 서울에는 광역센터와 30곳의 지역센터가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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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가족 대상 경제적 지원 일자리 지원

3.

서울시 일자리 포털 Seoul 
서울시 일자리 포털은 다양한 연령대(청년, 여성, 중장년,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의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

자리 및 교육 정보를 제공한다.

서울시 ‘창동 아우르네’ Seoul NEW
서울시 ‘창동 아우르네’는 창업을 꿈꾸는 청년부터 인생 이

모작을 준비하는 중장년층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세대공

유형 일자리 복합지원시설이다. 청년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서울창업허브 창동’,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청년 창

업가와 예술가를 위한 공공주택 ‘창동 아우르네빌리지’, 시

민단체 활동공간인 ‘서울시 동북권NPO지원센터’ 등의 4개 

시설이 입주해있다.

서울시 50+보람일자리 Seoul 
만 50~67세 서울시 거주자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

회에 기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새로운 커리어 탐색의 기

회를 제공하는 일자리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활동비와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 어르신취업지원센터 Seoul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시기를 맞이하여 노년설계, 

은퇴 이후의 사회참여, 취업 및 전문 직무 교육 등 시니어세

대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여성 맞춤형 일자리 지원

4.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취업준비 청년층 여성과 임신·출산·육아 등

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모든 여

성의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직업상담, 구인/구직 관리, 직업교육, 인턴십, 취·창업

지원, 취업 후 사후관리, 경력단절 예방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창업보육센터
여성 (예비)창업자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창업공간을 제공받고, 

홍보 및 행정지원, 컨설팅, 멘토링, 교육 서비스 등을 통해 사업 성장

을 도모할 수 있다.

서울우먼업 Seoul
서울우먼업(Seoul Woman Up)은 서울시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 

5개 여성발전센터,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 등 24개의 여성인력개발

기관 네트워크를 통칭하는 서울시 여성일자리 통합정보망 포털사이트이다.

사진 출처: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78

2021 서
울

가
족

보
고

서



해외 사례

일자리 보호 정책

1.

근로 지원 정책

2.

독일 |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Kurzarbeit) 
독일의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는 노사간 합의에 따라 근로자의 해고 대신 근로

시간을 단축하고 정부가 단축된 시간에 대한 임금 일부를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코로나19 시기 독일은 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를 확대 적용한 덕분에 실업률을 

안정화하고 전문인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출처: 김영민 (2020). 과감하고 선제적인 정책 대응으로 일자리 지킬 것. KDI 경제정보센터 나라경제. 
Gasser, J., Tackner, N., & Kraemer, K. (2020). 코로나19 위기대응: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례. 한국노동
연구원 국제노동브리프, 10, 41-51.

덴마크 | 일자리 유지 계획(midlertidig loenkompensation)
덴마크는 코로나19에 따른 대량 실업 위기에 맞서 일자리 유지 계획을 발표하였

다. 일자리 유지 계획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휴직 기간을 주는 경

우 정부가 일자리 유지 지원금(휴직 기간동안 노동자 임금의 75%까지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출처: 김현경, 김기태 (2020). 유연안정성 모델 국가들의 코로나19 대응 노동정책: 덴마크와 네덜란드. 
국제사회보장리뷰, 13, 36-46.

미국 | 미국 연방 저소득 중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 
미국 연방 정부의 저소득 중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저소득 중고령 실업자

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지역사회의 학교, 병원, 

탁아소, 노인센터 등 지역사회의 비영리 및 공공시설에서 다양한 사회봉사 활동

을 통해 업무 경험 및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참가자들은 주당 평균 20시간을 일

하며 최저 시급을 받게 된다. 훈련기간 동안 참가자들은 SCSEP 담당자와 함께 

구직 활동을 진행하게 된다. 일부 참가자들은 SCSEP 프로그램과 연계된 회사 및 

기관들에서 고용을 전제로 약 12주간 수련 기간을 갖고, 수련을 마친 뒤에 정식 

채용이 되는 절차를 갖는다. 참가자는 취업에 성공한 후에도 약 1년 동안 SCSEP 

담당자를 통해 안정적 정착을 위한 사후관리를 받게 된다
출처: 여혜수 (2021). 미국의 중고령자 근로 지원(Employment support) 프로그램: 미국 연방 저소득 중
고령자 직업훈련 프로그램(SCSEP: Senior Community Service Employment Program)을 중심으로. 
국제사회보장리뷰, 16, 113-119. https://www.dol.gov/agencies/eta/sen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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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쉼,
생활의 균형

일·여가 균형의 어려움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의 일·여가 균형의 어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습니다.

서울가족의 ‘일·여가 균형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평균은 2.8점(범위: 1-5점)으로 일·여

가 균형의 어려움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여가 균형의 어려움에 있어 연령대별, 혼

인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에서는 여성(2.9점)이 남성(2.7점)

보다 일과 여가생활 간의 균형을 이루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별, 혼인여부별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실직자 및 휴직자를 제외한 응답자 1,2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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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4
2.3

2.4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비혼 기혼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의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30, 40, 50대가 높았습니다.

서울가족의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을 살펴본 결과, 전체 평균은 2.4점(범위: 1-5점)

으로 보통보다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에서 성별, 혼인여

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령대에서는 30, 40대, 50대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일·가족 균형의 어려움을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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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성장 균형의 어려움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의 일·성장 균형의 어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이 높았습니다.

‘일 때문에 자기계발에 신경을 쓰지 못한다’와 같은 여러 질문을 토대로 서울가족의 ‘일·성장 균형의 어려움’을 살펴

본 결과, 평균은 2.8점(범위: 1-5점)으로 일·성장 균형의 어려움은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성장 균형의 어려움

에 있어 연령대별, 혼인여부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성별에서는 여성(2.9점)이 남성(2.8점)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연령대별, 혼인여부별 일·여가 균형의 어려움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실직자 및 휴직자를 제외한 응답자 1,2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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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비혼 기혼

성별, 연령대별, 혼인여부별 일·성장 균형의 어려움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실직자 및 휴직자를 제외한 응답자 1,22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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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

2020년 기준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전국 육아휴직자는 112,040명이고, 이 중 24.5%가 남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7년 13.4%에서 2020년 24.5%로 급속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고용노동부, 2021). 이는 ‘아빠 육아휴직 보

너스제’ 시행 등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가족친화지원사업’ 등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으

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육아휴직자 수 및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 증가 추이

단위(명), (%)

출처: 고용노동부, 2021, 여성고용정책과 보도자료 (20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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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가족친화제도 이용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 10명 중 4명은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제’의 이용경험 유무를 살펴보면, 응답자 중 37.9%, 응답자의 배우자 

중 30.3%가 ‘재택근무제’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돌봄휴가제’의 경우 응답자의 3.8%, 배우자의 

7.8%가 이용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재택근무제 및 가족돌봄휴가제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았습니다. 

‘재택근무제’와 ‘가족돌봄휴가제’ 이용자의 만족도(범위: 1-5점)를 살펴본 결과, ‘재택근무제’는 평균 3.9점, ‘가족돌

봄휴가제’는 3.8점으로 나타나 두 제도 모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성별에 따르면 두 제도 모두 여성의 만족도가 

남성보다 더 높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재택근무제의 경우 20대의 만족도(4.2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제 및 가족돌봄휴가제 이용 경험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실직자 및 휴직자를 제외한 응답자(본인) 1,227명, 배우자 524명

성별, 연령대별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제 및 가족돌봄휴가제 이용 경험 만족도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재택근무제 유경험자 465명, 가족돌봄휴가제 유경험자 47명

재택근무제 가족돌봄휴가제 재택근무제 가족돌봄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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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일·생활 균형 가족지원

1.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 Seoul 
직장맘지원센터는 일하는 여성의 직장 내 어

려움, 가족관계 및 돌봄 문제, 개인 스트레스 

등 다양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원스톱 종합상담(전화, 온

라인, 이메일, 찾아가는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스페이스 살림 Seoul NEW
‘스페이스 살림’은 여성의 일·가족·생활 균형을 

위한 공간 제공을 목표로 창업, 돌봄, 배움, 휴

식을 하나의 공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복합문

화공간이다. 교육과 창업에 필요한 공간을 비롯하여 자녀 

돌봄을 위한 시설 및 공유공간 등이 제공된다. 

 아빠넷 
‘아빠넷’은 아빠 맞춤형 육아 정보를 통합적으

로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남성 육아휴

직자들의 심리적 고충을 덜어주기 위한 관련 정보를 제공

한다. 

한부모가족 가사서비스 지원 Seoul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

족의 시간 빈곤을 해소하여 일·생활의 균형을 

찾고, 자녀와의 시간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가사서비스

(청소, 세탁, 설거지)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 
Seoul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일·생활균형지원센터는 

성평등한 관점에서 일·생활균형을 위한 연구, 교육, 컨설팅, 

실태조사, 그리고 문화조성 캠페인 등을 진행한다.

84

2021 서
울

가
족

보
고

서



일·생활 균형 휴가 및 휴직 제도

2.

출산전후 휴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

하여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유급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휴가 기간은 출산 후에 45

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90일을 연속으로 사용해야 한다. 

유산·사산 휴가
유산 또는 사산한 여성근로자에게 최대 90일

까지의 유급 휴가를 지원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한 배우자가 있는 근로자에게 10일의 유

급 휴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가 있는 남녀 근로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

여 최대 1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한 자녀에 대해 남녀 

근로자 각각 1년 사용 가능) 통상임금의 50~80%를 지급받

을 수 있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4~6개월은 80%, 7개월 이후 종료시까지는 50%를 

지급받을 수 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엄마(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같은 자

녀에 대해 아빠(엄마)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통

상임금의 100%(상한액 월 250만 원)로 상향하여 지원하

는 제도이다. 

가족돌봄휴직
근로자가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을 돌보기 위해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

도이다.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이며, 나누어 사용할 

수 있고,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어야 한다.

가족돌봄휴가 및 긴급가족돌봄비용 지원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할 경우 무

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휴가 기

간은 연간 최장 10일이며, 1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

다.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사용 시 1일 5만 원, 최

대 10일간 긴급가족돌봄비용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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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일·생활 균형 근로시간 제도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육아를 위

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단축 

기간 중 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건강을 돌보거

나 55세 이상으로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단축 기간은 1년 이내이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30시간이다.

유연근무제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자신의 여건을 고려하여 근무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

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유연근무제에는 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포함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가 전일제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일·생활 균형, 휴직 후 업무복귀 완충 기

간, 고령자의 점진적 퇴직준비 등을 위해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해 전일제 근로자

보다 짧게 일하면서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보장받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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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확산

4.

서울시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선정 Seoul 
서울시는 2009년부터 매년 일·생활균형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을 대상으로 일·

생활 균형 우수기업을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기업은 ①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여

성고용 우수기업 특별자금 지원자격 제공 ②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

준 가산점 부여 ③ 서울시 표창 ④ 우수사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⑤ 서울가족사

랑기업 BI 사용 가능 등의 혜택을 받는다.

여성가족부 가족친화인증제  
여성가족부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가족친화직장문화조성 등)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

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고 대출 시 금리 우대, 각종 정

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정책 제안

재택근무: 역할 경계의 모호함과 이중고 탈피를 위한 
대안 마련 필요

일·생활 균형을 실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유연근무제도가 마련되어 있었으나 그동안 활
발히 활용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다. 재택근무의 경우 주거지에
서 근무하는 동시에 가사노동과 돌봄을 병행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생활 균형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제도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실제 상황에서는 업무 집중도 하락, 일과 돌봄의 역할 경계 불분명과 이중
역할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고단함, 고용 불안감 등 의도하지 않은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
하고 있다(이유경, 이현주, 2020; 정희정, 2019). 즉, 아직은 과도기 단계인 재택근무가 지
닌 긍정적 측면 너머의 부작용을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포스트코로
나’, ‘위드(with) 코로나’ 시대에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노동방식의 한계점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 검토 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 
[출처]
이유경, 이헌주 (2020). 코로나-19시대 재택근무로 전환된 부부의 갈등경험과 적응과정에 관한 연구: 
아내의 경험을 중심으로. 가족과문화, 33(1), 70-116.
정희정 (2019). 일·생활 균형 및 성평등 현안과 유연근로제의 한계. 국제사회보장리뷰, 8,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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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은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본인의 70.8%는 ‘코로나 전보다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고, 배우자의 경우 67.2%가, 자녀의 경우 77.3%가 집에 있는 시간이 ‘코로나 전보다 증가’하

였다고 응답했다. 응답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코로나 전보다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20대

의 비율(75.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여가시간 2021 Seoul Family Survey

코로나19 이후 개인 및 가족 여가시간은 증가한 반면, 
친구·동료들과의 여가시간은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여가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서 ‘개인 여가시간’의 경우 48.1%가, ‘가족 여가시

간’의 경우 37.2%가 ‘코로나 전보다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친구 및 동료들과의 여가시간’은 75.6%가 ‘코

로나 전보다 감소’하였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 코로나19 이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의 변화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배우자 769명, 자녀 655명

코로나19 이후 개인·가족·친구 및 동료들과 보내는 여가시간의 변화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48.122.2 29.7

37.227.3 35.5

6.075.6 18.4

                  코로나 전보다 감소     변화 없음     코로나 전보다 증가

70.8 67.2 77.3 75.7 69.8 72.7 66.4 67.9

17.3

11.9

28.5

4.3

18.6

4.1

15.8

8.5

18.4

11.9

14.1

13.3

19.2

14.3

21.3

10.7

본인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본인 배우자 자녀

개인 여가시간                                 

가족 여가시간                                 

친구 및 동료들과의 여가시간                                 

                  코로나 전보다 감소     변화 없음     코로나 전보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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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10명 중 3명은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개월간 귀댁에서 가족이 함께한 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서 응답자 중 27.9%는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가족과 함께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에 있

어 40대(35.0%)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가족과 함께하는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이 2020년 16.7%에서 2021년 44.7%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 가운데 충분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했을 때 ‘코로나19 확산 때문’

이라는 응답 비율(4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경제적 부담’(14.2%), ‘일이 너무 바빠서’(8.8%), ‘가

족 공동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8.8%) 순으로 나타났다. 2020년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결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때문’이라는 응답 비율이 16.7%에 그친 반면 2021년에는 44.7%로 크게 상승하였다.

연령대별 최근 3개월간 가족과 함께한 여가시간 충분성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가족과 함께한 여가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이유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자 351명, 2020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일이 너무 바빠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가족 공동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몸이 피곤해서     가족 공동의 관심사가 없어서

27.9

39.1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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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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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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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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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충분하지 않음 보통 충분함

                  충분하지 않음     보통     충분함

2020                                                     

2021                                                

9.5

6.37.48.844.714.28.8

20.016.715.819.3 7.3

8.8

14.2

44.7

3.1

7.4

2.6

6.3

8.8

2.3

1.7

일이 너무 바빠서                                                     

경제적 부담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적당한 여가 시설이나 장소가 없어서                                                     

몸이 피곤해서                                                     

자녀교육문제 때문에                                                     

가족 공동의 관심사가 없어서                                                     

가족 공동의 시간을 내기가 힘들어서                                                     

적당한 여가프로그램이나 정보가 없어서                                                     

기타                                                                       

2021년 이유

2020-2021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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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가족 여가생활 사회적 분위기 조성

1.

가족사랑의 날
여성가족부는 매주 수요일을 ‘가족사랑의 날’로 지정하고 

가족친화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과 협력하여 근로자들의 

정시퇴근 및 가족과 함께 저녁시간을 보내도록 하는 캠페

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자치구 가족센터에서는 다양한 

가족사랑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문화가 있는 날
가족사랑의 날 중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되어, 전국 주요 영화관, 박물관, 공연장, 미술관, 야구

장 등을 할인된 가격이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행

사가 진행된다.

여가친화인증사업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여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

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운영하는 기업(관)을 선정하

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선정된 기업(관)은 포상과 

함께 홍보 및 여가프로그램 등을 지원받는다.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cstkorea/ 
222301978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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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생활 맞춤정보

2.

문화활동 공간지원

3.

서울시 문화생활 정보 포털 Seoul 
서울시에서 개최되는 문화행사, 축제,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문화시설 정보를 제공하는 채널은 다음과 같다.

 

생활문화 거점공간 「서울생활문화센터」 Seoul 
서울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적극적인 문화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공간 및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문화센

터 4개소가 운영 중에 있다.

산악문화체험센터 Seoul NEW
2021년 개관한 ‘산악문화체험센터’는 산악 관련 전시,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하는 산악문화융합 공간이다. 

악기·음악 중심 
‘낙원’

공연·청년 중심 
‘서교’

생활오케스트라 
중심 ‘체부’

미술·전시 중심 
‘신도림’

서울시 문화본부

   서울시 문화로 토닥토닥

서울문화포털

출처: 2021 서울시 문화본부 주요업무보고 출처: 2021 서울시 관광체육국 주요업무보고



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문화활동 활성화 지원

4.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여가

5.

문화누리카드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에게는 공연·전시·영화 관람 및 음반·서적 구

입이 가능하고 국내 여행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누

리카드가 발급된다. 

서울시민카드 Seoul
서울시민카드는 서울도서관, 세종문화회관, 

녹색장난감도서관, 문화센터, 체육센터 등의 

다양한 공공시설 이용시 필요한 회원카드를 하나로 통합한 

모바일 카드이다. 공연 및 프로그램 예약이나 도서관 대출

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을 수 있고 다양한 쿠폰정보가 안내

된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온라인 문화행사 전환
[2021 인터넷으로 즐기는 강남구다문화축제] 
Seoul

강남구가족센터는 코로나19로 해외여행과 외부활동이 제

한되는 시기에 가족이 함께 온라인으로 다양한 문화를 즐

기고 코로나 우울을 극복할 수 있는 ‘2021 인터넷으로 즐기

는 강남구다문화축제’를 진행하였다.

문화포털: 집콕문화생활
문화포털은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예술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스마트도서관
스마트도서관은 시간적 제약 없이 24시간 비대면 도서대

출·반납이 가능한 ‘무인도서 예약·대출·반납 시스템’이다. 

지하철 역사 등에 설치되어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다.

출처: 서울시, 2021,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 200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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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여가
정원가꾸기(Gardening): 코로나19 시대 주목받는 취미 활동
코로나19는 일상생활은 물론 여가생활과 취미생활에도 변화를 일으켰다. 각종 

규제와 격리조치에 따른 활동 제한으로 많은 취미활동이 실내 활동으로 제한되

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작은 식물 화분을 가꾸는 것부터 집 앞 정원·텃밭 가

꾸기 등 ‘정원가꾸기’가 코로나19 시대 건강하고 보람 있는 취미 활동으로 또는 

생존·자급자족을 목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아일랜드

미국

브라질

사진 출처: https://www.irishtimes.com/life-and-style/health-family/how-new-
hobbies-help-ease-the-stress-of-difficult-times-1.4315790

사진 출처: https://crosscut.com/environment/2020/03/wwii-era-victory-
gardens-make-comeback-amid-coronavirus

사진 출처: https://www.scielo.br/j/
oh/a/Hk3DtT4r7TdmM87BK73pVn
m/?lang=en#ModalFigf3

93

Ⅰ 서
울

가
족

의
 오

늘
  •

  Ⅱ 서
울

가
족

의
 돌

봄
  •

  Ⅲ
 서

울
가

족
의

 생
활

 토
대

  •
  Ⅳ

 서
울

에
서

 혼
자

살
기

  •
  Ⅴ

 서
울

가
족

의
 변

화
와

 미
래



94

2021 서
울

가
족

보
고

서

3
•

주거환경,
생활의 터전

가계 부채 이유: 주택 마련 및 보증금

2020년 기준 서울가구의 주된 부채 이유는
‘거주주택 마련’과 ‘전(월)세 보증금 마련’입니다.

2021년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특별시, 2021)에 따르면, 서울가구의 주된 부채 이유

는 2020년 기준 ‘거주 주택마련’이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전

(월)세 보증금 마련’이 28.7%로 나타난다. 연도별로 살펴봐도 부채의 주된 이유에 변

동사항은 나타나지 않는다. 즉, 주택 관련 비용 마련이 서울시민 부채의 주요 이유인 

것을 알 수 있다.

서울가족 주택 점유 형태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 서베이(1,637명)

49.6

28.6

7.1

12.2

1.6 0.9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무상 기타

주택 점유 형태 2021 Seoul Family Survey

2021년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응답자 2명 중
1명은 자기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응답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점유 형태는 ‘자가’ 

49.6%, ‘전세’ 28.6%, ‘보증금 없는 월세’ 12.2%, ‘보증금 있는 월세’ 7.1%, ‘무상’ 

1.6%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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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20-30대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을 위해, 
40-60대는 ‘거주 주택마련’을 위해 주로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주된 부채 이유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마련’이 부채의 주된 이유

로 나타나지만 다른 연령대에서는 ‘거주목적의 주택마련’이 부채의 주된 이유로 나타난다.

     

연령대별 서울가구의 주된 부채 이유

단위(%)

출처: 서울특별시, 2021, 도시정책지표조사

  거주주택 마련     전(월)세 보증금마련     교육비 마련     생활비 마련     부채상환     사업자금(영농자금 포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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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서울가구의 주된 부채 이유

단위(%)

출처: 서울특별시, 2021, 도시정책지표조사

37
.7

35
.6 39

.0
36

.9

5.
2 6.

4 7.
7

5.
6

26
.5

31
.8

30
.9

28
.7

1.
6

1.
1

0.
9 1.
8

6.
7

6.
7

3.
8

6.
6

5.
1

4.
8 6.

8
5.

5

1.
4 1.
6

1.
2

0.
9 2.

6
2.

4
1.

0
1.

2

4.
0

3.
0 3.
6

2.
4

6.
4 6.
6

5.
0

9.
6

  2017     2018     2019     2020

거주주택 
마련

거주주택이외 
부동산마련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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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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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만족도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의 집 및 주거환경 전반적 만족도는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집 및 주거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평균 3.2점

(범위: 1-5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다. ‘만족’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2.7%(만족함+매우만족함)로 응답자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자신이 거주하는 집 및 주거환경에 대체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남권(3.4점)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서남권(3.1점) 거주자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거주

하는 주택 유형별로 살펴보면, 아파트(3.5점) 거주자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기타를 제외한 연립·다세대주택(2.9

점) 거주자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집과 주변환경에 있어 서울시민은 주변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고,
집의 방음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집과 주변환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범위: 1-5점)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

은 항목은 ‘주변 편의시설(병원, 마트 등)’(3.8점)로 나타났고 ‘방음’(2.9점)의 만족도가 가장 낮았다. 전반적으로 집

과 관련된 항목(크기, 방음, 주거·주택비)의 만족도가 주변환경과 관련된 항목(편의시설, 문화체육시설, 양육환경, 

교통, 안전)의 만족도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과 주변 환경 만족도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3.1

3.6

2.9

3.1

3.7

3.7

3.8

3.4

권역별, 주택 유형별 주거환경 만족도

단위(%), (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3.4

18.4

35.4 36.5

6.2

3.3 3.2 3.2 3.1
3.4

3.1
3.5

2.9
3.3

2.9

매우 
불만족함

불만족함 보통임 만족함 매우
만족함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기타

집의크기                                                                                

방음                                                                                       

주거비, 주택비                                                                      

주변 편의시설(병원, 마트 등)                                                   

주변 문화체육시설(공원, 산책로, 체육시설 등)                                                   

양육환경(학군, 보육·교육기관, 놀이터 등)                                                   

교통(대중교통, 교통정체, 출퇴근 소요시간 등)                                                   

안전(보안, 치안, 공해, 유해시설 등)                                                   



97

Ⅰ 서
울

가
족

의
 오

늘
  •

  Ⅱ 서
울

가
족

의
 돌

봄
  •

  Ⅲ
 서

울
가

족
의

 생
활

 토
대

  •
  Ⅳ

 서
울

에
서

 혼
자

살
기

  •
  Ⅴ

 서
울

가
족

의
 변

화
와

 미
래

연령대별, 권역별 자치구에 대한 가족친화 인식

단위(%), (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3.6

3.3

3.4

3.2

3.7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3.4

3.3

3.4

3.5 3.5

동의함: 50.5%

서울시와 자치구에 대한 가족친화 인식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서울시가 가족친화적인 시라고 생각합니다. 

‘귀하는 서울시가 가족이 살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시’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범위: 1-5점)에 ‘동의’한다는 비

율은 48.5%로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가 서울시가 가족친화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와 60대(평균 3.4점)는 서울시가 비교적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한 반면, 30대(3.2점)는 유의하게 낮았다. 권

역별로 살펴보면, 동남권 거주자(3.5점)의 인식이 가장 높았고, 서남권 거주자(3.2점)는 유의하게 낮았다.

서울시민 2명 중 1명은 자신이 속한 자치구가 가족친화적인 구라고 생각합니다. 

‘귀하가 사는 구는 가족이 살기 좋은 가족친화적인 ‘구’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범위: 1-5점)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50.5%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자신이 속한 자치구가 가족친화적인 구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와 60대(평균 3.5점)는 자신이 살고있는 구가 가족친화적이라고 인식한 반면, 30대(3.3점)의 인식은 유

의하게 낮았다. 권역별로 보면, 동남권 거주자(3.7점)의 인식이 가장 높았고, 서남권 거주자(3.2점)의 인식이 유의하

게 낮았다.

연령대별, 권역별 서울시에 대한 가족친화 인식

단위(%), (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별로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2.1

13.9

35.5

44.7

3.8

도심권 동북권 서북권 서남권 동남권

3.5

3.3

3.4

3.2

3.5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3.4

3.2

3.3

3.4 3.4

동의함: 48.5%

전혀 동의
하지 않음

별로 동의
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동의함

매우 
동의함

2.6

10.7

36.2

45.7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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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관련 상담 및 정보 제공 

1.

서울주거포털 Seoul 
서울시의 주거정책 및 분양/임대 정보를 개인 및 가구에 맞춰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서울주거상담 Seoul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주거비지원, 주택개량, 주거생활, 주택금융, 기타 주거 관

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온라인 챗봇을 통한 주거상담을 제공한다.

서울시 주거복지센터 Seoul 
서울시민들이 주거 관련 1:1 상담을 원할시 전화상담(1600-3456)이나 주거복지

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및 긴급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시에는 25

개소의 자치구 센터가 운영 중이다.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Seoul NEW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는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일반 상담, 분쟁조정, 이

사시기 불일치 대출 및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상담, 법률서비스 제

공 등을 지원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및 청년월세지원 상담은 이루

어지지 않는다. 상담은 전화(02-2133-1200~8)와 온라인으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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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공급정보 

2.

주거 비용 지원 

3.

공공임대 

무주택자들에게 가구당 소득수준 및 재산 규

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영구임대
모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영구적(최장 50

년)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국민임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생활 편익 시설이 잘 갖추

어진 주택을 지어 최장 30년까지 저렴하게 임

대한다. 

장기전세 Seoul 
무주택 서울시민들에게 주변 시세의 80% 이

하인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이사 걱

정없이 분양 전환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한다.

주거환경임대
도시계획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철거

된 세입자들에게 특별공급 후 남은 잔여세대

를 공급하는 저렴한 금액의 임대주택이다. 

재개발임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재개발 철거세입자에

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공가를 일반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보증금 지원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Seoul
보증금이 부족한 최저주거취약계층에게 서울

주택도시공사, 한국토지공사가 최대 9천만 원

까지 전세자금을 지원하고, 전세계약 체결 후 

최장 20년까지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Seoul 
무이자로 보증금 지원을 원하는 세입자를 위

해 전세보증금의 30%(최대 4,500만 원)를 서

울시에서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지원한다.

임대료 지원 

서울형 주택바우처 및 공공임대주택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Seoul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일반 민간 

월세 거주 저소득 시민에게 월 임대료를 지원

하고, 공공부문 임대주택 입주자에게 서울시 

SH공사에서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저리로 융

자 지원한다. 

주거비 지원 

맞춤형 주거급여 Seoul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

여 저소득층의 실질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

이다. 중위소득 45% 이하 임차 가구는 임차

급여(현금 지원)를,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

여(현물 지원)를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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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량 지원

4.

다양한 가족 주거 지원

5.

희망의 집수리 지원 Seoul
저소득 주거취약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한다.

서울시 집수리닷컴 Seoul
‘집수리닷컴’은 집수리 관련 상담, 교육프로그

램 제공, 공구임대, 공사비 융자 지원, 기타 관

련 정보 제공 등 집수리 관련 종합 플랫폼이다. 또한 서울시

는 집수리아카데미 교육 이수자들로 구성된 ‘집수리실습 

자원봉사단’과 함께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주

거환경 개선을 위해 무료로 주택 수리를 지원하고 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최저 주거기준 미달인 주거빈곤가구 중 18세 

미만 아동이 포함된 저소득 무주택 가구를 대

상으로 투룸 이상의 임대 주택을 공급하고, 시세 30% 내 

보증금 100만 원과 월세 25만 원~35만 원 사이의 임대료

를 지원한다. 

다자녀 가정 주거 지원
세자녀 이상인 가정은 ‘하수도 사용료 감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 ‘전기료감액’, ‘난방비감

면’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 연계사업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 연계사업인 

‘나는 가장이다’는 주거자금 임차보증금을 무

이자로 소액 대출해주는 사업이다. 1세대당 최대 500만 원

(신용회복 세대 시 300만 원)이 대출 가능하며, 거치 기간 

없이 대출받은 다음달부터 최장 60개월 분할하여 자동이

체 상환이 가능하다. 

긴급 주거 지원

6.

소득 상실,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의 방

임·유기·학대, 가정폭력, 화재에 따른 곤란 등 

긴급 위기 사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서

울시민에게 임시적으로 거주할 장소나 거주할 비용을 지원

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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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가족친화 지역사회 환경조성 Seoul

7.

코로나19 주거정책 

1.

다양한 가족 주거 지원

서울시는 ‘아동·여성·고령’ 3대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가족

친화적 포용도시로, 영유아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지역사회 구축 및 도

시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UNICEF Child Friendly Cities)’

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 정신을 준수하는 지역사회

를 말한다. 2021년 8월 기준 서울시에는 17개의 자치구

가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다. 
	� 출처: https://www.unicef.or.kr/child-rights/initiative/child-friendly-

cities.asp

•�	‘여성친화도시’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

고 균형있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2021년 1

월 기준, 서울시는 13개의 자치구가 여성친화도시 인증

을 받았다. 
	� 출처: http://www.mogef.go.kr/nw/enw/nw_enw_s001d .

do?mid=mda700&bbtSn=709063

•	�세계보건기구(WHO)는 고령화 및 도시화의 세계적 추세에 

대응하여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Global Network of 

Age-Friendly Cities & Communities: GNAFCC)’를 2006

년부터 추진하였다. 서울시는 2013년에 GNAFCC에 가입하

였고 도시 내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해왔으며 나아

가 전 세대가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을 지향하고 있다.     
	 출처: https://afc.welfare.seoul.kr/afc/about/progress.action

코로나19로 주택시장의 혼란이 야기되자 OECD 국가들은 

‘임대료 부담 완화’ 등 주거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신속히 대응하였다(정기성, 2021). OECD 23개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는 주거 안

정 지원방안은 자가 주택 소유자를 위한 ‘주택담보대출 상

환금 납부 유예’와 임차인을 위한 ‘퇴거 유예’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스트리아 및 스페인 정부는 무주택 

임차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퇴거 유예’, ‘임대차 계약 연장’, 

‘임차료 지불 유예’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자가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였다. 

그 밖에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는 긴급 거처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출처: 정기성 (2021). OECD 국가들의 코로나19와 주거정책. 국제사회보장
리뷰, 17, 5-14. 

긴급 주거 지원

2021년도 아동·여성 친화도시 인증 현황
지역구 아동친화 여성친화 지역구 아동친화 여성친화
강남구 　 　 서대문구 ○ ○

강동구 ○ ○ 서초구 　 ○

강북구 ○ 　 성동구 ○ 　

강서구 ○ 　 성북구 ○ 　

관악구 ○ ○ 송파구 ○ ○

광진구 ○ 　 양천구 ○ ○

구로구 ○ 　 영등포구 　 ○

금천구 ○ ○ 용산구 　 　

노원구 ○ 　 은평구 ○ 　

도봉구 ○ ○ 종로구 ○ ○

동대문구 ○ ○ 중구 　 　

동작구 　 ○ 중랑구 　 　

마포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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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혼자 살기
1. 코로나19 시대, 나 혼자 산다

2. 행복하게 혼자 살기, 관계와 건강

3. 안심하고 혼자 살기, 주거와 안전

4. 걱정없이 혼자 살기, 경제와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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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서울 1인가구의 주거생활
을 들여다볼까요? 

서울가족의 A to Z 

#4. 
서울에서 

혼자 살기 

1 

서울가족의 A to Z 

#4. 
서울에서 

혼자 살기 

2.8 

2.8 

2.8 

2.9 

3.3 

3.4 

잦은 이사 

함께 살지 않는 가족(부모 등)에 대한 걱정 

외로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힘듦 

경제적 불안감 

주거비 

단위: 점(1-5) 

서울시 1인가구는  
주거비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서울시 1인가구의 생활상 어려움 

*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인가구 380명 2 

서울가족의 A to Z 

#4. 
서울에서 

혼자 살기 

다인가구에 비해 
집의 크기, 방음 등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1인가구 주거환경 만족도 

*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인가구 380명, 다인가구 1,257명 

3.0 
2.8 2.8 2.9 

3.6 
3.4 

3.1 

3.6 
3.4 3.3 3.2 

3.0 
3.1 

3.8 3.7 
3.5 

3.8 3.7 

주거환경(전
체) 

집의 크기 방음 주거비, 주택
비 

주변 편의시설 주변 문화체육
시설 

양육환경 교통 안전 

1인가구 다인가구 

단위: 점(1-5) 

3 

주거비 감소, 주거환경 향상 등  
1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주거정책이 궁금하다
면? 

서울가족의 A to Z 

#4. 
서울에서 

혼자 살기 

서울1인가구 포털에서 찾아보세요! 

4 

서울1인가구 포털  
바로가기 

카드뉴스
서울에서 혼자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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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연령분포

단위(%)

1
•

코로나19 시대,
나 혼자 산다

다양한 1인가구

2020년 기준 서울시의 1인가구는 총 1,390,701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34.9%입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1인가구는 총 1,390,701가구로, 서울시 전체 가구의 34.9%

를 차지한다(통계청, 2021). 1인가구 중 53.2%가 여성으로, 남성보다 여성 1인가구가 

더 많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가 26.1%로 가장 많고, 그다음으로 30대(22.3%)와 

40대(13.1%)가 많다.

2020년 기준 서울시 1인가구는 20대가 26.1%로 가장 많습니다.

연도별 전국 및 서울시 1인가구 비율

단위(%)

출처: 통계청, 해당연도, 인구총조사

출처: 통계청, 2021, 인구총조사 

40

30

2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7.2

29.5

28.6

31.0

30.2

33.4

31.7

34.9

전국 서울시

  1.0	                     26.1	        22.3	       13.1	   12.1                 12.4           8.6    4.5

  20대 미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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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지속 기간 및 이유 2021 Seoul Family Survey

1인가구의 50% 이상은 학교, 직장 및 외부환경을 이유로 혼자 생활하고 있습니다.

2021년 도시정책지표조사(서울특별시, 2021)에 따르면, 서울시 1인가구가 혼자 지낸 기간은 평균 9.7년이다.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서 1인가구(총 380명)를 대상으로 ‘귀하가 1인가구로 생활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

까?’라는 질문에 대해, 1인가구 중 53.2%는 ‘학교나 직장 및 외부환경’을 주된 이유로 응답했고, 그다음은 ‘혼자 살

고 싶어서(30.3%)’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40대는 ‘학교나 직장 및 외부환경’으로 인해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

지만, 50-60대는 ‘혼자 살고 싶다’는 이유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연령대별 서울시 1인가구가 혼자 생활하는 이유

단위(%)

  혼자 살고 싶음     가족과의 불화     학교나 직장 및 외부환경     가족구성원의 사망, 이혼, 별거     기타

전체 20대 30대 40대 50-64세

30.3

6.8

53.2

7.4
2.4

23.3

7.5

68.3

0.8 0.0

33.8

6.0

55.6

1.5 3.0

31.0

10.3

50.0

5.2 3.5

66.7

3.3

16.7

10.0

3.3

정책 제안

40대 1인가구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고령화, 비혼주의 증가 등으로 인해 1인가구 중 40대 이상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2019 서울서베이(서울특별시, 2020)에 따르
면, 40대 이후부터 개인 재정상태 만족도, 사회활동 만족도, 건강상태 만족도 폭이 크게 감소하며, 1인가구의 행복도 또한 다인가
구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현재 1인가구 정책의 상당수는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40대 1인가
구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출처: 서울특별시, 2020,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1303414?tr_code=snews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인가구 3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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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서울시 1인가구의 생활상 어려움

1인가구의 생활상 어려움 Seoul Family Survey

1인가구가 겪은 어려움 중 ‘경제적 불안감’과 ‘과도한 주거비’ 관련 어려움은 매년 증가한 
반면, ‘외로움’, ‘몸이 아프거나 위험할 때 대처’와 같은 어려움은 매년 감소했습니다.

‘귀하는 평소 생활하시면서 어려움을 얼마나 경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2019-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3개년 결과를 비교해보면, ‘경제적 불안감’ 및 ‘주거비’와 관련된 어려움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외로

움’, ‘몸이 아프거나 위험할 때 대처’와 같은 어려움은 점차 감소하였다.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는 ‘가사(식

사 준비, 주거 관리, 장보기 등)의 어려움’ 항목을 추가하였다. 2021년 조사 결과, ‘주거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다’가 

평균 3.4점(범위: 1-5점)으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제적으로 불안해서 힘들다’(3.3점), ‘몸이 아프거나 위급

할 때 대처하기가 힘들다’(2.9점)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단위(점)

경제적 불안감 주거비 잦은 이사 외로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힘듦

4.0

3.0

2.0

1.0

3.
1

3.
1 3.

3 3.
4

3.
4

3.
4

2.
8 2.
9

2.
8 2.
9

2.
9

2.
8

3.
5

3.
3

2.
9

출처: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해당연도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

주거관리
(시설교체 등)의 
어려움

함께 살지 않는 
가족(부모 등)에 
대한 걱정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불안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의 시선

가사(식사 준비, 주거 
관리, 장보기 등)의 
어려움

4.0

3.0

2.0

1.0

  2019년     2020년     2021년

법령 소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전면개정
(2021)

서울시는 2021년 1인가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를 개정했다. 1인가구의 비율
이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대상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1인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의 근거를 강화하고 내실있는 1인가
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1인가구지원센터 등을 설치하고 1인가구에 대한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을 
통해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다.

2.
6 2.

7
2.

6 2.
8 2.

9
2.

7 2.
8 2.

9
2.

8

2.
4

2.
3 2.
4

1.
9

1.
8 1.
9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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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행복하게 혼자 살기, 
관계와 건강1)

1) 이 절에서는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 응답한 
1인가구(380명) 중 비혼인 341명만을 분석하였다.

비혼 1인가구와 비혼 다인가구 비교 및 비혼 1인가구 연령대별 비교: 가족의 중요성

단위(점)

비혼 1인가구 비혼 다인가구 20대 30대 40대 50-64세

5.0

4.0

3.0

2.0

1.0

4.1 4.3 4.3
4.1 4.0

3.8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비혼 1인가구 341명, 비혼 다인가구 457명

비혼 1인가구

비혼 1인가구가 인식한 가족의 중요성 2021 Seoul Family Survey

비혼 1인가구 중 20대 청년 비혼 1인가구가 가족의 중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의 가족은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에서, 비혼 1인가구가 인식하

는 가족의 중요성은 평균 4.1점(범위: 1-5점)으로, 비혼 1인가구는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4.3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

아질수록 가족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정도가 낮아졌다. 비혼 다인가구(4.3점)와 비교

해보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식 정도에 있어 비혼 1인가구가 비혼 다인가구 

보다 더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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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1인가구의 부모와의 관계 2021 Seoul Family Survey

비혼 1인가구는 부모와 약간 가깝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인생의 현 시점에서 귀하는 부모님과 얼마나 가깝다고 느낍니까?’라는 질문에, 비혼 1인가구

는 평균 4.4점(범위: 1-6점)으로 부모와 약간 가깝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는 비혼 다인가구(4.6점)에 비해 낮은 수

준이었다.

비혼 1인가구의 75.2%는 코로나19 이후에도 부모와의 관계를 이전처럼 유지하고
있었고 16.5%는 관계가 더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변화가 없다’고 응답한 비혼 1인가구 비

율이 75.2%로 가장 많았다. ‘좋아졌다’고 응답한 비율(약간 좋아짐+많이 좋아짐)은 16.5%로 ‘나빠졌다’고 응답한 

비율인 8.4%보다 높았다. 비혼 다인가구와 비교했을 때, ‘좋아졌다’는 응답 비율은 비슷하였으나, ‘나빠졌다’는 응

답은 비혼 다인가구(12.6%)보다 비혼 1인가구(8.4%)가 더 낮았다. 이는, 비혼자에 있어 코로나19 이후 홀로 거주

하는 것이 함께 거주하는 것보다 부모와의 관계를 덜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비혼 1인가구와 비혼 다인가구 비교: 코로나19 이후 부모와의 관계 변화

비혼 1인가구와 비혼 다인가구 비교: 부모와의 관계

단위(점)

비혼 1인가구 비혼 다인가구

6.0

5.0

4.0

3.0

2.0

1.0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명 이상의 부모가 생존해 계신 비혼 1인가구 322명, 비혼 다인가구 453명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명 이상의 부모가 생존해 계신 비혼 1인가구 322명, 비혼 다인가구 453명

4.4 4.6

단위(%)

  매우 나빠짐     약간 나빠짐     변화 없음     약간 좋아짐   많이 좋아짐

1.6   6.8   			                                                                                                                  75.2                    14.3      2.2

   2.2           10.4   			                                                                                     70.6                    13.9       2.9

비혼 1인가구                                 

비혼 다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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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1인가구의 부모와 연락 빈도 2021 Seoul Family Survey

비혼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부모와 일주일에 1회 이상 연락하였습니다.

‘귀하는 다음의 가족원과 전화, 문자나 톡으로 얼마나 자주 연락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비혼 1인가구는 부모와 연

락을 자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와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가 72.9%로 나타났고, 아버지

와 주 1회 이상 연락하는 경우는 50.6%이었다.

코로나19 이후 비혼 1인가구의 부모와의 연락 빈도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귀하의 부모와 전화나 문자, 톡으로 연락하는 횟수에 변동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어머니와 아

버지와의 연락 빈도가 ‘변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72.8%, 78.7%로 가장 높았다. 비혼 다인가구와 비교

해보면, 어머니·아버지와의 연락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혼 1인가구에서 더 높았다.

비혼 1인가구의 부모와 연락 빈도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명 이상의 부모가 생존해 계신 비혼 1인가구 322명

  거의 매일     1주일에 3-4회     1주일에 1-2회     1개월에 1-2회     1년에 몇 번     거의 하지 않음     전화 없음   

22.0	                       18.9		                    32.0	                                 16.3   3.8    4.5  2.6

7.6                        12.3	                                                       30.7	                         22.4                   10.5                 9.0	           7.6

비혼 1인가구와 비혼 다인가구 비교: 코로나19 이후 부모와의 연락 빈도 변화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명 이상의 부모가 생존해 계신 비혼 1인가구 322명, 비혼 다인가구 453명

  감소     변화 없음     증가

어머니                                

아버지                                

아버지                                

비혼 1인가구                                

비혼 다인가구                                4.8 87.8 7.4

2.5 78.7 18.8

어머니                                

비혼 1인가구                                

비혼 다인가구                                2.7 83.3 14.0

3.2 72.8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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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비혼 1인가구의 시간 사용 변화 2021 Seoul Family Survey

코로나19 이후 비혼 1인가구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 개인 여가시간이 전보다 증가한 반면, 
친구 및 동료와의 여가시간은 감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귀하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라는 질문에, 비혼 1인가구의 71.5%는 ‘코로

나19 전보다 증가하였다(약간 증가+매우 증가)’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이후 귀하의 여가시간이 어떻게 변화하였

습니까?’라는 질문에, 비혼 1인가구의 65.7%는 ‘개인 여가시간이 증가하였다(약간 증가+매우 증가)’고 응답한 반

면, 72.2%는 ‘친구 및 동료와 보낸 여가시간이 감소하였다(약간 감소+매우 감소)’고 응답하였다. 즉,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비혼 1인가구는 친구나 동료 등 타인과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졌다.

코로나19 이후 비혼 1인가구의 시간 사용 변화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비혼 1인가구 341명

  매우 감소     약간 감소     변화 없음     약간 증가     매우 증가

3.5     5.3                                    19.7                                                          29.0                                    		            42.5

2.4   5.6		          26.4			        37.5		            28.2

		              36.1			         36.1	                     19.1     7.6  1.2

집에서 보내는 시간                                 

개인 여가시간                                 

친구 및 동료와의 여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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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혼 1인가구의 관계와 건강상 어려움 2021 Seoul Family Survey

비혼 1인가구는 관계로 인한 어려움은 크게 경험하고 있지 않으나,
남성이 여성보다 외로움으로 인해 더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비혼 1인가구가 평소 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외로움 때문에 힘들다’는 응답은 평균 

2.8점(범위: 1-5점)으로 나타났고,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의 시선 때문에 힘들다’ 1.9점으로 관계에 대한 어려

움을 크게 경험하지 않고 있었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외로움으로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 1인가구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비혼 다인가구보다 대처하기 더 힘들어했습니다.

비혼 1인가구의 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힘들다’는 응답은 평균 2.9점

(범위: 1-5점),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불안 때문에 힘들다’ 2.4점으로 나타났다. 비혼 다인가구와 비교하

면, 비혼 1인가구는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더 어려워하였다.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남성보다 여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혼 1인가구의 관계 어려움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비혼 1인가구 341명, 비혼 다인가구 457명

비혼 1인가구 비혼 다인가구 남 여 비혼 1인가구 남 여

4.0

3.0

2.0

1.0

2.8
2.6

2.9
2.7

1.9 1.9 1.9

비혼 1인가구의 건강상 어려움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비혼 1인가구 341명, 비혼 다인가구 457명

비혼 1인가구 비혼 다인가구 남 여 비혼 1인가구 남 여

4.0

3.0

2.0

1.0

2.9

2.3

3.0 2.9

2.4 2.3
2.6

혼자 사는 사람에 대한 주위의 시선

혼자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두려움

외로움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하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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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관계 및 건강 관련 1인가구 지원 정책 인지도 2021 Seoul Family Survey

20-30대에게 있어,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와 건강 관련 지원 정책 중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응답자 중 20-3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사회적 관계와 건강 관련 1인가구 지원 정책

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35.8%)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서울시 1인

가구지원센터를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사람이 50% 이상을 차지했으며, ‘서울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

업’과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마음잇다’ 또한 80% 이상이 ‘들어본 적 없다’고 응답한 것을 고려하면, 1인가구의 사회

적 관계 및 건강 관련 지원 정책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20-30대의 사회적 관계 및 건강 관련 1인가구 지원 정책 인지도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30대 청년 607명

35.8%

7.9%

14.7%

2.1%

12.2%

3.5%

  들어보기만 했다     내용을 알고 있다

비혼 1인가구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 2021 Seoul Family Survey

비혼 1인가구는 어려울 때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귀하에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심적으로 가장 의지가 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비혼 1인가구는 ‘본인’

(36.1%)을 가장 많이 뽑았고, 그다음으로 ‘부모’(25.5%), ‘친구/동료’(9.7%), ‘연인’(9.1%) 순으로 응답하였다. 비혼 다인

가구(35.2%)는 부모에게 가장 많이 의지하는 것과 달리, 비혼 1인가구는 자기 자신에게 의지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비혼 1인가구에게 의지가 되는 존재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비혼 1인가구 341명, 비혼 다인가구 457명

  비혼 1인가구     비혼 다인가구

7.0

36.1

25.5

8.5

23.0

35.2

9.1 7.37.0
9.4 9.7 9.4

5.3
7.4

의지할 곳 없음 본인 부모 연인 형제자매 친구/동료 기타

건강사회 관계

서울시 1인가구 지원센터 서울시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구축사업        서울시 청년 마음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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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

1인가구지원센터 Seoul
1인가구지원센터는 1인가구의 관계, 건강, 교육·여가문화 등 1인가구 지원사업을 

통해 1인가구가 미래를 설계하고, 떨어져 사는 가족과의 적당한 관계 유지 등 1인

가구의 윤택한 생활을 돕는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1인가구가 도

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1인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서비스

1.

서울시 1인가구 
포털

서울시 1인가구 
인스타그램

출처: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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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

1인가구 커뮤니티 공간 Seoul
서울시는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쉬운 1인가구가 건강한 사

회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공간

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오프라인 공간인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는 

19개 자치구에 설립되어 1인가구를 위한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한다.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 G
강남구에 위치한 ‘강남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Stay. G’는 휴식, 운동, 문화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서울청년센터 오랑
‘서울청년센터 오랑’은 서울청년에 필요한 정

책 및 정보를 제공하며, 공간도 저렴하게 대관

할 수 있다.

서울1인가구 포털 Seoul NEW
서울시는 1인가구 지원 정책을 소개하고 커뮤

니티 활동과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1인가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웃살피미 Seoul
고독사 위험에 놓인 사회적 고립 가구가 이웃의 관심을 통

해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역주민으

로 구성된 이웃살피미는 교육과 워크숍에 참여한 후 지역 

내 고립상황의 가구를 지원한다.

출처: 2021 서울시 1인가구지원센터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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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및 청년층의 건강을 위한 서비스

2.

1인가구의 마음건강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
서울시는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온·오프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다.

서울시 1인가구 상담멘토 그룹 Seoul NEW
1인가구의 고립감 및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관계를 증

진하기 위한 상담 멘토링 사업으로,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

구 가족센터(1인가구지원센터)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온라인고민상담소 ‘hi, there’
자신의 심리 상태를 확인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온라인 홈

페이지로,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교육을 수료한 마음친

구에게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 청년 마음건강 ‘마음잇다’ Seoul 
심리지원이 필요한 만 19-39세 서울청년을 대상으로 1:1 심

층 상담과 상담료를 지원한다.

1인가구 병원 안심동행서비스 Seoul NEW
응급상황을 대처하기 어려운 1인가구를 위해 병원에 가는 

모든 과정에서 보호자처럼 동행해주는 서비스이다. 1인가

구이거나 가족이 부재하여 1인가구 상황에 처한 누구나 사

용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다.

※ 콜센터: 1533-1179(2021.11.1~)

출처: 서울시, 2021,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 2002666

출처: https://familyseoul.or.kr/node/11869

출처: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3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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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안내서 제공

3.

1인가구의 관계망

1.

영국 | 서포트 버블(Support Bubble)
코로나19 이후 봉쇄령이 내려진 영국은 ‘서포트 버블’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되

기 쉽거나 도움이 필요한 1인가구, 장애인, 영유아가 있는 가족 등을 지원하였다. 

이 정책은 최대 두 가구를 연결해 봉쇄 기간에도 서로의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스트레스와 긴장을 감소시키고 정서적 건강을 유지

할 수 있었다.

출처: 황수영 (2021). 영국 1인 가구 현황과 관련 정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https://www.kwdi.re.kr/research/ftrandView.do?p=1&idx=127729 (2021.08.31.)

해외 사례

1인가구 생활 홍보지 Seoul 
1인가구의 주거, 안전, 경제, 여가, 건강을 지원하는 서울시의 정책 및 서비스를 

소개한다. 성별, 연령대별, 생활영역별로 필요한 맞춤형 사업과 프로그램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정책 소식

서울시·자치구 1인가구 지원 협력체계 구축

서울시는 1인가구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
하였다. 1인가구 특별대책 총괄인 서울시는 중요사업을 기획·발굴하고, 자치구는 1인가구 
총괄TF를 설치함으로써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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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안심하고 혼자 살기, 
주거와 안전

1인가구의 주택 유형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인가구 3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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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오피스텔     고시원/기숙사/학사/기타

20대 30대 40대 50-64세

1인가구 주거 현황 2021 Seoul Family Survey

1인가구 중 20-40대는 연립·다세대 주택에, 50-60대는 아파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 참여한 1인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20-40대는 ‘연립·다세대 주택’, 50-60대는 ‘아파트’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 

점유 형태를 보면, 20대는 ‘전세’와 ‘월세’, 30-40대는 ‘전세’, 50-60대는 ‘자가’가 가

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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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환경 만족도

1인가구 주거환경 만족도 2021 Seoul Family Survey

1인가구는 주거환경 중 방음, 집의 크기, 주거비에 대해서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1인가구의 전반적인 주거환경 만족도는 평균 3.0점(범위: 1-5점)으로 보통 수준이나, 다인가구(3.3점)에 비해 만족

도가 낮았다. 주거환경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보면, 1인가구는 ‘방음’(2.8점), ‘집의 크기’(2.8점), ‘주거비’(2.9점)와 

관련한 만족도가 낮았다.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인가구 380명, 다인가구 1,2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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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중 20-40대는 전세, 50-60대는 자가에 가장 많이 거주
하고 있었습니다.

1인가구의 점유 형태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인가구 3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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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전체)

집의 크기 방음  주거비, 
주택비

주변 
편의시설

주변 
문화체육시설

양육
환경

교통 안전

  1인가구     다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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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와 안전상 어려움 2021 Seoul Family Survey

1인가구는 높은 주거비로 인한 어려움을 가장 많이 경험하고,
남자보다 여자가 주거관리의 어려움과 안전에 대해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인가구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어려움을 파악한 결과, ‘주거비가 많이 들어서 힘들다’ 평균 3.4점(범위: 1-5점), 

‘이사를 자주 해야 해서 힘들다’ 2.8점, ‘주거관리(시설교체 등)가 힘들다’ 2.7점 순이었다. 다인가구와 비교했을 때, 

1인가구는 주거비, 잦은 이사, 주거관리, 안전에 대한 불안 등의 영역에서 다인가구보다 어려움을 많이 경험하였다. 

성별에 따라 살펴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주거관리로 인한 어려움과 안전에 대해 더 불안감이 더 높았다.

1인가구 주거와 안전상 어려움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인가구 380명, 다인가구 1,25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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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와 안전 관련 1인가구 및 청년 지원 정책 인지도 2021 Seoul Family Survey

20-30대 청년 응답자의 절반은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청년월세지원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에 참여한 20-30대 청년층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주거 및 안전 관련 1인가구 및 청

년 지원 정책의 대부분을 듣거나 알고 있었다. 주거 지원 정책 중 ‘서울시 역세권 2030 청년주택’, ‘청년월세지원’, 

‘서울시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은 응답자의 약 50%에 가까운 사람이 들어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용을 아는 사람

도 30%에 가까웠다. 그러나 ‘1·3세대 융합형 룸셰어링’이나 ‘서울시 공동체 주택’에 대해 내용을 아는 사람이 7% 

미만으로 이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20-30대 응답자는 1인가구 및 청년 안전 지원 정책 가운데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와 안심택배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1인가구 안전 지원 정책 중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와 ‘안심택배’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가장 높았다. ‘서울시 안심이 

앱’과 ‘여성안심 지킴이집’은 들어보기만 한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고, 응답자의 83.8%는 ‘안심장비 지원사업(전 SS

존)’을 들어보지 못한 것을 고려할 때, 홍보가 필요하다.

20-30대의 1인가구 및 청년 주거 정책 인지도

20-30대 1인가구 및 청년 안전 지원 정책 인지도

단위(%)

단위(%)

  들어보기만 했다     내용을 알고 있다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30대 청년 607명

48
.9

28
.5

47
.3

27
.7

22
.4

6.
6

  들어보기만 했다     내용을 알고 있다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30대 청년 60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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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및 청년을 위한 서비스

안전을 위한 서비스

1.

서울시 안심이
여성을 포함한 누구나 늦은밤 홀로 귀가하는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앱이다. 서

울시 25개 자치구의 CCTV와 연결되어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받을 수 

있고, 위급상황 시 경찰의 구조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안심망 서비스이다.

출처: 서울정보소통광장, 2019, https://opengov.seoul.go.kr/mediahub/22105760

여성안심지킴이집
편의점을 활용하여 위급상황에 처한 여성이 대피하거나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24시간 대피소이다. 서울시 안심이 앱이나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근 여성안심지킴이집을 찾아볼 수 있다.
출처: 서울시, 2014, https://opengov.seoul.go.kr/civilappeal/2896330 

안심택배함
바쁜 생활로 택배를 수령하기 어렵거나 낯선 사람을 대면하기 두려울 때 거주

지 근처에 설치된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택배를 받거나 보내는 서비스이다. 서

울시 안심이 앱이나 스마트서울맵을 통해 택배함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출처: 서울시, 2021, https://news.seoul.go.kr/welfare/archives/511589 

안드로이드      아이폰

안드로이드      아이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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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인가구 및 청년을 위한 서비스

안심장비 지원사업 Seoul 
서울시는 여성 1인가구와 여성 1인점포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한다. 여성 1인가구에게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긴급벨, 창문 잠금장치, 

스마트 안전센서와 같은 안심 홈세트를 지원한다. 혼자 점포를 운영하는 여성에

게는 구청 CCTV 관제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경찰의 긴급출동을 지원하는 무선 

비상벨 설치를 지원한다.
출처: 서울시, 2021,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1720

안심마을보안관 Seoul NEW 
여성 등 1인가구 밀집지역 중 범죄취약구역을 전담하여 경비하는 안심마을보안

관을 배치하여 심야 시간대에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서비스이다. 21시부

터 익일 2시 30분까지 주 5일간 활동하여 1인가구의 범죄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

한다.

1인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 Seoul NEW   
1인가구의 안전한 삶을 위해 도어카메라, 긴급출동서비스 등 가정용 보안서비스

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출처: https://1in.seoul.go.kr/front/board/boardContentsView.do?board_id=1&contents_id=a3a3db
e1fbdb48aeacc3f89692bde1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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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정책 및 서비스

2.

임대주택 공급

행복주택
2030세대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과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주택이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에 우선 공급하지만,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주거급여수급자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역세권 2030 청년주택 Seoul
청년층의 주거난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역세권에 저렴하고 질

이 좋은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무

주택 청년 혹은 신혼부부이다.

희망하우징 Seoul
서울소재 대학교(전문대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임대보증금 100만 원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대학생 전용 임대주택이다.

기타 청년 주거 지원

주거 비용 지원

청년 월세 지원 Seoul 
만 19-39세 서울 거주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복

지사업이다. 생애 한 번, 월 20만 원씩 최대 10개월의 월세를 지원한다.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목돈 마련이 어려운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한다. 서울시민이거나 

1개월 이내로 서울에 전입 예정인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서울시 

추천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행복기숙사 청년 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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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청년 주거비 지원

주거 공유 서비스

노장청 쉐어하우스(한지붕 세대공감) Seoul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방 1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 노인의 남는 방을 

서울시 소재 대학(원)의 재학생·휴학생에게 저렴하게 빌려주는 사업이다.

공동체 주택
독립된 공동체 공간(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한 주거공간으로, 입주자들이 공동체 

규약을 마련하여 생활 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 활동을 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

택이다. 주택의 유형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노인 등 공동의 목적을 지닌 누구나 

거주할 수 있다.

청년협동조합주택
자립하기 어려운 청년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주택으로, 만 19-35세 이하의 청년, 

1인 직장인 및 입주자모집공고 연도의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일반 청약통장보다 더 많은 혜택을 지원하여 청년이 주택을 구매하거나 임차자

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대상은 만 19-34세 이하(단, 병역기간 최

대 6년 인정),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이며, 금리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인가구 공공홈케어(안심주거) Seoul NEW 
1인가구의 주택 내 불편사항에 대한 지원 서비스로, 간단한 주거불편을 해결하는 

‘긴급 생활불편처리’, 1인가구 맞춤형 소규모 집수리 ‘홈케어 서비스’, 독거노인, 장

애인 등 홀로 정돈하기 어려운 1인가구를 지원하는 ‘클린케어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시에 거주 중인 1인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20% 이

하의 가구는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120%를 초과하는 가구의 경우 소요비용의 

50%를 지불해야 한다.

서울전입 청년 1인가구 웰컴박스 Seoul NEW
서울에 처음 이사 온 1인가구 청년의 독립을 돕고자 생활에 필요한 서울시 정책

소개 책자, 식기세트, 홈트레이닝 세트 등으로 구성된 월컴박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1년 내 서울시로 전입신고한 만 19-29세 1인가구 청년이며, 

서울청년포털에서 신청하면 집으로 배송해준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Seoul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서울형
주택바우처 Seoul

서울시 1인가구 및 청년을 위한 서비스

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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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걱정없이 혼자 살기, 
경제와 일자리

1인가구 성별 경제적 불안감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인가구 380명, 다인가구 1,257명

1인가구 다인가구 남 여

3.3
3.1

3.2
3.4

1인가구

1인가구 경제생활 2021 Seoul Family Survey

1인가구의 절반 이상이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중-하층,
하-상층이라 생각하였으며, 다인가구보다 사회경제적 지위를
낮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1인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펴본 결과, 39.5%가 중-하층으로 

인식하였으며, 하-상층은 27.6%, 하-하층은 9.5%였다. 주로 중-하층(43.8%)과 중-상층

(33.1%)으로 인식하는 다인가구에 비해 1인가구가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낮았다.

1인가구의 주관적 사회경제적 지위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1인가구 380명, 다인가구 1,257명

  1인가구     다인가구

0.3 0.8

1.8 3.7

9.5 3.4

21.3 33.1

27.6 15.2

39.5 43.8

상-상                                                                                    

상-하                                                                                

중-상                                          

중-하          

하-상                                

하-하                                                                   

1인가구의 경제적 불안감 2021 Seoul Family Survey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경제적 불안감을 많이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1인가구의 경제적 불안감은 평균 3.3점(범위: 1-5점)으로 보통 수준이었다. 그러나 

다인가구(3.1점)에 비해 1인가구의 경제적 불안감이 높았다. 성별에 따르면 여성 1인

가구(3.4점)의 경제적 불안감은 남성 1인가구(3.2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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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 서비스

1.

청년일자리 1,000개의 꿈 Seoul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들이 미래사회를 주도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기후환경을 포함한 미래전략 분야와 청년지원서비

스, 사회적경제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분야 기업에 청년을 

연결해줌으로써 경력형성의 기회를 제공한다.

서울형 뉴딜일자리 Seoul
참여자가 사업 동안 기술·직무교육 등 취업역량을 키우고, 

사업 참여 후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해주는 서비스이다. 대

상은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Seoul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혁신적인 교육과정과 실무중심의 인

턴십 과정을 제공하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34세 이하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일기(도시청년 지역상생일자리 사업) 
Seoul
서울에 거주하거나 서울소재 기업 또는 대학

(원)에 다니는 만 19-39세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면서, 지역기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서울

시와 8개 지차제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출처: 서울청년포털 홈페이지

출처: 서울일자리포털 홈페이지

서울시 1인가구 및 청년을 위한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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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일자리 카페 Seoul
전문 상담, 멘토링, 취업특강 등을 제공하여 청년이 취업하

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공간이다. 만 

15-39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일자리 부르릉: 찾아가는 취업지원 서비스 Seoul
취업 및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서울시 여성들이 많은 현장

으로 직접 찾아가 1:1 맞춤 취업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이

다.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총 2대의 버스가 현장을 찾아

가고 있다.

취업 지원 서비스

2.

청년 수당 Seoul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34세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

을 지원하는 수당으로, 최대 6개월간 매월 50만 원씩 생애 

1회 지급된다.

아래의 기타 지원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4장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취업 관련 경제적 지원

3.

기타 지원 서비스

4.

서울형 긴급 지원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서울시 50+ 
보람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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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의 변화와 미래
1. 변화하는 서울가족

2. 서울가족의 기대와 미래 

3.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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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다양한 가족에 대한 
서울시민의 생각은 어떨까요? 

서울가족의 A to Z 

#5. 
서울가족의 
변화와 미래 

1 

서울가족의 A to Z 

#5. 
서울가족의 
변화와 미래 

2 

서울에는   
다양한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서울시 다양한 가족의 모습 

평균 가구원 수 

2.3명 
부부+비혼자녀 가구 비율 

28.3% 
다문화가구 수 

69,790가구 

1인가구 비율 

33.9% 
합계출산율 

0.64명 
반려동물 보유 가구수 

20% 

* 출처: 통계청[인구총조사],  [인구동향조사]; 서울시[2021 도시정책지표조사 보고서] 

서울가족의 A to Z 

#5. 
서울가족의 
변화와 미래 

3 

서울시민은 가족에 대한   
다양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수용 정도 단위: 점(1-5) 

2.6 

2.8 

3.1 

3.1 

3.4 

3.5 

3.5 

3.6 

3.9 

비혼 출산 

독신(비혼) 

동거 

생활동반자 등과 같은 법적인 파트너십 

1인가구 공동체 

결혼 후 무자녀 

가족으로서의 반려동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서울가족의 A to Z 

#5. 
서울가족의 
변화와 미래 

4 

‘서울별별가족이야기’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세요
! 

서울별별가족이야기 
바로가기 

카드뉴스
서울가족의 변화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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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서울가족

서울시 총 인구 수

2020년 서울시에는 총 9,668,465명이 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에는 총 9,668,465명이 살고 있으며, 2019년 9,729,107명과 비

교해 약 60,000명이 감소하였다(행정안전부, 해당연도). 서울시 총 인구는 전국 17

개 시도 중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단위(명)

출처: 행정안전부, 2019·2020, 주민등록인구현황

1) 서울시 가족 현황

9,729,107 
9,668,465 

201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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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성별 인구 수

2020년 서울시에는 남성 4,701,723명, 여성 4,966,742명이 살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인구 중 남성은 총 4,701,723명으로 2019년 4,744,059명과 비교해 약간 감소하였고, 여성은 

2020년 4,966,742명으로 2019년 4,985,048명에서 약간 감소하였다(행정안전부, 해당연도). 서울시의 남녀성비

(여자 100명당 남자 수)는 2020년 기준 94.7로, 전국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다.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 수

2020년 서울시에는 40대 인구가 1,528,182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연령대별 인구는 40대가 1,528,182명으로 가장 많으며, 서울시 전체 인구의 15.8%를 차지한

다. 다음으로 50대 1,523,556명(15.8%), 30대 1,475,106명(15.3%), 20대 1,460,411명(15.1%), 60대 1,243,954명

(12.9%) 순이다(행정안전부, 2020). 2000년에는 20대가, 2005년과 2010년에는 3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

하였는데, 2015년부터는 계속 40대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행정안전부, 해당연도).

단위(명)

출처: 행정안전부, 2019·2020, 주민등록인구현황

단위(명)

출처: 행정안전부, 해당연도, 주민등록인구현황

4,744,059 

4,985,048 

남 여

4,701,723 

4,966,742 

남 여

2000 2005 2010 2015 2020

  10세미만     10대     20대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9 2020

2019 2020



132

2021 서
울

가
족

보
고

서

서울시 총 가구 수

2020년 서울시에는 3,982,290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가구 수는 3,982,290가구로 2019년 3,896,389가구와 비교해 2.2% 증가하였다. 서울시의 인구 수 

감소와 달리 1인가구 증가 등으로 인해 가구 규모가 작아지면서 가구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해당연도).

서울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

2020년 서울시에는 가구당 평균 2.3명이 살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시 가구당 평균 가구원 수는 2.3명으로 계속 감소하는 추세이다(통계청, 해당연도).

단위(가구)

출처: 통계청, 해당연도, 인구총조사

단위(명)

출처: 통계청, 해당연도, 인구총조사

2010 2015 2017 2019 2020

3,504,297
3,784,490 3,813,260 3,896,389 3,982,290

4.8

4.4

3.7

3.1
2.9

2.7
2.5

2.3

1970 1980 1990 2000 2005 2010 201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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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구형태별 가구 수

2020년 서울시 가구 중 1인가구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부와 비혼자녀 가구가 많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 가구는 1인가구가 1,390,701가구(34.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부와 비혼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1,127,169가구(28.3%)로 많다. 2010년 이후 서울시의 가구형태별 가구 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인가구

는 2010년에 24.4%였으나 2017년부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통계청, 해당연도). 부부와 비혼자녀로 구

성된 가구의 비율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2020년 기준 28.3%로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혼인건수와 조혼인율

2020년 한 해 서울시에서 44,746쌍이 결혼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혼인건수는 44,746건으로 2012년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해당연도). 혼인건수 감

소에 따라 인구 1,000명당 해당연도 혼인건수를 나타내는 조혼인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0년 4.7%로 나타

났으나, 전국 평균인 4.2%보다는 높다.

단위(%)

출처: 통계청, 해당연도, 인구총조사

단위(명), (%)

출처: 통계청, 해당연도, 인구총조사

2010 2015 2020

12.1 13.6 14.3 

37.9 

32.1 

28.3 

6.0 5.0 3.6 

24.4 
29.5 

34.9 

부부 부부+비혼자녀 3세대 가구 1인 가구

7.7 
7.0 6.9 

6.5 

4.7 

7.0 
6.5 6.5 

5.9 

4.2 

2010 2015 2017 2019 2020

  서울시 혼인건수(건)     서울시 조이혼율(%)   전국 조이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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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이혼건수와 조이혼율

2020년 한 해 서울시에서 16,282쌍이 이혼하였습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이혼건수는 16,282건으로 2019년 16,972건과 비교해 약간 감소했다(통계청, 해당연도). 인구 

1,000명당 해당 연도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2020년 1.7%로, 전국 평균 2.1%보다 낮은 수준이다.

서울시 출생아 수와 합계출생률

2020년 서울시의 합계출생률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0.64명입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 출생아 수는 47,4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통계청, 해당연도).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지표인 합계출생률은 2016년 0.94명으로 1.0명대 이하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0.64명으로 감소하였다.

단위(명), (%)

출처: 통계청, 해당연도, 인구동향조사

단위(명)

출처: 통계청, 해당연도, 인구동향조사

  서울시 이혼건수     서울시 조이혼율   전국 조이혼율

  서울시 출생아수     서울시 합계출생률   전국 합계출생률

2000 2005 2010 2015 2019 2020

2000 2005 2010 2012 2014 2016 201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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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입 전출 현황

2020년 한 해 서울시 전입 인구는 510,014명, 전출 인구는 574,864명입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의 전입 인구는 510,014명, 전출 인구는 574,864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입 인구의 경우 

2017년부터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전출 인구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나 2019년과 비교

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다(통계청, 해당연도).

서울시 다문화가구 수 및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2020년 서울시에는 다문화가족 69,790가구가 살고 있으며,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3,294건입니다.

2020년 기준 서울시에 살고 있는 다문화가구(국제결혼가족 및 외국인가족) 수는 69,790가구이다(통계청, 해당연

도). 서울에서 혼인신고한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2020년 기준 3,294건이다. 그 중 한국인 남편과 외국인 아내의 

혼인건수는 2,035건이며,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중국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베트남, 일본, 태국 순이다. 한국인 

아내와 외국인 남편의 결혼은 1,259건이며,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 중국 순으로 많다.

단위(명)

출처: 통계청, 해당연도, 국내인구이동통계연보

단위(건)

출처:통계청, 해당연도, 인구총조사

  전입   전출

200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0 2015 2020 2010 2015 2020

648,330

589,628
563,402

593,944
570,361 574,864

485,981 475,571
453,687 460,131

510,014
533,307

다문화 가구 수 외국인과 혼인건수

    다문화가구 수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건수     외국인 아내와의 혼인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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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의 중요성 2021 Seoul Family Survey

가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2021년 서베이 결과는 
지난 3개년과 비교해 다소 감소하였으나, 비혼자보다
기혼자가 가족의 중요성을 더 높게 느끼는 경향은 일관되게 나타납니다.

‘귀하의 가족은 귀하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평균 4.4점(범위: 1-5점)으로, 서울시민은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혼인여부에 따라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데, 2021년 기준 

기혼자는 4.6점, 비혼자는 4.2점으로 기혼자가 비혼자보다 가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2021년 이전의 조사결과와 비교해 가족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다소 낮아졌다.

연도별 혼인여부에 따른 가족의 중요성 비교

단위(점)

출처: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해당연도

2) 서울시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전체 비혼 기혼

4.4 4.5 4.5 4.5

4.2

4.8 4.8

4.6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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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태도 Seoul Family Survey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서울시민의 태도는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기혼자와 비교해 비혼자의 성역할 태도가 더욱 평등한 편입니다.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기 위해, 평등한 성역할과 관련하여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등 2개 문항과, 전통적인 성역할과 관련하여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

자가 할 일이다’ 등 5개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범위: 1-5점)를 질문하였다. 또한 2021년 조사에는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하여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육아는 아빠보다 엄마의 책임이다’ 문항을 추가하

였다. 4개년 서베이 비교 결과, 평등한 성역할에 대한 동의 정도는 증가하고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동의 수준은 감

소하여 서울시민의 가정 내 성역할에 대한 인식이 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혼인여부에 따른 가정 내 성역할 인식 변화

단위(점)

아내와 남편은 
집안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똑같은 

결정권을 가져야 한다 

집안일은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해야 한다

자녀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는 것은 

여자가 
할 일이다

맞벌이를 해도 
가사와 자녀양육은 

일차적으로 
아내의 책임이다

집안 분위기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은 
여자의 책임이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일차적으로 

남편이어야 한다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
(예: 코로나19)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할 경우 
육아는 아빠보다 
엄마의 책임이다

출처: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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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응답자(배우자 역할 769명, 부모 역할 765명, 자녀 역할 1,426명, 며느리/사위 역할 611명, 일에서의 역할 1,331명)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 Seoul Family Survey

비혼자보다 기혼자가 자녀양육에 대해 더 긍정적 태도를 갖고 있으며
책임의식도 더 높습니다. 

서울시민의 자녀양육에 대한 생각을 살펴본 결과,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에 

대해 2021년 기준 기혼자는 평균 3.9점(범위: 1-5점)으로 비혼자(3.2점)보다 동의 수준이 높았다. 4개년도 서베이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와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봐줄 책

임이 있다’는 부모의 책임을 묻는 문항에서도 기혼자의 동의 수준이 비혼자보다 높았다.

혼인여부에 따른 자녀양육 인식도

단위(점)

출처: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해당연도

부모 부양에 대한 생각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들은 4개년 조사에서 일관되게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 대한 동의 수준이 
보통보다 약간 높았으며, 기혼자보다 비혼자가 더 높은 수준으로 동의했습니다.

‘자식은 나이든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는 수준은 전체 평균 3.4점(범위: 1-5

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았다. 비혼자는 3.5점, 기혼자는 3.3점으로 비혼자가 기혼자보다 나이 든 부모에 대한 경

제적 부양에 동의하는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았다.

혼인여부에 따른 부모부양 동의 정도

단위(점)

출처: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해당연도  비혼     기혼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부모는 자녀가 취업할 때까지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가 결혼한 이후에도 
돌보아줄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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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태도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의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태도는 삶의 방식에 따라 동의 수준이 상이하였으나, 
기혼자보다 비혼자가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수용 정도가 더 높았습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질문 중 ‘결혼 후 무자녀 부부’, ‘1인가구 공동체’, ‘결혼조건으로서의 안정된 직장’, ‘생활동반

자 등과 같은 법적 파트너십', '반려동물의 가족 포함’에 관한 진술에 대한 동의 수준은 중간 이상으로 비교적 동의하

는 정도가 높았으나, ‘비혼 출산’에 대한 동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혼인여부별 차이를 살펴보면, ‘비혼’, 

‘결혼 후 무자녀 부부’, ‘1인가구 공동체’, ‘비혼 출산’ 등 대부분의 문항에서 기혼자보다 비혼자의 동의 수준이 유의하

게 높았다. 그러나 ‘결혼조건으로서의 안정된 직장’에 대한 동의 정도는 기혼자보다 비혼자의 동의 수준이 높았다.

가족 내 역할별 중요도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은 여러 역할 중 부모 역할과 배우자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민에게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자녀 역할’, ‘며느리/사위 역할’, ‘일(직장)에서의 역할’ 중 자신이 현재 수행

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질문한 결과, 모든 역할에 대해 보통보다 높은 수준으로 응답하여 해당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모 역할’은 평균 4.3점(범위: 1-5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다음으

로 ‘배우자 역할’이 4.2점 순으로 나타나 가족 역할 중 부모 및 배우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혼인여부에 따른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태도

단위(점)

역할별 중요성 인식 정도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해당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응답자(배우자 역할 769명, 부모 역할 765명, 자녀 역할 1,426명, 며느리/사위 역할 611명, 일에서의 역할 1,331명)

4.2 4.3
3.9 3.93.6

배우자 역할 부모 역할 자녀 역할 며느리/사위 역할 일(직장)에서의 역할

비혼

기혼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출처: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해당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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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의 
가족 포함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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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족을 위한 서비스

다양한 가족 이해교육

1.

세상모든가족함께 캠페인

2.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별별가족이야기
서울에 사는 다양한 가족들의 삶의 모습에 대

한 소개를 통해 다양한 가족에 대해 이해하고 

인정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약속 챌린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적 인식 확산을 위한 SNS 캠페인

을 통해 세상 모든 가족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

력하고 있다.

출처: 서울시건강가정지원센터 블로그 
https://blog.naver.com/seoulfamilyc/222364413661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88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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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가족 관련 법

주민등록법 시행령: 재혼가정의 ‘세대주와의 관계’ 표시 선택권 부여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보도자료(2021년 7월 4일)

를 통해 재혼가정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상 표기되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통해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에서 ‘부’, ‘모’, ‘자녀’로 변경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1. 7. 4).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
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85445#none

청소년복지 지원법: 청소년부모 지원 근거 최초 마련
정부는 자녀양육, 생계, 학업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24세 미만 청소년부모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가출 청소년’을 ‘가정 밖 청소년’으로 용어 

변경 및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

원법」을 2021년 3월 23일 일부 개정하였다. 양육하는 부모 모두 청소년(24세 미

만)인 사람을 청소년부모로 정의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부모에게 

아동 양육·방문건강관리·상담 등 ‘가족지원서비스’와 생활·의료·주거 등 ‘복지지

원’,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

련하였다. 
출처: 청소년복지 지원법 https://www.law.go.kr/lsInfoP.do?lsiSeq=230447&viewCls=lsRvsDocInfoR#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한국 국적의 아동 양육하는 외국인 한부모 지원
정부는 다문화 한부모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행 관리 등 절차를 규정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일

부개정령을 2021년 4월 13일 공포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적

의 아동을 양육하는 다문화 한부모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외국인이 모 또

는 부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지

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다. 
출처: 여성가족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mogefkorea/222299516754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의적인 양육비 채무 불이행
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시행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 등 제

재조치의 절차, 대상과 범위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1년 7월 13일 일부개정되었다. 이번 시행령은 2020

년 6월과 2021년 1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7월 13일 이후에는 양육비 미이행으로 인해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즉시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요청과 명단공개 대상

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6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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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 1-2년 후 삶의 여건에 대한 기대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2
•

서울가족의
기대와 미래

1-2년 후 삶의 여건에 관한 기대 2021 Seoul Family Survey

20대의 1-2년 후 삶의 여건에 대한 기대가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대가 낮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1-2년 후 귀댁의 삶의 여건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

문에 대해 서울시민의 39.3%는 ‘변화 없을 것’으로 응답하였고, ‘향상될 것’(약간 향

상될 것+매우 향상될 것)이 35.8%로 ‘악화될 것’(약간 악화될 것+매우 악화될 것) 

25.0%보다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20대의 기대가 평균 3.3점(범위: 

1-5점)으로 가장 긍정적이었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삶의 여건에 대한 기대가 유의

하게 낮아졌다.

1) 서울가족의 기대

단위(점)

39.3 32.021.04.0 3.8

3.3 
3.2 

3.1 
3.0 

2.9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매우 악화될 것     약간 악화될 것     변화 없을 것     약간 향상될 것     매우 향상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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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별 가족서비스 요구도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가족서비스 요구도 2021 Seoul Family Survey

서울시민은 ‘노인 돌봄 지원’의 필요성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서비스에 대한 영역별 요구도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민들은 ‘노인 돌봄 지원’(평균 4.0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응

답했습니다(범위: 1-5점). 다음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 지원’(3.9점), ‘아동 돌봄 지원’(3.9점), ‘일-생활 균형 지

원’(3.8점), ‘가족 여가·문화 지원’(3.6점),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제공’(3.5점) 순으로 요구도가 높게 나타났다.

 노인 돌봄 지원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족 지원                                                        

 아동 돌봄 지원                                                                                   

 일-생활 균형 지원                                                                               

 가족 여가・문화 지원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제공                                                               

 1인가구 지원                                                                                      

  가족다양성을 위한 제도 마련 및 인식 개선                                                      

 가족 내 성평등 강화 지원                                                                                      

 이웃관계 향상 지원                                                                            

4.0

3.9

3.9

3.8

3.6

3.5

3.5

3.4

3.3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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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서비스 이용 의향 2021 Seoul Family Survey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의향은 20대와 40대가 높았으며, 
가족문제 상담 의향은 40대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시민이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 및 ‘가족 문제 해결(부부, 자녀 등)’을 위해 개인 및 가족 전문상담을 받을 의향은 

전체 평균 3.1점(범위: 1-5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개인의 심리적 어려

움 및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상담 의향이 모두 높았다. 연령대별 상담 의향을 살펴보면,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

한 상담은 20대와 40대의 의향이 높았고, ‘가족문제 상담’ 의향은 40대가 3.4점으로 가장 높았다.

성별, 연령대별 상담 의향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개인상담 1,637명, 가족문제상담 839명

가족문제 상담(부부, 자녀 등)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상담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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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3
3.1

3.3

3.0
2.9

3.1
3.0

3.2

2.4

3.3
3.4

3.1

2.8

가족교육서비스 이용 의향 2021 Seoul Family Survey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40대 서울시민의 ‘부모교육/아버지교육’,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에 대한 가족교육 참여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부부·커플관계 관련 교육’, ‘부모교육·아버지교육’, ‘가족생활·문화 프로그램’과 같은 가족교육 참여와 관련한 서울시

민의 의향은 전반적으로 보통보다 다소 낮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부모교육·아버지교육’과 ‘가족생활·문화 프로

그램’에 대한 40대의 교육참여 의향이 다른 연령대와 비교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족교육 참여 의향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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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부부·커플관계 관련 교육 부모교육·아버지교육 가족생활, 문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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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서비스 제공 형태 선호도 2021 Seoul Family Survey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서비스 제공 형태에 대해 ‘상관없음’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가족상담의 경우 비대면보다 대면 서비스에 대한 선호가 높았습니다.

‘대면 및 비대면 가족서비스’에 대한 서울시민의 선호 형태를 살펴본 결과 제공 형태와 ‘상관없다’는 응답이 가장 많

았으나(가족상담 38.4%, 가족교육 39.6%), ‘가족상담’의 경우 ‘대면에 대한 선호’가 32.4%로 ‘비대면’ 29.2%보다 

높았다. ‘가족교육’은 ‘대면’(30.7%)과 ‘비대면’(29.8%)에 대한 서비스 선호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족상담 및 가족교육 제공 형태 선호도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대면     비대면     상관없음

32
.4

 

29
.2

38
.4

30
.7

29
.8

39
.6

가족상담 가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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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는 대면 가족교육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30-50대는 ‘상관없음’이 가장 높았습니다.

연령대별 가족교육 서비스 제공 형태 선호도를 살펴보면, 20대는 ‘대면’ 서비스를 가장 선호하였고, 30대-60대는 

대면이나 비대면 ‘상관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흥미롭게도 가족교육에서도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비대면’ 서비

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연령대별 가족교육 서비스 제공 형태 선호도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대면     비대면     상관없음

42
.9

22
.4

34
.7

31
.7

26
.8

42
.1

31
.1

28
.6

40
.3

22
.8

36
.3 40

.9

20
.2

39
.3 40
.5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20대는 대면 가족상담을 선호하였으나,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비대면 가족상담 서비스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별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형태 선호도를 살펴보면, 20대는 ‘대면 가족상담’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5.6%로 

가장 높았고, 30대-40대는 ‘상관없음’이 가장 많았으나 ‘비대면’ 보다는 ‘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60대는 ‘비대면’, ‘상관없음’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60대의 경우 ‘비대면 가족상담’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44.9%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은 ‘비대면 가족상담’에 대한 선호도를 나타냈다. 

연령대별 가족상담 서비스 제공 형태 선호도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1,637명)

  대면     비대면     상관없음

45
.6

21
.6

32
.8

32
.8

26
.0

41
.2

34
.6

26
.5

38
.9

23
.6

35
.0

41
.5

18
.5

44
.9

36
.5

20대 30대 40대 50대 60-6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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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사례

호주 | Triple P Online                            영국 | EasyPeasy App

이용자들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가족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컴퓨

터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온라인 가족서비스가 여러 국가에서 제공되고 있다. 

호주의 Triple P Online(Positive Parenting Program Online)은 온라인에서 부

모가 스스로 학습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은 주요 양육기술에 

대해 상호작용 중심 학습(interactive instruction)을 제공하고 관련된 내용의 학

습이 마무리된 후 다음 모듈로 이동할 수 있다. Triple P Online은 부모의 양육효

능감 및 양육태도 향상, 자녀의 문제행동 감소 등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영국의 EasyPeasy 앱은 초등학교 입학 준비를 돕기 위한 

정보와 양육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자녀 양육 팁을 제

공하는 등 부모의 양육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 

온라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충실성 측면에서 장점을 갖지만, 교육 참여자들

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내용 민감성 측면에서 다소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매체 접근성이 낮은 가족들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측

면에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장기화와 같은 상황에서 온라인 서비스

는 확대될 수 밖에 없으므로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온라

인 서비스의 효과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출처: EasyPeasy App: https://www.easypeasyapp.com/partners
Triple P Online: https://www.triplep-parenting.net/global/get-started/online-parenting-course-
toddlers-to-tweens/

테크놀로지를 활용한 가족서비스

1.



148

2021 서
울

가
족

보
고

서

코로나19 이후 결혼 의향은 27.8%, 자녀 출산 의향은 41.2% 감소하였습니다.

비혼자의 결혼 및 자녀 출산에 대한 의향이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응답자의 27.8%가 

‘결혼할 의향’이 감소(매우 감소+조금 감소)했다고 보고하였으며, ‘자녀를 낳을 의향’은 41.2%가 감소(매우 감소+조

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결혼 및 자녀 출산 의향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비혼응답자 798명

결혼할 의향                                 

자녀를 낳을 의향                                   

12.9 14.9 53.0 14.3 4.9

23.3 17.9 47.9 7.8 3.1

  매우 감소     조금 감소     보통     대체로 증가     매우 증가

비혼자의 가족형성 의향 2021 Seoul Family Survey

비혼자의 결혼 의향과 연인과의 동거 의향은 보통보다 높았으나, 자녀를 낳을 의향은
중간보다 낮았습니다. 비혼자의 가족형성 의향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낮아졌습니다.

비혼 응답자를 대상으로 결혼, 동거, 자녀 출산 등 ‘가족형성 의향’을 질문한 결과, ‘결혼할 의향’과 ‘연인과 동거할 

의향’은 각각 평균 3.3점(범위: 1-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자녀를 낳을 의향’은 2.9점으로 보통보

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20-40대는 ‘결혼할 의향’과 ‘연인과 동거할 의향’이 유사했으나, 50-64세의 경우 ‘결

혼할 의향’보다 ‘연인과 동거할 의향’이 더 높게 나타났다.

2) 서울가족의 미래

연령대별 가족형성 의향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비혼응답자 798명: 20대 358명, 30대 249명, 40대 121명, 50-60대 70명

   결혼할 의향     연인과 동거할 의향     자녀를 낳을 의향

전체 20대 30대 40대 50-64세

3.
3

3.
3

2.
9

3.
5

3.
4

3.
0

3.
4

3.
3

3.
0 3.

1
3.

1
2.

7

2.
6

2.
9

2.
1



149

Ⅰ 서
울

가
족

의
 오

늘
  •

  Ⅱ 서
울

가
족

의
 돌

봄
  •

  Ⅲ
 서

울
가

족
의

 생
활

 토
대

  •
  Ⅳ

 서
울

에
서

 혼
자

살
기

  •
  Ⅴ

 서
울

가
족

의
 변

화
와

 미
래

코로나19 이후 47.9%가 새로운 교재 상대를 만나거나 소개받은 횟수가 감소하였다고 
응답하였습니다.  

비혼자 중 결혼할 의향이 있으나 현재 교재 중인 사람이 없는 응답자 34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새로운 교재 상대를 만나거나 소개받은 횟수의 변화 정도’를 질문하였다. 새로운 교재 상대를 만나거나 소개받은 

횟수에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49.7%로 가장 많았으나, ‘감소(매우 감소+대체로 감소)하였다’는 응답 또한 47.9%

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교재 상대 소개 및 만남 횟수 변화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결혼할 의향이 있으나 교제 중이지 않은 비혼 응답자 342명

21.6
26.3

49.7

2.1 0.3

매우 감소 대체로 감소 변화없음 대체로 증가 매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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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비혼자의 취업, 결혼, 내 집 마련, 부모됨 가능성

단위(%)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30대 비혼 응답자 607명

비혼자의 생애 전망 2021 Seoul Family Survey

20-30대 비혼자들은 결혼, 내 집 마련, 부모됨이 자신의 삶에서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20-30대 비혼 응답자들에게 ‘귀하의 삶에서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 결혼하는 것, 집을 마련하는 것, 자녀를 키우

는 것이 생길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은 평균 3.4점(범

위: 1-5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다고 전망한 반면, 결혼(2.7점), 내 집 마련(2.3점), 출산(2.3점)의 가능성은 보통보

다 낮게 전망하였다.

3.4

2.7

2.3 2.3

안정된 직장을 갖는 것 결혼하는 것 집을 마련하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

1인가구 지원정책 요구도 2021 Seoul Family Survey

1인가구 지원정책 중 주거지원 정책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만 39세 이하 비혼 응답자에게 ‘1인가구 관련 정책의 필요 정도’를 질문한 결과, ‘주거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응답

이 평균 4.3점(범위: 1-5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자리지원 정책’(4.1점), ‘안전지원 정책’(4.0점), ‘경제지원 

정책’(3.9점), ‘정신건강지원 정책’(3.9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1인가구 정책 요구도

단위(점)

출처: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20-30대 비혼 607명

정신건강지원 정책                                                      

신체건강지원 정책                                                      

사회적 관계망지원 정책                                                      

안전지원 정책                                                      

경제지원 정책                                                     

일자리지원 정책                                                      

주거지원 정책                                                        

3.9

3.6

3.4 

4.0 

3.9

4.1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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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이 바라는 2030년 서울의 미래

서울시민이 10년 후 바라는 서울의 미래상은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여유 향유가 가능한 도시’입니다.

2020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미래인식 설문조사>에 따르면(서울시, 2021), 향후 10년 후 원하는 서

울시 미래상으로 ‘일과 삶 균형으로 여유 향유가 가능한 도시’를 기대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30년 서울의 미래상

단위(%)

출처: 서울시, 2021, https://www.seoul.go.kr/news/news_report.do#view/336457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여유 향유가 가능한 도시                                                     

첨단기술이 적용된 스마트도시                                                     

다양한 문화적 특색과 기반을 갖춘 도시                                                     

일자리 걱정 없는 기회의 도시                                                     

노후가 보장된 복지 도시                                                     

경제적 풍요로 많은 혜택이 존재하는 도시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                                                     

효율적 범죄 예방 대응의 치안 우수 도시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이 없는 친환경 도시                                                     

공원 및 녹지가 많은 자연 도시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더불어 사는 도시                                                     

권역별 자치구 간 규형 발전이 실현된 도시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이웃과 소통하고 커뮤니티가 살아 있는 도시                                                     

기타                                                                                             

21.7
34.8

13.1
22.8

10.8
19.6

8.0
16.4

7.4
14.1

7.1
16.0

6.4
12.8

5.5
12.4

5.0
13.1

4.9
12.7

3.5
9.2

2.7
6.7

1.9
4.4

1.2
4.1

0.8
0.9

                  1순위     1+2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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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American Families Plan: When American 
Families do well, Our Nation Thrives)
미국은 2021년 4월 28일 보육, 교육 등의 인적 인프라 투자 계획을 담은 1.8조 달

러 규모의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American Families Plan)을 발표했다. 아메리

칸 패밀리 플랜은 미국 중산층 가족 번영의 토대인 교육, 의료, 보육에 대한 투자

를 통해 가족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경제성장의 혜택이 인종, 젠더, 거

주지역과 관계없이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

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와 기회 확대, 가족의 경제적 안정성 지원, 근로자와 가족

을 위한 세금 혜택 확대 등을 포함한다. 아메리칸 패밀리 플랜이 시행될 경우 코

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한 임시적 지원조치가 상당 부분 영구화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등을 강화하는 내용은 경제 전반에 걸친 성별 및 인종 불

평등을 감소시키려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진미정(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과 한국 가족정책의 현주소. 2021 가정학분야 춘계공동
학술대회. 한국은행(2021). [현지정보] 바이든 대통령, 1.8조 달러 규모의 American Family Plan 공개.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223/view.do?nttId=10064212&menuNo=200082

정책 제안

사회적 재난상황에서 가족 특성별 맞춤형 및 가족탄력성 강화 가족서비스 필요

코로나19의 장기화는 가족에게 긍정적・부정적 측면 모두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일부 가족은 가
족관계 향상을 보고하는 반면, 다른 가족은 가계경제 악화, 가족갈등, 가족 내 돌봄 부담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보고하기도 한다. 코로나19
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를 연구한 선행연구들은 가족의 사회경제적 특성, 성별 및 자녀의 연령 등과 같은 가족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코로
나19에 따른 경험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성미애 외, 2021; 손서희 외, 2021; 진미정 외, 2020). 따라서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
난 상황에서 가족생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위기상황에서 발휘되는 가족의 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악화가 가족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
지만, 가족탄력성은 가정경제가 행복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할 수 있다(손서희 외, 2021).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악화된 가계경제에 
대한 지원과 함께 가족탄력성을 강화하는 가족서비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출처: 
성미애, 진미정, 장영은, 유재언, 손서희(2021). 가족의 코로나19 관련 정책 인지도, 이용 정도, 이용 만족도 및 요구도. 가족정책연구, 1(1), 3-20.
손서희, 성미애,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 진미정(2021).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가계경제 악화가 가족생활과 심리적 복지에 미친 단기종단적 영향과 조절요인.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6(1), 3-25.
진미정, 성미애, 손서희, 유재언, 이재림, 장영은(202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족생활 및 가족관계의 변화와 스트레스.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8(3), 447-461.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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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마련한 7개 단위의 정책과제는 ①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 문화 확

산, ②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구성원 인권 보호, ③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

육 여건 조성, ④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⑤ 지역 기반 다양한 가

족의 돌봄 지원 확대, ⑥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⑦ 성평등 돌

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이다. 

3
•

서울시 가족정책의
지향

서울시는 ‘2021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시행계획’을 2021년 8월에 발표하였다. 이는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에 따른 것으로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

활 여건 보장’,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환경 조성’을 주요 과제로 한다. 서울시는 4개의 영역별 과제에 따라 7개 단위의 

정책과제를 마련하여, 11개 부서에서 43개 사업을 시행 중에 있다.

비전
“2025 세상모든가족함께”

모든 가족, 모든 가족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목표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

영역별 
과제

영역 (4개) 정책과제 (11개)

1. 세상 모든 가족을 포용하는 사회기반 구축
1. 가족 다양성을 수용하는 법·제도 마련
2.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
3.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 구성원 인권 보호

2.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여건 보장
1. 가족 변화에 대응하는 경제적 기반 강화
2.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3.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3. 가족 다양성에 대응하는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
1.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지원 확대
2. 안전하고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3. 가족 돌봄 지원의 양적ㆍ질적 강화

4.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 환경 조성
1.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2.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정책과제 7개 단위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구성원 인권 보호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지역 중심의 통합적 가족서비스 체계 구축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지원 확대

남녀 모두의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여성가족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서울특별시 2021년 건강가정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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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족 다양성 인식과 평등한 가족 문화 확산

-	�� 가족 다양성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해 다

문화 수용성 교육 확대 및 가족 다양성 이해 향상을 

위한 매체 홍보 활성화 

-	�� 가족과 개인이 공존하는 평등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해 민주적 문화 확산을 위한 부모교육 추진 및 성

별·세대 간 소통 지원 프로그램 운영

②	가정폭력 대응 강화 등 가족구성원 인권 보호

-	�� 가정폭력·아동학대 사건발견 및 대응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 피해 상담 및 긴급지원 강화, 아동학대 조

기 발견 시스템 운영, 관련 기관 협업체계 구축 

-	��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에 대한 통합 지원강화를 

위해 피해자 안전·인권보호 및 자립 지원, 아동보호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확대, 결혼이민

자 가족 인권보호 인식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폭

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지원 

③	가족 특성을 고려한 자녀양육 여건 조성

-	�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지원 

및 제도 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수행기관 및 지원 대

상 확대 

-	� 다문화가족 자녀의 동등한 출발점 보장을 위해 다

문화가족 아동 방문교육 및 언어발달 지원, 다문화 

청소년 이중언어 역량 개발, 다문화가족 자녀 진학·

진로 관련 정보 제공 등 강화

-	� 위기·취약 아동·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위

기청소년 발굴·정보 공유, 원가정 분리 아동·청소년에 

대한 상담 제공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④	지역 중심의 가족센터 가족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	� 가족센터 가족지원서비스 기반 조성을 위해 건강가

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가족센터로 전환하고 생

활SOC 설치를 단계적 확대

-	� 보편적 가족서비스 확대를 위해 가족센터의 가족 상

담 서비스 확대, 가족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 강화

-	� 지역사회 기반 취약·위기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한

부모 대상 맞춤형 지원, 위기 다문화가족 대상 사례

관리 지원 확대, 위기가족 심리적 안정 및 상황 해결 

지원

⑤	지역 기반 다양한 가족의 돌봄 지원 확대

-	� 지역사회 자녀돌봄 지원 확대를 위해 공동육아나눔

터 및 초등 온종일 돌봄에 대한 지역사회 인프라 확충

-	� 지역 공동체 기반의 일상 돌봄 지원을 위해 1인 가구

의 사회관계망 지원 및 위기 대응 시스템 강화, 가족 

간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공간 마련 및 운영, 주

민주도형 공동체 돌봄 활동 지원, 아동·노인 등 지역

별 돌봄 플랫폼 구축

⑥	남녀 모두 일하면서 돌볼 수 있는 권리 보장

-	� 돌봄권을 보장하는 일터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 인

증기업 확대 및 운영 내실화

⑦	성평등 돌봄 정착 및 돌봄 친화적 지역사회 조성

-	� 성평등 돌봄 정착을 위한 지원 및 홍보를 위해 남성 

돌봄자를 위한 돌봄정보 제공, 명절 및 가정의 달 상

호돌봄 확산 캠페인 실시

2021년 서울특별시 건강가정시행계획 7대 정책과제 및 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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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역 가족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이다. 건강가정지

원센터는 다양한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

과 가족생활을 지원한다.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가족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두 기관이 통합하여 가족센터라

는 이름으로 운영되며,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서초구 반포대로 217 서울지방조달청사 본관 5층 02-3479-7600 www.kihf.or.kr

서울특별시
(서울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광역기관)

중구 소파로4길 6 02-318-0227 familyseoul.or.kr 

강남구 강남구 개포로 617-8 02-3412-2222 gangnam.familynet.or.kr 
강동구 강동구 양재대로138길 41, 2층 02-471-0812 gangdong.familynet.or.kr
강북구 강북구 한천로129길 6 02-987-2567 gangbuk.familynet.or.kr
강서구 강서구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02-2606-2017 gsfc.familynet.or.kr
관악구⁎ 관악구 신림로3길 35, 남파김삼준문화기념관 3-4층 02-883-9383 gwanak.familynet.or.kr

관악구 낙성대로 4가길 5, 낙성대동주민센터 4층 02-883-9390
광진구 광진구 능동로 30길 23, 2층 02-458-0622 gwangjin.familynet.or.kr
구로구⁎ 구로구 우마2길 35, 구로구가족통합지원센터 2,3층 02-869-0317 gurofc.familynet.or.kr
금천구⁎ 금천구 금하로11길 40, 1,3층 02-803-7747 geumchfc.familynet.or.kr
노원구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2-979-3501~2 nowon.familynet.or.kr
도봉구⁎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02-995-6800 dobong.familynet.or.kr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6,7층 02-957-0760 ddmhfc.familynet.or.kr
동작구 동작구 동작대로29길 63-26 2,3층 02-599-3301 dchfc.familynet.or.kr

동작구 양녕로25길 60-23, 미소가 B동 302호

동작구 신대방1길 42, 신대방동구립지역아동센터 3층

마포구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오피스빌딩 우측 지하2층 02-3142-5482 mapo.familynet.or.kr
서대문구⁎ 서대문구 증가로 244 02-322-7595 sdmfc.familynet.or.kr
서초구⁎ 서초구 양재동 25번지 서초구민회관 2층 02-576-2852 seocho.familynet.or.kr
서울중구 중구 퇴계로 460, 중구종합복지센터 10층 02-2279-3891 sujung.familynet.or.kr
성동구 성동구 무학로 6길 9 02-3395-9447 sdfc.familynet.or.kr
성북구 성북구 안암로 145, 고려대학교 라이시움 102호 02-3290-1660 sbfc.familynet.or.kr
송파구 송파구 양산로 5 송파구보건지소 2층 02-443-3844 songpa.familynet.or.kr

양천구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3층

02-2065-3400 ychc.familynet.or.kr

영등포구⁎
(서울지역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거점기관)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4층 02-2678-2193 ydpfc.familynet.or.kr

용산구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동 공영주차장·
복합문화센터 3층

02-797-9184 yongsan.familynet.or.kr

은평구⁎ 은평구 은평로 21가길 15-17 02-376-3761 eunpyeong.familynet.or.kr
종로구 종로구 종로53길 29 주민공동시설 토월 2층 02-764-3524 jongno.familynet.or.kr
중랑구 중랑구 용마산로 369 02-435-4142 jungnang.familynet.or.kr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수행기관

01. 서울시 가족지원 서비스 기관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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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지역 1인가구지원센터

1인가구지원센터는 서울시 1인가구 지원조례에 의거하여 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정책 및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설립되었다. 2021년 8월 기준 서울시 19개(시비지원) 자치구에 설치되어 있으며, 1인가구에게 사회적 관계망 형성·

유지 및 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교육·여가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서구 강서로5길 50, 곰달래문화복지센터 4층 02-2606-2017
관악구 관악구 신림로3길 35, 남파김삼준문화기념관 3층 070-5030-5423
구로구 구로구 우마2길 35, 구로구가족통합지원센터 2,3층 070-4066-2957~8
금천구 금천구 금하로11길 40, 1층 070-7487-5527
노원구 노원구 동일로173가길 94, 가온빌딩 3층 070-4613-0623
도봉구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2층 02-995-6800
동대문구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다사랑행복센터 7층 070-7459-3303
동작구 동작구 동작대로29길 63-26, 2층 070-7039-0700
마포구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오피스빌딩 우측 지하2층 070-7467-0752~3
서대문구 서대문구 증가로 244, 2층 070-4905-0154
서초구 서초구 사평대로 273, 반포1동 주민센터 4층 02-2155-8283 www.seochosingle.net
성동구 성동구 무학로6길 9, 3층 070-7477-8524
성북구 성북구 정릉로27길 61-6 070-4203-6265
양천구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3층 02-6952-8855
영등포구 영등포구 영등포로84길 24-5, 4층 070-4440-8437
용산구 용산구 이태원로 224-19, 한남동 공영주차장·복합문화센터 3층 070-7492-2651
은평구 은평구 은평로21가길 15-17 070-7492-5211
종로구 종로구 종로53길 29 주민공동시설 토월 2층 02-764-3520
중랑구 중랑구 용마산로 369 02-435-4144

3) 서울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시간제 보육, 온·오프라인 양육상담, 부모교육, 장난감 대여, 연령별 발달 정보 제공 등의 서비

스를 제공한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시 마포구 서강로 75-16, 1층 02-772-9814~9 seoul.childcare.go.kr
강남구 강남구 삼성로72길 7 02-546-1736~7 gncare.go.kr
강동구 강동구 성내로6길 16 강동어린이회관 02-486-3516~8 gdkids.or.kr:8443/front/user/main.do
강북구 강북구 인수봉로66길 9 02-944-7480~1 childcare.gangbuk.go.kr
강서구 강서구 수명로2길 50 02-2064-2732 gskids.or.kr
관악구 관악구 남부순환로 1491 관악가족행복센터 4층 02-851-2834~5 gwanak.go.kr/site/educare/main.do
광진구 광진구 동일로56가길 31, 군자어린이집 3층 02-467-1827~9 gjcare.go.kr
구로구 구로구 가마산로 203 02-859-5678 guroccic.guro.go.kr
금천구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금천구청 지하1층 02-894-2264~5 happycare.or.kr
노원구 노원구 덕릉로 859 공공복합청사 4층 02-930-1944 nwscc.or.kr
도봉구 도봉구 방학로 12길 28 02-3494-3341~2 doccic.go.kr

(창동점) 도봉구 우이천로 4길 24-5

동대문구 (답십리점) 동대문구 황물로 62 02-2237-5800 ddmccic.or.kr 
(제기점) 동대문구 약령시로 7길 19 02-923-2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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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seoulhanbumo.or.kr]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역량 강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9년에 설립

된 기관이다. 한부모의 가족생활 안정과 역량 강화를 위한 통합서비스, 지원 정책개발 및 인식 개선 사업 등을 실시

한다.

5)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 [www.seoulworkingmom.or.kr]

서울특별시 직장맘지원센터는 직장맘을 위해 직장·가정 내 고충 상담, 역량강화교육 등 맞춤형 종합지원을 제공한

다. 직장맘 고충상담 전용콜을 운영하여 노무사의 무료상담을 제공한다.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남권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1 가산W센터 312호 대표: 02-852-0103
상담: 02-852-0102

www.gworkingmom.net

서북권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3층 301호 대표: 02-308-1220 www.seoulworkingmom.or.kr/sb

동부권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동부여성발전센터 1층 대표: 02-332-7171
상담: 02-335-0101

www.workingmom.or.kr

주소 전화번호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 소태산기념관 4층 02-861-3020

지역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동작구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11 3층~5층 1811-6579 dccic.go.kr

(02-823-4567)
마포구 마포구 상암산로1길 71 02-308-0202 mcic.or.kr
서대문구 서대문구 모래내로 15길 31 02-3217-9550 sdmccic.or.kr
서초구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46 02-598-9340 youngua.seocho.go.kr
성동구 성동구 고산자로16길 10-53(행당동) 02-499-5675~6 ccic.sd.go.kr
성북구 성북구 화랑로 18자길 13 02-962-2082 gongdan.go.kr/childCare/main/main.do
송파구 송파구 중대로 235 송파어린이문화회관 4층 02-449-0505 spscc.or.kr
양천구 양천구 목동동로 81 해누리타운 8층 02-2646-7790~1 ychccic.or.kr
영등포구 영등포구 신길로40길 5 02-833-6022 ydpccic.or.kr
용산구 용산구 백범로 329 용산꿈나무종합타운 본관 2층 02-749-9673 ysccic.or.kr
은평구 은평구 서오릉로25가길 4 02-351-8932~8941 epmjuccic.co.kr
종로구 종로구 성균관로1길 6-3 02-737-0890 jnccic.or.kr
중구 중구 다산로32길 5 02-2263-2626 jgkids.or.kr
중랑구 중랑구 망우로67길 10 망우본동복합청사 5,6층 02-495-0030~1 jcc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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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서울우먼업 [www.seoulwomanup.or.kr]

서울우먼업은 서울지역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5개 여성발전센터, 그리고 서울시여성능력개발원을 통칭하는 

명칭이다. 여성인력개발센터와 여성발전센터는 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직업교육부터 취업상담, 취업연계, 창업

지원, 경력단절예방 등 원스톱 종합취업지원을 제공한다.

서울특별시 여성능력개발원

주소 전화번호 홈페이지

마포구 마포대로 89 POST TOWER 7층 02-590-1900 swrd.seoulwomanup.or.kr

서울특별시 여성발전센터

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남부여성발전센터 금천구 독산로50길 23 02-802-0922~3 nambu.seoulwomanup.or.kr
동부여성발전센터 광진구 아차산로30길 36 02-460-2300 dongbu.seoulwomanup.or.kr
북부여성발전센터 노원구 동일로207길 50 02-3399-7699 bukbu.seoulwomanup.or.kr
서부여성발전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 371 02-2607-8791 seobu.seoulwomanup.or.kr
중부여성발전센터 마포구 토정로35길 17 02-719-6307~8 jungbu.seoulwomanup.or.kr

서울특별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강동구 양재대로 1458 길동빌딩 5층 02-475-0110 gd.seoulwomanup.or.kr
강북여성인력개발센터 1관: 강북구 덕릉로 108 현웅빌딩 3층 02-980-2377 gangbuk.seoulwomanup.or.kr/

2관: 강북구 도봉로 261 수유프라자 5층 02-980-2381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구 까치산로 134 화곡빌딩 5층 02-2692-4549 www.hrbks.or.kr
관악여성인력개발센터 관악구 쑥고개로 75 광장빌딩 1층~5층 02-886-9523~5 www.kwoman.or.kr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구로구 공원로 63 2층 02-867-4456 www.kurowoman.com
노원여성인력개발센터 노원구 공릉로 187 건설빌딩 5층 02-951-0187~8 nowon.seoulwomanup.or.kr
동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동대문구 왕산로 60-1 포은빌딩 6층 02-921-2020 www.job2060.or.kr
동작여성인력개발센터 동작구 사당로 299  02-525-1121 dongjak.seoulwomanup.or.kr
서대문여성인력개발센터 서대문구 신촌역로 10 혜우빌딩 4층 02-332-8661 www.workers.or.kr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서초구 강남대로 216 양재플라자 3층 02-6929-0011 seocho.seoulwomanup.or.kr

성동여성인력개발센터 성동구 성수이로 22길 37 성수IT종합센터
(아크밸리) 5층

02-3395-1500 sd.seoulwomanup.or.kr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송파구 중대로9길 34 대호빌딩 2층 02-430-6070 songpa.seoulwomanup.or.kr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 영등포구 영중로 61 02-858-4514 www.ywcajob.or.kr
용산여성인력개발센터 용산구 청파로 139-21 02-714-9762~4 yongsan.seoulwomanup.or.kr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은평구 녹번로 76 02-389-1976 ep.seoulwomanup.or.kr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종로구 대학로11길 23 스타시티빌딩 2~4층 02-765-1326 www.sbwomen.or.kr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중랑구 망우로32길 20 대림빌딩 3층 02-3409-1947 jungnang.seoulwomanup.or.kr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강서구 등촌동 700 투에프코트빌딩 7층 02-6929-0002 wsbt.seoulwomanu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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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서울시50플러스포털 [50plus.or.kr]

서울시50플러스포털은 만 50-64세의 중장년층이 50세 이후의 삶을 잘 설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한다. 구체적으로 중장년층을 위해 맞춤 교육, 취업·봉사 등을 통한 재도약 정보, 제2인생 컨설팅, 재무·법률·여행·

취미 등의 관심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시50플러스포털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3층 02-460-5050 50plus.or.kr
서울시50플러스 서부캠퍼스 은평구 통일로 62길 7 02-460-5151 50plus.or.kr/swc
서울시50플러스 중부캠퍼스 마포구 백범로31길 21 서울복지타운 2층 02-460-5250 50plus.or.kr/scc
서울시50플러스 남부캠퍼스 구로구 오류로 36-25 02-460-5350 50plus.or.kr/ssc
서울시50플러스 북부캠퍼스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13길 84 (창동 아우르네) 02-460-5450 50plus.or.kr/snc
강동50플러스센터 강동구 올림픽로 752 02-482-5060 50plus.or.kr/gdc

강서50플러스센터
강서구 강서로56가길 166 경동미르웰양천향교2차 203동 
B1,1,2층

02-6295-5060 50plus.or.kr/gsc

금천50플러스센터 금천구 범안로17길 22 02-892-5060 50plus.or.kr/gch
노원50플러스센터 노원구 노원로30길 73 02-930-5060 50plus.or.kr/nwc
도심권50플러스센터 종로구 수표로26길 28 동의빌딩 02-3672-5060 50plus.or.kr/dsc
동작50플러스센터 동작구 노량진로 140 메가스터디타워 2층 02-3482-5060 50plus.or.kr/djc
양천50플러스센터 양천구 남부순환로83길 53, (신월6동 행정복합타운 4층) 02-2607-5060 50plus.or.kr/ycp
영등포50플러스센터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2 여의도복지관 3층 02-2635-5060 50plus.or.kr/ydp
서대문50플러스센터 서대문구 통일로 484 공유캠퍼스(유진상가) 2층 02-394-5060 50plus.or.kr/sdm
서초50플러스센터 서초구 염곡말길 9 02-579-5060 50plus.or.kr/sch
성북50플러스센터 성북구 지봉로24길 26 3,4층 02-923-5060 50plus.or.kr/sbc

8)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www.seoulmaeul.org]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는 주민의 필요에 따라 계획하고 직접 만드는 마을공동체 실현을 위한 사업을 지원

하고 마을공동체 활동가의 성장을 돕는 교육을 제공한다.

주소 전화번호

은평구 통일로 684 미래청 1동 3층 317호 02-385-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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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seoul.dfsc.or.kr]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지원과 전반적인 사회적 인식 개선 운동을 통해 

장애인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센터이다. 위기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장애인가족 

지원 프로그램, 동료상담 서비스 및 자조모임 등을 운영한다.

센터 소재지 전화번호 홈페이지

서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영등포구 국회대로28길 17 한얼빌딩 3층 304호 02-6949-3133~4 seoul.dfsc.or.kr 
강남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남구 광평로 60길 22, 미미위강남세움센터 4층 02-3412-8551 gn.dfsc.or.kr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동구 상일로 12길 95, 102 B동 401호 02-6959-4439 강동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kr 
강북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북구 오현로 199-9 (번동) 3층 02-6238-8859 gb.dfsc.or.kr
강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강서구 마곡동로3길 6, 마곡NY타워 401호 02-6956-1991~2 gsdfsc.or.kr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8, 
관악센츄리타워 401호

02-886-9005 관악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kr

광진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광진구 아차산로 390 제일빌딩 5층 02-456-0708 gj.dfsc.or.kr
구로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 구로구 안양천로 552, 5층 02-2614-9579 gr.dfsc.or.kr

금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금천구 시흥대로 73길 30 금천어울림복지센터 
4층 401호

02-802-0502 gc.dfsc.or.kr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노원구 상계로5길 32, 금호프라자 1층 02-6956-5179 노원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kr
도봉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도봉구 노해로63길 43 행정지원센터 B101 02-907-9633 db.dfsc.or.kr

동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대문구 청계천로 521, 8층
(용두동, 다사랑행복센터)

02-2249-1717 ddm.dfsc.or.kr

동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16 보라매아카데미타워 
505호

02-835-7780 dj.dfsc.or.kr

마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1길 14, 1층 
마포함께이룸센터 111호 (합정동, 마포한강푸르지오1차)

02-303-3618 mp.dfsc.or.kr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대문구 세검정로 78-19 
올해피장애인복지센터 1층

02-394-4430 서대문장애인가족지원센터.kr

서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서초구 강남대로 6길 66-18, 2층
(양재동 358-6, 광산빌딩)

02-597-8339 sc.dfsc.or.kr

성동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동구 상원길36, KTP빌딩 5층 02-6929-2456 seongdongdfsc.or.kr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성북구 종암로 129, 305호(청한빌딩) 02-912-5991 성북장애인가족지원센터.kr
송파장애인가족지원센터 송파구 동남로28길 40, 4층 02-430-9681 spf.dfsc.or.kr
영등포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영등포구 영등포로 146, 4층 02-2069-0328 ydp.dfsc.or.kr
용산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용산구 서빙고로 245, 장애인커뮤니티센터 2층 02-798-9935 ys.dfsc.or.kr
은평장애인가족지원센터  은평구 은평로 147 (응암동, 미주빌딩) 02-357-3345~6 ep.dfsc.or.kr
종로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종로구 삼청로 91-1, 2-4층(삼청동) 02-722-7941 jng.dfsc.or.kr
중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구 서애로1길 2,3층 02-2279-7680 jgdfsc.modoo.at

중랑장애인가족지원센터 중랑구 신내역로3길 40-36 신내데시앙플렉스 
B동 B1층, OB101호

02-2209-0665 jn.dfs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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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는 만 20-64세 서울시민 1,637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남성 810명(49.5%), 여

성 827명(51.5%)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연령대별 참여자는 만 20-29세가 366명(22.4%), 만 30-39세가 354명

(21.6%), 만 40-49세가 370명(22.6%), 만 50-59세가 369명(22.5%), 만 60-64세가 178명(10.9%)이다. 연령대

와 거주권역은 인구비례에 기초해 할당표집하였다. 응답자 중 미혼자는 798명(48.8%), 기혼자는 769명(47.0%), 

기타(별거, 이혼, 사별) 70명(4.3%)이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방법
전문 조사업체를 통해 2021년 7월 13일부터 7월 21일까지 온라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업체의 온라인패널 구성원

에게 조사 참여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응답자들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자기기입식 조사에 응답하였다.

조사내용
서울시민의 ‘가족에 대한 인식과 태도’, ‘가족관계’, ‘일·생활 균형 및 돌봄’, ‘가정경제 및 주거환경’, ‘1인가구 생활 경

험’, ‘가족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인지도와 이용 여부’, ‘서비스 만족도’ 등을 조사하였다.

전체 1,637 (100.0)

성별 남자 810 (49.5)
여자 827 (50.5)

연령 만 20-29세 366 (22.4)
만 30-39세 354 (21.6)
만 40-49세 370 (22.6)
만 50-59세 369 (22.5)
만 60-64세 178 (10.9)

거주권역 도심권 91 (5.6)
동북권 497 (30.4)
동남권 347 (21.2)
서북권 199  (12.2)
서남권 503 (30.7)

명 %

02. 2021 서울가족보고서 서베이 조사개요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366 354 370 369

178

503

347
91

199

497

서남권

서북권

동북권

도심권

동남권

827 810

여성

남성

70

769 798

기혼

기타
(별거,이혼,사별)

미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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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2015-2020 서울가족보고서

2015년부터 매년 발간되고 있는 서울가족보고서는 서울시민의 가족 현황 및 가족 관련 인식과 변화를 살펴보고, 

가족 관련 국내·외 정책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

2020 서울가족보고서

2017 서울가족보고서

2019 서울가족보고서

2016 서울가족보고서

2018 서울가족보고서

2015 서울가족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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